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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입학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

쳐 학업에 적응 과정 및 이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이해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은 학업 적응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그 과정

은 어떠한가? 둘째, 서울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서울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업 적응유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2학년 4학기 가

운데 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인문계 4.0, 이공계 3.8이상)이 되는 서울대 

최우수 학생 17명의 자원자를 모집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

자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0, 1998)이 제안한 근거이

론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 과정을 

거쳐 면접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101개의 개념, 45개의 하위범주, 그리

고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의거해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중심 현상은 ‘현실적 불안감의 직면하기’로 나타났다. 즉,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과정에서 현실적인 

불안감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으로는 ‘낯선 자유를 경험’, ‘대학 공

부에 대한 기대-현실 불일치’, ‘새로운 학업 방식이 혼란스러움’, 

‘분위기에 휩쓸림’, ‘주변과 비교하며 위축감을 느낌’으로 도출되었

다. 위에서 언급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패러다임 전체

의 배경이 되는 맥락(Context)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높은 수

준을 요구하는 학내 분위기’로 나타났다.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은 서울

대 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과 환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서울대 안에서는 교수자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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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애쓰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경쟁자들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불안감이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이 학업 적응을 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목표 관련 태도’, ‘학업 관련 태도’, ‘문제 대처 전

략’, ‘불안 수준’,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영

향으로 참여자들은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 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

의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ies)을 나타내었다.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과정 분석을 통해,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정은 변화 인지 단계, 불안 직면 단계, 주도적 선택 단계, 목표 설정 단

계, 실행 및 시행착오 단계, 확립 단계, 안정 및 반성 단계의 7단계 과정

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Consequences)는 “강력한 외적 

보상”,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내적 만족감”, “여전히 지속되

는 불안”, “자기 성찰하기”로 나타났다.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관계를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유형은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

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 과정의 핵심 범주는 “변화

와 불안에 직면하여 ‘자기’에게 눈을 돌려 학업을 통해 중심을 잡아가

는 과정”으로 요약되었다.

  넷째,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중심 현상과 인과적 조

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과 결과 간의 관계를 자료

와 지속적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관련된 가설들이 형성되었다.

  다섯째,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의 의

미는 좁게는 새로운 요구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

며, 보다 넓게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고 조절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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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중심을 자기로 두고 자신의 진로 

및 자아실현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학업과 다른 활동을 병행해나가

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

생들 가운데 학점은 높지만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

나, 진로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학업 적응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에 

대한 상담에서의 개입 방안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

색하여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업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

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차원의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점

이 높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은 다를 수 있음을 밝

혀내어,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 학업 적응, 학업상담, 근거이론

학  번 : 2015-31123



- iv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Ⅱ. 이론적 배경·····························································  6

 1. 자기 불일치 이론······························································  6

 2. 학업집단효과······································································  8

 3. 가면 증후군 ········································································  9

 4. 서울대생 관련 선행 연구 ················································  11

Ⅲ. 연구 방법································································  18

 1. 근거이론 방법····································································  18

 2. 연구절차··············································································  21

 3. 연구 참여자 ········································································  24

 4. 반구조화 면담 질문··························································  27

 5. 면담 진행············································································  29

 6. 면담자료 분석····································································  31

Ⅳ. 연구 결과································································  34

 1. 학업 적응과정 기본 구조 ················································  34

 2. 학업 적응과정 이야기······················································  40

 3. 과정 분석············································································  108

 4. 이야기 개요와 핵심 범주 ················································  109



- v -

 5. 가설적 관계 진술······························································  113

 6. 학업 적응 유형··································································  115

 7. 학업 적응의 의미······························································  128

 8.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30

Ⅴ. 논의··········································································  134

 1.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이 경험한 학업 적응과정 ········  134

 2. 유형별 학업 적응과정의 특성 ········································  138

 3.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141

Ⅵ. 결론 및 제언··························································  149

참고문헌·········································································  152

부    록·········································································  161

Abstract ··········································································  175



- vi -

표   목   차

<표 1> 참여자 정보···································································· 27

<표 2> 반구조화 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 28

<표 3> 면담 방식 및 시간························································ 30

<표 4>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35

<표 5> 핵심 범주, 속성, 차원·················································· 112

<표 6> 유형별 학업의 의미와 목적········································ 126

<표 7> 유형별 범주에 따른 속성 및 차원···························· 127

<표 8>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학 학업 적응의 의미········ 129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서울대생의 학업성취과정 모형································ 12

[그림 2] 본 연구의 진행 과정·················································· 23

[그림 3-1] 근거이론 접근에서의 자료분석 과정·················· 31

[그림 3-2] 근거이론 접근에서의 자료분석 과정·················· 32

[그림 4]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39

[그림 5]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 모형······ 108

[그림 6] A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117

[그림 7] B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119

[그림 8] C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122

[그림 9] D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125

[그림 10]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 유형············ 125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우수 대학으로 손꼽히며,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들은 무엇을 하든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

다. 대한민국 사회는‘서울대생’에 대해 어느 정도 환상이나 편견을 가

지고 있다. 전은희(2017)는 서울대라는 이름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

해‘서울대생들은 과대평가되고 우호적으로 해석되어 미화되고 포장’되

며, 이를 후광효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받는 기대나 긍정적인 환상과는 달리 해마다 다양

한 이유로 상담실을 찾는 서울대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불안 및 우울 정도’의 설문에 응답한 서울대 학생 가운데 약 

46%가 가벼운 우울증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되었다(서울대학교 평의

원회, 2018). 상담실을 찾은 학생들의 주요 상담 문제를 살펴보면, 정서

문제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명문

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조어로‘오리 신드롬(Duck Syndrome)’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명문대 학생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최근 명문대생의 자살 등 비극적으로 

소식들은 오리 신드롬으로 가려진 명문대생의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학업 우수자일수록 학업과 관련된 고민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보

인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 우수학생일수록 학

업에 관심이 많고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며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학업 우수자들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

도 진학이나 취업실패와 관련된 두려움이 크다(황매향 외 4인, 201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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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의 삶에서 공부는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공부를 중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규정하려는 모습들을 서울대 학생

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울대 안에서도 성적 등급이 매겨지며, 

석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껏 1등을 해왔던 많은 학생들은‘공부를 잘 

하는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김명찬(2013)은 학

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갈등 단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고 

성실했던 자신의 모습과 다른 현재의 나태한 모습과 어중간한 결과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재수강을 고려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또 반복된 학사 경고를 받은 서울대생을 연구한 전호정(2017)은 첫 

번째 학사 경고가 이들에게‘긍지에 상처를 입은 날벼락 같은 경험’이

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서울대생의 정체성을 이루는 하나의 큰 축은 

공부라는 인생의 주제가 있다.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입시경쟁체제와 학벌 

사회 안에서 최정점에 위치한 서울대생의 경험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최선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대 학생들이 경쟁상황에서‘시험형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점수를 위한 공부를 추구하고 시험 시스템에 숙

달되어 오면서 시험을 통해 안정이 보장된 길을 가며, 진지한 인생의 목

표에 대한 고민을 회피한 결과 ‘내’가 없는 진로 선택을 해나간다고 

설명한다. 또, 전은희(2017)는 서울대라는 학벌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후광 효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낙인 효과와 토큰 효과, 

그리고 개인의 소외로 설명한 바 있다. 낙인 효과는 서울대생이라면 매

사 잘해야 할 것 같은 기대감을 낙인처럼 지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서

울대생에게는 압박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한다. 또 토큰 효과는 

서울대생이 드물기 때문에 이들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눈

에 띄기 쉬워지면서 개인이 집단을 대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서울대생은 서울대의 대표로 낙인 되어 타인에게 인식되기 쉬우며 고유

한 한 사람으로 불리어지기란 쉽지 않다. 또 서울대생들은 ‘잘 나가는 

직업’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대생들은 각자의 고유성을 잃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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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의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서울대생에 

대한 환상 뒤에 가려진 서울대생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동안 상담학 분야에서 서울대생에 대한 연구는 학사경고 등 학업 

저성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특히, 2000년까지의 

연구 흐름은 학사징계를 받은 우수학생들에 대한 조사 연구와 문헌 리뷰

가 주를 이루었다. 학사징계 학생의 면접결과(김정희, 1979), 서울대 학사

징계 학생의 생활 배경상의 특징에 관한 일연구(이창기, 안신호, 1975), 

학사경고를 받게 되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김계현 외, 1995) 등이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후로는 서울대 내 학사 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김명찬, 2013)가 이루어져 학사경고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를 상세히 밝혀내고, 주관적인 경험을 세밀

하게 탐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반면, 서울대 내의 학업 최우수자들에 대한 상담학 분야의 연구는 라

영안(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서울대 3학년 학생 가운데 평

균 평점이 4.0이상인 학업 최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철저한 시간관리, 철저한 노트필기, 목표지향성, 예

습복습, 수업내용의 구조화 등의 5가지 항목으로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긍정심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있다. 주로 대학생 가운데 성취

가 높은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들의 특성 및 긍정적인 자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들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김은영, 2017; 양흥권, 2015; 이혜정, 성은모, 2011).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은 학업 우수 학생들의 학습 전략과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측면들을 

위주로 긍정적 자원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업 우수학생일수록 학업에 관심이 많고 일반 학생들보다 훨

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학업을 해내가는 과정에서 주관

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관적 경험을 상세히 들여

다본 국내 상담학 분야의 연구는 거의 없다. 학업 최우수 대학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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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한 통

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학업을 둘러싼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에 주

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 최우수 학생들일수록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학업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학업과 자신의 정체성

을 연결 지어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업을 중심으로 학업 최우

수 학생들의 삶을 살펴보는 시도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

이 신입생 시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업 적응을 해 나가는지에 초점

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주관적 경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1·2

학년 4학기 중에 2학기 이상 우수한 평점(인문계 4.0, 이공계 3.8)을 받은 

학생들을 모집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얻어진 자료를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 과정에

서 어떤 심리사회적인 경험을 하며 이를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를 탐색

하여 대학 학업 적응과정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상담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학업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학업 최우수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들

에게는 통합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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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내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1·2학년 시기에 학업에서 고성취를 보인 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주

목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서울

대 최우수 학생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떻게 적

응해나가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업에서 고성취를 

보이는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최상위 대학에서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학업 적응과정

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서울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은 학업 적응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서울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서울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업 적응유형은 어떠한가?



- 6 -

Ⅱ. 이론적 배경

학업 최우수 학생들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에 집중하여 우수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을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최우수 집

단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기불일치 이론

과 학업집단효과가 있다(김명찬, 2013). 또 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에 진

입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임포스터 증후군

(imposter syndrome)을 꼽을 수 있다.

1. 자기 불일치 이론

먼저 자기 불일치 이론을 살펴보면, Higgins(1987)는 내적인 신념 사이

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정서적인 불편감을 크게 겪을 것이라는 심리학의 

관점에 주목하여, 자기 불일치의 특정 양식이 특정 정서에 연결될 것이

라고 보았다. 그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자기불일치로 인해 발생 가능

한 정서를 불만족, 좌절, 자기연민, 슬픔, 우울함, 비참함 등 낙담관련정

서(dejection-related emotions)와 죄책감, 불안, 근심, 공포, 긴장감, 각성, 

위협감 등의 초조관련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로 구분했다.

또한 그는 자기(Self)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자기 관점

(standpoints of the self)과 자기 영역(domain of the self)으로 자기불일

치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자기 관점은 자기 자신의 관점(your 

own personal standpoint)과 중요한 타인의 관점(standpoint of some 

significant other)으로 구분하였다. 자기 영역은 실제적/이상적/의무적 자

기(actual/ideal/ought self)로 구분하는데, 실제적 자기란 자기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신의 모습을 지칭한다. 

또, 이상적 자기란 자기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이 자기에게 갖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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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상적 모습으로 희망, 열망, 바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자기란 자기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이 자기에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

고 믿는 모습으로 의무, 당위, 책임이 요구되는 자기 모습이다.

Higgins(1987)는 이러한 자기 관점과 자기 영역을 구분하여 자기불일

치 이론을 제시하고 각각의 불일치가 어떤 정서 유형을 불러일으켰는지

를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그는 자기 관점 2가지와 

자기 영역 3가지를 조합하여 총 6가지의 유형을 설명했지만, 모든 경우

의 수를 보지는 않았고, 자기 관점에서 실제적 자기와 나머지 이상적 자

기, 의무적 자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실제적 자기-의무적 자기, 실제적 자기-이상적 타인, 실제

적 자기-의무적 타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

가 둘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실제적 자기-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는 이상적 자기가 기대하

는 목표나 바람을 실제적 자기가 달성하지 못하면 긍정적 결과가 부재하

고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며 실망, 불만족, 좌절과 같은 낙심관련 정서를 

느끼게 된다. 실제적 자기-이상적 타인 간의 불일치는 타인이 기대하는 

목표나 바람을 실제적 자기가 달성하지 못하면 긍정적 결과가 부재하고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은 앞의 유형과 같지만, 이상화된 타인의 관

점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느끼는 정서는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

을 느끼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제적 자기-의무적 자기 간의 불일치

는 의무적 자기의 기준에 실제적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며, 그 결과 죄책감, 자기경멸, 초조감 등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으로 실제적 자기-의무적 타인 간의 불일치는 타인이 기대하는 일정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는데, 이때에는 처벌과 관련

된 정서인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에 대한 반발로써 분노

를 느끼게 된다.

자기 불일치와 학업 적응을 주제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 

불일치의 기본 구조는 개인이 처한 현실과 바라는 욕구 및 기대 사이의 

간격에서 비롯되므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불일치도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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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 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며(정승아, 

2004)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가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Beidel, 1991; Wittchen, Stein, & 

Kessler, 1999)와 일치하는 결과가 밝혀졌다(허재홍, 조용래, 2005).

이러한 Higgins(1987)의 이론을 활용하여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

에게 가설적으로 적용해본다면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추측해 볼 수 있

다.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와

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본다면, 이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수

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은 스스로에게 실망, 불만족, 좌절감을 경험할 

것이다. 또, 스스로에 대해 의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달성

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죄책감, 자기경멸, 초조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이상적 타인의 기대가 높다고 지각하는 반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을 경험할 것이며, 의무적 타인의 기대가 높은 반

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두려움, 공포, 분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학업집단효과

자기 개념(self-concept)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많

다(Epstein, 1980; Marsh & Shevelson 1985, Purkey, 1974). 자기 개념이

란 자신에 대해 갖는 지각, 감정, 태도의 복합체(Purkey, 1974)이다. 특히 

Byrne(1984)는 자기 개념을 학문적, 비학문적, 일반 자기개념으로 구분해

야 하며 이 가운데, 학문적 자기개념은 학업에 대한 동기적인 특성을 지

녀 학업 성취와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Marsh(1984)는 학업적 자기개념을 사회심리학의 집단 참조 효과로 설

명하기 위해서 작은 연못 큰물고기 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 

BFLPE)를 제안하였다. BFLPE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를 소속된 학

업 집단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비교에 근거하여 자신의 학

업적 자기개념(academic self-concept)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Marsh(1984)는 중간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이 성취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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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로 가게 된다면, 그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은 다른 학생들에 비

해 중간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그 학생이 

일반 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 더 낮은 학업적 자기개념을 갖도록 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학업적 자기개념은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소속된 학업 집단의 성취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연

구(Marsh et al., 1995)에서 BFLPE의 학업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쟁을 피하기, 숙달 목표 지향

하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상대평가가 아니

라 개인 발달에 초점 두기,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한 교사 등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애(2006)는 국내 대학생의 자기 개념이 학업성취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문적 자기개념은 학업 성취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나, 비학문적 자아개념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

혔다. 또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크기가 학문적 자아개념>공

부시간>부모의 관심>부모의 교육수준>비학문적 자기개념 순으로 나타났

다고 한다.

이러한 학문적 자기 개념에 의거한다면 서울대라는 학업 우수 집단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이전 고등학교 경험에 따라 학업적 자기개념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친구들의 경우 오히려 자신의 학업적 자기개념은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며, 일반고에서 진학한 경우에는 학업적 자기개념은 낮

아질 것이다. 또한 대학이 너무 높은 수준의 경쟁을 요구하거나 경쟁 목

표를 지향하고, 상대평가로 이들을 평가하는 것, 교수자가 학생들의 요

구에 둔감할 경우에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개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가면 증후군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전문직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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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불안감을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이라는 측면에서 다루

고 있다. 이 개념은 Clance and Imes(1978)가 70년대 전문직 여성이 느끼

는 불안감을 ‘imposter phenomenon’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한 상담 접근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처음 등장했다. ‘imposter’

는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 imposter 

phenomenon)이란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자기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쉽사리 믿지 못하고 보잘 것 없는 실력이 결국 들통 나고 

말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불

안감이 어떠한 진단기준에도 분류되지 않는 불안, 자신감 부족, 우울, 스

스로 부과한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좌절감 등을 

경험하는 임상적으로 범불안상태를 보인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들이 스스로가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입학위원회의 실수 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운이거나 교수자의 채점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등 자신은 자격이 없고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

는 것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40년 전에 신임 여자 교수들이 느끼는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

이 처음 소개되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가면 증후군

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주제를 살펴보면 내과 

의사들이 실수를 하면서 느끼는 불안, 죄책감, 자기 의심에 대한 연구

(LaDonna, Ginsburg, & Watling, 2018), 신진 학자의 불안감에 대한 연구

(Bothello & Roulet, 2019), 1세대 이·공대 대학생(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들의 불안감에 대한 연구(Canning, LaCosse, Kroeper, & 

Murphy, 2020)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렇게 가면 증후군은 높은 성취를 

이룬 집단에 진입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심리학에서는 가면 증후군을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심

리적 충격을 피하려는 동기 때문에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를 작동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스로에 대해 높은 기대를 걸었다가 실패하

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

한 프로들 속에 숨어든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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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는 그것밖에 안되잖아”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기 때문(정

성훈, 2011)에 보이는 불안 증상이다.

이 이론을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에게 적용해본다면 이들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 서울대에 진학했고, 충분히 서울대에 입학할 자

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경우, 즉, 운으로 혹은 입학위원회의 실수로 

이 자리에 있다는 외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할 경우에 충분히 가

면 증후군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속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업 최우수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언젠가 다가올 실패에 대해 무

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면 증후군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서울대생 관련 선행 연구

1) 서울대생 학업 관련 선행 연구 

김계현 외(1995)의 연구에서는 서울대 학사경고자들의 환경적·심리적 

역동 관계를 밝히기 위해, 학업성취과정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을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취과정의 개념

체계를 구성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학업부진행동을 중심으로 본 서울대 

학업성취 특성에 대한 가설을 정체감 혼란, 목표 상실 및 목표 변경, 보

상심리, 효율적 시간관리, 공부보상결여, 강화불충분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반면, 학업 우수자들에게는 이를 역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

다. 즉, 학업 우수자들은 정체감을 추구하는 과정이 목표지향적이며, 스

스로 학업행동의 성과에 보상(내적)을 갖고 있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공공부에서 외적, 내적 강화를 받은 경험이 많은 학생일 것

으로 추측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생의 학업성취 관련변인

을 인구학적 변인, 가족 및 사회환경 변인, 개인심리적 변인(자아정체감, 

성취동기, 자기통제, 자존감, 자기효능감, 준거집단비교 자기평정 노력 

등), 전공 및 학업태도 변인, 학업행동변인, 귀인변인으로 정리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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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의 학업성취과정 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서울대생의 학업성취과정 모형(김계현 외, 1995)

이에 따르면 인구사회적 변인과 가족 및 사회 환경 변인은 개인심리

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심리적 변인은 학업행동 변인과 전공 및 

학업태도 변인을 통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학업 성취 결

과는 귀인 양식을 통해 다시 개인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가 25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서울대 학

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대학생의 발

달 단계상의 특성, 한국 사회 내의 서울대의 위치, 학업적으로 우수한 

집단 등 유사한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서울대생의 학업 

성취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합당해 보인다.

신종호, 신태섭, 권희경(2004)의 연구에서는 서울대 재학생 120명을 대

상으로 학업수월성의 귀인요인들에 대한 설문 연구를 통해 가족요인(재

정지원, 부모, 가족분위기, 형제), 학교요인(교사, 친구, 학교분위기), 정의

적 요인(경쟁의식, 목표, 자아효능감, 내재적 동기, 호기심, 자아효능감, 

자기결정성, 과제지속력), 인지행동적 요인(지적능력, 학습전략, 노력, 계

획, 실천) 등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가족 요인에서 부모의 기대, 정의적 요인에서 타인과의 경쟁관계가 학업

수월성 계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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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대생의 학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입시체

제에 길들여진 학업경험이 졸업 이후 진로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 밝히는 연구(최선주 외, 2012)와 학업 실패 극복에 관한 연구(김명찬, 

2013),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서덕희, 

민혜리, 2009)가 있다.

최선주 외(2012)의 연구에서는 Bourdieu  & Wacquant(1992)의 아비투

스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시험형 인간으로 무장된 서울대생의 경험에 대

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체화된 정신구조를 말하며, 

관념 혹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 무의식적인 습성이나 성향의 상태로 몸에 

밴 것을 말한다.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오랫동안 차지

했던 이들의 아비투스와 그것이 추동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혀냈다. 이

들은 ‘공부와 자신의 철저한 분리’, ‘시험을 통한 권력 추구’, ‘전

략적 사춘기 회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

비투스가 이들의 인생에서 확대재생산 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파고드는 

공부와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삶과 학문을 

분리한다. 인생 목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회피하며 일단 취직부터 하

고 나서 회의를 느끼고 사춘기적 질문에 부딪치지만 다시 ‘업그레이

드’에 매진한 결과, ‘내’가 없는 진로 선택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

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선발시스템이 시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시험 보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서울대 학

생들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본질적인 인생의 고민

을 계속해서 뒤고 미루고 ‘내’가 중심에 없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김명찬(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생들이 적응과정

에서 ‘학업과 자신에 대한 관점 전환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서울대생으로서 높은 기대와 책임’

을 느끼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서울대 타이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고, ‘서울대생

답지 않은 생활’을 하지만, 다양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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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서울대학교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아 준비

해 나가는 과정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을 둘러싼 주위

의 시선과 기대가 이들의 학업과 진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서덕희와 민혜리(2009)의 연구는 서울대 학부생 3·4학년들을 대상으

로 이들이 경험한 대학 공부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냈다. 학부

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통해, ‘필요’에 

의한 공부와 ‘그 너머’의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공부”의 이중성

에 대해 자각하고 다양한 시행착오와 실험 속에서 세계, 교육, 자신을 

체험하는 가치기준을 형성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나갈 힘을 기른다고 본

다. 즉, 고등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맹목적인 공부와 달리 “공부를 

통해” 세계와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것의 기준과 안목이 생기고, 주체적

인 교육적 삶을 영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학점, 실적 등

으로 나타나는 양적인 성과에만 매달리기보다 질적 수월성을 이룰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서울대 학부생들이 학년이 올라갈

수록 공부의 이중성을 자각하고 점차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부보다는 성

장을 추구하는 공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제시한 연구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학업 최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다. 서울

대 학업 최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

는가”라는 책으로 출간된 이혜정(2014)의 연구와 라영안(2011)의 연구가 

있다. 먼저 이혜정(2014)은 서울대에서 4.3만점에 4.0이상을 받은 2·3학

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당시 서울대의 최우등생의 수는 

2.5퍼센트인 150명이며, 이 가운데 46명을 인터뷰했고, 이 결과를 1,213

명의 서울대생의 응답과 미국 명문대 학생들과 비교하여 특성을 밝히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에서 A+ 학점을 받는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비

판적인 사고에 능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무조건 다 

받아 적으며, 학점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 예습은 

거의 하지 않고 복습에 매달리며, 공부를 즐기기 보다는 견디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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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는 수동적인 태도를 기르는 교육 환경에 대해

서 반성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라영안(2011)의 연구는 서울대 3학년 가운데 2학기 이상 대학 평균 평

점 4.0 이상인 학업 최우수 학생들 46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철저한 시간관리, 철저한 노트필기, 목표지향성, 예습복습, 수

업내용의 구조화를 꼽았는데 이 5가지 항목이 전체 빈도수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한다. 도출된 학업성취요인을 긍정심리학의 측면에서 

Peterson과 Seligman(2009)이 분류한 VIA(Virtue In Action)에 비추어 시간 

관리는 절제 미덕을 구성하는 자기조절로, 목표지향성은 지혜와 지식 덕

목의 학구열로 도움요청은 위험이나 난관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내는 용감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창의적인 사고는 지혜와 

지식 미덕을 구성하는 창의성으로 분류하고, 성실성은 용기 덕목을 구성

하는 끈기로 분류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과 타인과

의 경쟁이라는 맥락이 서울대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어오는 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대생의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목표지

향적이고, 내적 보상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잘하

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학업을 해나가는 특성을 보일 것이다. 또 한편, 

대학에서의 학업 경험의 결과 서울대생들은 공부의 이중적 의미를 깨닫

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반면, 시험 성적을 위해서만 매달리고 사

춘기적 고민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할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소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이 창의적인 

학습자인지 수동적인 학습자인지, 그 학업과정을 즐기는지 견뎌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서울대생 정체성 관련 선행 연구

전은희(2017)는 학벌주의와 관련된 서울대생의 정체성을 내러티브적 

접근에 근거하여 탐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서울대를 학벌 사회의 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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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위치한다고 보고, 서울대 안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명암을 탐색하

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샤부심’이라는 학벌의 후광 효과를 입는데, 

서울대라는 이름이 이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입시경

쟁의 승리자로서 이들의 행동이 미화되고 포장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고 

보고한다. 이렇게 서울대라는 브랜드는 서울대생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특혜를 경험하기 쉽도록 하며, 이들의 허영과 과시욕을 부추기기도 한

다.

반면 이들은 서울대생이 되는 순간 서울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만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울대생들에 대해 ‘뭐든지 잘 할 

것 같다, 성실하고 고지식할 것 같다. 유머감각이 없을 것 같다. 자기밖

에 모를 것 같다’는 등의 전형(stereotype)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

울대생들에게는 낙인이 되기 때문에 예상이나 기대가 벗어날 때 주변의 

실망과 비난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매사에 타인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하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토큰효과를 경험하는데 수적으

로 서울대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기 쉬워지고 집단을 대표하게 

되는 ‘동물원 원숭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특히 집단을 대표하는 낙인효과로 인해 서울대생들은 사람들이 자신

을 한 사람으로 대하는지 서울대생으로 대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누군가는 서울대 정도 갔으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

고 ‘큰 일’하기를 기대하고, ‘잘 나가는’직업이 아닐 때는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는 책망어린 시선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낙인효과

는 서울대생들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의‘나’대신 서울대라는 

보통명사로 불리어지며, 그로 인한 소외를 경험한다.

서울대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속에서 서울대생들은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이는 이 낙인을 거부하고 ‘부정’하기도 하며, 때로는 ‘방조’전략을 

쓰기도 한다. 또한 상대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연극’을 하기도 하

며 많은 서울대생들은 자신이 서울대 다니는 것을 감추고 ‘은폐’한다.

하지만 스스로가 서울대 내에서는 이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서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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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되며, 학교 안팎에서의 이러한 상반된 경험을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학벌에 기대어 과대평가

를 받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능력과 경쟁을 벗어나 정체성의 위기

를 경험하면서‘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 결과 서울대라는 이름으로부

터 자유로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아 나가며 다양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서울대생들이 학벌주의의 허상을 깨달아가

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이것이 ‘통과의례’라고 설

명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서울대생들이 사회적인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출세와 성공, 1등과 경쟁의 삶을 따르는 대신에 새로운 정체성

을 탐색해나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서울대 내 최우수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므로,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이 연구에서 

서술한 정체성 변화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학업 

최우수 학생들 역시 공부하는 과정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

문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과 단계를 보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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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에서 1·2학년 시기에 최우수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접근 방

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된 질적 

연구의 한 형태이다(Strauss & Corbin, 1998).

Strauss & Corbin(1998)에 따르면 근거이론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근거 이론은 이론을 발전시

키는 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념 간

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특정한 현장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나 기존 이론은 있지만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박승민 외 2012). 아직까지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을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으므

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근거 이론이 가장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 심리적 요인 이외에도 한국 사회 내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를 둘러싼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징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이 적합하다고 보았

다.

1. 근거이론 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사회학자인 Barney Glaser와 Ans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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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1967)가 병원에서의 죽음에 대한 협동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과

정에서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의 전략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이들은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라는 책을 통해 자료에 

근거를 둔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전략들을 정교화시켜 나가

면서 근거이론이 널리 알려졌다(Chamaz, 2006). 이들은 기존 사회학의 

선험적인 이론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이론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

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reswell, 1998). 이후 Glaser와 Strauss는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과 관점 차이로 인해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시켜왔으며, 

1990년대 들어와 Strauss는 Corbin과 팀을 이루어 근거이론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연구자들이 손쉽게 적용하여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유기웅 외,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를 유기웅 외

(2012)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는 기존에 개발된 이론

과 개념적 틀을 가지고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새로운 이론

을 생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우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

적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근거이론

은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에 의해 기초가 다져진 상징적 상호작용론

에 바탕을 두고 있다. Mead는 “Mind, Self, & Society”(1934)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아를 제시하

면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구조

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바탕을 둔 근

거이론 역시 개인의 행동은 현상이나 사건이 그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미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가 타인들과

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밝히는데 용이하다. 셋째,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자

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세계와 과정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코딩, 지속적 비교, 메모, 핵심범

주 분류, 패러다임 모형의 도출 등 참여자의 경험을 원인, 결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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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깊이, 각 요소들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근거이론은 Glaser의 방법, Strauss & Corbin의 방법, Charmaz의 구성

주의적 방법 등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이영철, 2014), 본 연

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거 이론에서 활용되는 

주요 원리와 자료 분석 방법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과 이론적 포화

(Theoretical Saturation),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tion) 방법, 개방코

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개

념으로 대표된다.

먼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란 수집된 자료의 미묘한 늬앙스와 의

미를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통찰력으로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와 Corbin(2001)은 관련된 많은 

자료와 이론에 익숙하고 연구 자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이 개발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표본 추출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것인가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는 개념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의 밀도를 더할 수 있는 기회

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최초 의도적 표본 추출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이제까지 수집

한 데이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이론적 포화라고 부른다(유기웅 외, 2012).

지속적 비교 방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상, 개념, 범주 간을 비교하여 이론적 표본 추

출 및 자료 수집의 포화상태를 판단하고, 이러한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론을 형

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한다(유기웅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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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근거이론의 주요 분석 방법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구 자료 분석에서 설명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주제 선정 단계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질적 연구에

서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실제적으로 다음의 4가지를 주로 고려하게 된다

고 하였다. 먼저 관련 분야의 보다 숙련된 연구자인 조언자 혹은 멘토  

교수로부터 조언을 얻는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라도 궁극적으로는 연구

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이어야 한다. 둘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아

이디어를 얻는 방식이다. 셋째, 개인적 혹은 전문적 경험을 통해서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서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참여자의 

관심사나 문제점을 물어보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전문적 

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 있었던 대상의 경험을 대략적인 연구 주제로 삼

아,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주제를 좁히고, 문헌 속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구 주제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거이론으로 작

성된 문헌을 고찰하여 근거이론 접근방법의 과정과 방법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는 단

계이다. 연구 주제에 부합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

하였고, 이를 통해 최우수 학생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업 적응과

정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수 

2인의 피드백을 받아 예비 연구를 위한 면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고, 면담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자료 수집 단계이다. 연구 과정

에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윤리들을 확인하여 연구를 계획

하였고,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후, 자료 수집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의 학생 커뮤니티 2곳을 통해 공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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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 가운데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이 진행되며, 이상적으로는 새로

운 범주가 등장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을 중단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 

수집 후 곧바로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의 질

문의 초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비교

분석법(Corbin & Strauss, 1990)을 통해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지 않는 범

주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면담을 중단하였다.

넷째,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이다. 질적 연구에서 본격적인 자료 

분석은 면담이 완료된 후에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

택 코딩(selective category)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도출하기 위해 근거 이론 연구 경험자, 

방법론의 전문가, 지도교수와의 지도 및 자문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또

한 연구 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상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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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 계획 수립

: 서울대 최우수 학생의 학업 적응과정 연구

⇩
문헌고찰 후 연구문제 수립

⇩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① 1·2학년 4학기 평점이 인문계 4.0이상, 이공계 3.8이상인 학생

② 교내·외 장학금을 받은 학생

③ 서울대 재학 중인 학생

④ 단, 예체능계열은 제외함
⇩

질문지 개발 및 질문지 수정 보완

§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질문지 개발

§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 수정
⇩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심의 신청 및 연구 승인 IRB No. 2006/002-026
⇩

자료수집

§ 모집 공고문을 통해 참여자 모집

§ 선정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 면담 실시 및 자료 녹음

§ 수집과 동시에 분석
⇩

자료분석

§ 면담 내용을 전사 후 분석

§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로 

분석
⇩

결과 및 논의

§ 서울대 최우수 학생의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제시

§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 요소 추출

§ 연구의 타당성 평가

§ 결과 및 논의 작성

[그림 2] 본 연구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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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근거이론 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구

의 자료를 수집하는 표본 추출의 과정을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이라고 명명한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2012)에 따

르면, 이는 개념 간의 변동을 발견하고, 속성 및 차원에 따라 범주의 밀

도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보려고 하는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제

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한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문제의 기술 및 연구문제에 영향을 경험적이고 

이론적 요소들을 확인하여 연구 집단이나 연구 상황을 특징짓는 일련의 

준거를 개발하여 그 준거에 맞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이

나 집단, 상황을 선택한다(Wolcott, 1973). Goetz와 LeCompte(1984)는 이

러한 의도적이고 준거지향적인 표집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하였는

데, 그 가운데 전형적인 사례 선택은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사례들이 지

니고 있는 특성프로필을 개발하고 이러한 실제 사례를 찾는 방법을 일컫

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사례 선택 방법으로 연구자가 특성프로필을 

마련한 후에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예비 연

구에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에 모집 문구를 탑재하여 표집을 실시한 결과, 1차로 19명의 참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활용한 

서울대의 온라인 게시판은 아래와 같다.

① 스누라이프 : https://snulife.com/

② 서울대 에브리타임 : https://snu.everytime.kr/



- 25 -

게시판 공고문에는 IRB 승인 번호와 함께, 연구과제명, 연구의 목적, 

참여자 조건, 자발적인 참여 철회 안내와 참여시간 및 횟수, 참여 시 사

례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명시하였다. 위의 게시판을 통해 모집된 19명

의 참여자 가운데, 기준 부합 여부, 사례의 전형성과 포화상태를 고려하

여 최종적으로 17명의 참여자가 자료에 포함되었다.

2) 참여자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서울대 입학하여 1·2학년 시기에 학업 최우수 학점을 받

은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준거(criterion)를 설정하였다.

① 대학교 1, 2학년 4학기 가운데 최소 2학기 이상 우수학점을 받은 

학생(인문계 평점 4.0이상, 이공계 평점 3.8이상의 학점)

②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학교 내·외부 성적 장학금을 받은 학생

③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

④ 단, 예체능계열은 제외함

이상과 같은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 때의 학업 적응을 면밀히 탐색하기 위해 1,2학년 4학기

를 기준으로 최소 2학기 이상 우수 학점을 받은 경험을 준거를 설정하였

다. 학업 최우수 학생의 선행연구(라영안, 2011; 이혜정, 성은모, 2011)를 

참고하여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우수 학점의 기준을 평점이 

4.0(A) 이상으로 하였다. 이공계의 경우, 서울대 공대 우수학생센터인 

‘공우’의 지원 자격 조건(전체 평점 3.7 이상, 전공 평점 3.8 이상)을 

참고하여 평점 3.8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 과정을 보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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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학점 및 기타 학술 능력을 검증받아 선정되는 학교 내·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학업 최우수 학생’이라는 주제를 매우 극명

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를 준거로 포함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신입생 때 

학업 적응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의 현재 관점에 따라 생략되거나 잊혀지거나, 변형된 기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박승민, 2005), 졸업생은 포함하지 않고, 현재 재학

생으로 참여자 기준을 제한하였다.

넷째, 실기 위주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예체능계 대학생은 전공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

는 연구 문제를 고려할 때 비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의 

전형성을 고려(Goetz와 LeCompte, 1984)하여 연구 참여자 기준에서 제외

하였다.

3) 연구 참여자 특성

이론적 표본 추출의 원칙에 따라 자료 분석에 포함된 17명의 참여자

들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면담 당시 모두 서울대에 재학 중이었

으며, 성별 분포는 여학생 14명, 남학생 3명이었다. 입학년도는 2014년부

터 2019년까지 분포되었으나, 연구 당시 2학년인 2019학번이 7명을 가장 

많았으며, 2018학번이 3학년이 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공 분포를 살

펴보면, 인문계 12명(경영대 2명, 사범대 4명, 인문대 2명, 자유전공 2명, 

생활과학대 2명) 이공계 5명(공대 3명, 수의대 1명, 치의학 1명)으로 모집

되었다. 이들의 1·2학년 시기 평점은 2학기 이상 해당 기준을 모두 넘

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평점 분포는 사람에 따라 다양했다. 이들의 입학 

전 경험을 알기 위해 출신고를 살펴보았는데 일반고가 8명, 외고 4명, 

영재고 2명, 자사고 2명, 과학고 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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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자 정보

참여자 

번호
성별 학부

입학

년도
수혜장학금

1 여 경영대 2018 교내성적우수

2 남 경영대 2014 인문백년

3 여 자유전공 2019 관악회·교내성적우수

4 여 공대 2018 대통령과학

5 여 치의학 2018 교내성적우수

6 여 사범대 2018 교내성적우수·다다장학기금

7 여 인문대 2017 교내성적우수

8 여 사범대 2018 청관·사범대동창회·인문백년·교내성적우수

9 여 공대 2018 대통령과학

10 남 공대 2019 교내성적우수

11 여 자유전공 2019 외부 장학재단

12 여 인문대 2019 교내성적우수

13 남 사범대 2019 송원장학재단

14 여 사범대 2015 동곡·천재교육·교내성적우수

15 여 생과대 2019 관악회

16 여 수의대 2017 양천장학회·교내성적우수

17 여 생과대 2019 교내성적우수

4. 반구조화 면담 질문

면담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특성 및 

경험에 대한 연구(라영안, 2011; 이혜정, 2014), 근거이론 연구 방법론 관

련 문헌(Charmaz, 2011; Corbin & Strauss, 1990; 박승민 외 2012; 유기웅 

외 2012)과 근거이론 관련 선행연구(김명찬, 2013; 김지연, 2014; 전호정, 

2018; 박승민 2005)를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는 참여자를 

추천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받

고, 이 과정을 통해 면담 질문 목록을 1차 수정하였다. 이를 근거이론으

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 교수 1인에게 피드백을 얻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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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질문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후 지도교수와 근거이론 논문 심사 

경험이 많은 교수 1인의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여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이후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면담 질문이 지속적으로 수정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근거 이론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료가 분석될 때마다 범주가 도출되면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거나 기존 질문을 

보다 초점화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면담 질문지의 특징은 연구가 

진행 과정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활용된 반구조화된 면

담 질문지 전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었지만, 질문의 초점을 유

지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반구조화 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

[계기]

§ 해당 학교 및 전공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입학 당시, 진로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대학 적응 과정]
§ 대학에 들어와서 만족스럽고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대학에 들어와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 고등학교 때까지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대학 학업 적응 과정]
§ 첫 수업은 어땠나요?
§ 첫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는 어땠나요? 치르고 나서는 어땠나요?
§ 우수 학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학업 적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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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담 진행

본 연구의 참여자 면담은 2020년 7월-8월 두 달간 실시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별 면담 방식 몇 소요 시간은 다

음과 같다. 소요 시간의 경우, 전반적인 면담 진행 시간에 대한 오리엔

테이션과 첫 인사, 끝 인사를 제외하고 순수한 면담 내용을 기록한 시간

을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장 짧게 면담한 참여자의 경우 2회 면

담을 2시간 28분 정도 진행하였고, 가장 길게 면담한 경우는 3회 면담에 

4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먼저 초기면담은 20-30분 정도 전화로 진행하여 참여자가 기준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목적, 절차, 연구 참여 사례, 비밀보장

의 원칙, 자발적인 연구 참여 및 철회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

음 면담 일정을 정하였다.

본 면담은 3번을 기본 구조로 진행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 참여자의 

일정과 진행 속도에 따라 2회만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Yin(2013)이 제안

한 것처럼 면담의 구조적 틀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며, 첫 번째 면담에

서는 경험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두 번째 면담에서는 경험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면담은 학습과 관련하여 생애사에 집중

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스스로 학업 적응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에서 고성취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업의 의미 탐색]
§ 자신의 대학 학업 적응 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

을까요?
§ 내 인생에서 학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타]
§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싶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대학 생활 및 학업 적응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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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대면

으로만 진행, 비대면으로만 진행, 대면, 비대면 복합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대면인 경우 모두 zoom을 활용하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의 경우, 대면 혹은 비대면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 추이를 고

려하여, 4명의 참여자의 경우에는 2회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1회 

면담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해당 참여자의 녹음 내용 가운데 비공개 할 부

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차후 연구자에게 사실적 가치 확인을 

위해 검토를 부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각 참여자들의 전사 부분

이 들어갈 경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를 논문 발표하기 이전에 확인

하고 검토받기로 하였다.

<표 3> 면담 방식 및 시간

참여자 번호 성별 면담 방식 면담 시간

1 여 3회 대면 4시간 30분

2 남 2회 대면 2시간 42분

3 여 2회 대면 +1회 비대면 4시간 29분

4 여 3회 비대면 3시간 34분

5 여 2회 대면 2시간 28분

6 여 2회 대면 + 1회 비대면 3시간 40분

7 여 2회 비대면 2시간 26분

8 여 3회 비대면 3시간 18분

9 여 2회 대면 3시간 24분

10 남 2회 대면 3시간 20분

11 여 2회 비대면 3시간 49분

12 여 2회 대면 3시간 21분

13 남 2회 대면 +1회 비대면 3시간 22분

14 여 2회 대면 3시간 18분

15 여 2회 비대면 3시간 15분

16 여 2회 대면 3시간 41분

17 여 2회 대면 + 1회 비대면 3시간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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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담자료 분석

본 연구는 Strauss 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접근의 분석 방

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과정을 박승민 외(2012)에서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분석 가능한 자

료로 만들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된 면담 내용 전체를 전

사하여 축어록으로 변환하였다. 변환한 자료를 아래 [그림 3-1]에서 제시

한 3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의 단계이다. 원자료에서 개념을 발견

하여 이름을 붙이고,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하위범주(subcategory)로 묶고 이를 다시 범주(category)화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축어록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내

용에 밑줄을 긋고 연구자가 개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여 개념을 

명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원자료를 개념화한 후에는 개념을 지속

적으로 비교 및 대조하면서 공통 속성에 의해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통해 하위범주와 범주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3-1] 근거이론 접근에서의 자료분석 과정(박승민 외, 2012,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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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축코딩(axial coding)의 단계이다. 범주들 간의 연결 관계를 만

들면서 개방코딩 후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가 다시 조합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절차이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은 [그림 3-1]에서와 같

이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과 [그림 3-2]에 제시된 과정분석이 포함

된다(박승민 외, 2012). 패러다임은 근거이론 접근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분석적 도구 또는 관점인데, 범주의 속성을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 중심 현상(central 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

(consequences)로 구분하여 조직하는 것이다. 과정 분석은 [그림 3-2]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

범주들 간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따라가는 단계이며,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

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 연결이다

(Strauss & Corbin, 1998).

[그림 3-2] 근거이론 접근에서의 자료분석 과정(박승민 외, 2012, p.82)

3단계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이다. 범주를 통합시키고 분

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먼저 중심 현상과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분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야기 개요(story line)을 정리한다. 이 이야기가 분석되

었을 때, 핵심범주(core category)가 된다. 지금까지 도출된 모든 범주를 

꿰뚫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것이 선택 코딩의 주요 과제이다. 핵심 범

주를 밝히고 개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 개요 적기, 도표 사용하

기, 메모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박승민 외, 2012).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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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및 결과 간의 관

계를 면접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진술하는 것을 가설적 관계진술이

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유형별

로 정리하는 과정이 유형분석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으로 본 연구자는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관련된 최우수 학생 및 학

업 관련 자료와 이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연구 자료와 끊임없

이 상호작용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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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신입생의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실체적 이론을 구축하고자, 서울대 1·2학년 17명

을 심층면담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학업 적응과정의 기본 구조로써 원자료를 코딩하여 핵심적인 범주를 밝

히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업 적응과정의 주요 흐

름을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업 적

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단계를 작용/상호작용에 집중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정리하였다. 셋째, 이야기 개요를 정리

하고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적 관계 진술을 제시하였

다. 넷째, 학업 적응과정에서 유사한 특성이 드러나는 참여자들을 유형

별로 분석하여 유형별 적응과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다.

1. 학업 적응과정 기본 구조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 내용을 숙

지하면서, 주요한 개념을 찾아 이름을 붙이고, 이를 의미 있고 대표성 

있는 범주로 묶고 다시 명명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화는 과정을 

거쳤다. 즉 지속적인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줄분석과 범주화 작업을 거

친 결과, 총 10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45개의 하위 범

주, 23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축코딩을 통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 중재적 조건

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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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 자유롭게 컨트롤할 시간이 많아짐 자유로운 시간
낯선 자유를
경험함

인
과
적
조
건

§ 담임 존재의 부재
§ 수동적인 태도에 길들여져 있음

준비되지 않은
자율성

§ 이미 배웠던 내용 다시 배우면서 무의미함
§ 재미있는 공부를 기대했지만, 고등학교와 비슷함
§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

대학 학업에
대한 실망감

대학 공부에
대한 기대-현
실 불일치

§ 필기 방식, 토론 수업이 당황스러움
§ 새로운 지식·용어에 대한 막막함과 버거움
§ 실험레포트, 대학글쓰기가 익숙하지 않고 막막함
§ 시험 관련 어려움(시험 기간이 일정치 않음. 시험문
제 예상 안됨. 낯선 서술형 평가 방식)

낯선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새로운
학업 방식이
혼란스러움

§ 미팅·술자리 등 학업적 조언 구할 수 없었음
§ 친구 관계에 신경 쓰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

다 같이 노는
분위기

분위기에 휩쓸
림

§ 3월에는 수강신청·과행사·드랍도 다 같이 하기
§ 뚜렷한 목표가 없어 쉽게 휩쓸림

당장의 목표가
없어 주변에
휩쓸림

§ 나 혼자 뒤처지고 힘든 것 같아 서러움
§ 선행학습을 하고 온 친구들을 보며 스트레스 받음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위축
감 주변과 비교하

며 위축감을
느낌§ 내가 어디서나 1등 할 수 없구나

§ 공부 안 하고 백지 내고 수업 드랍하면서 스스로가
한심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음

지금까지의 나
의 존재 기반
이 흔들림

§ ‘서울대 가서는 이제 못 하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음

§ 외부에서 바라는 서울대생에 대한 기대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
쓰임 외부에서 서울

대생을 바라보
는 시선

맥
락
적
조
건

§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학점을 잘 받아야 할 것 같
음

부모님의 기대
에 대한 부담
감

§ 교수님들의 요구 수준이 높고, 학생들이 어떻게든
만족시키므로, ‘열심히’의 기준이 올라가고 사이클이
반복됨

§ 서울대 학생이니까 잘 써야 하는데 교수님이 어떻
게 볼까에 대한 부담감

교수님의 요구
수준이 높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학내
분위기

§ 로스쿨과 복수전공 신청 등을 위해 학점 경쟁이 과
열됨

§ 남들도 죽을 만큼 열심히 함

과열된 학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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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살아남고 싶고, 도태되고 싶지 않음 살아남고 싶음

현실적 불안감
에 직면하기

중심
현상

§ 선택에 대한 결과로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음

선택에 따른
책임이 무거움

§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침울해짐
미래에 대한
고민

§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르
겠음

§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표

정체성에 대한
고민

§ 지금 할 수 있는 일 찾기
§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기
§ 내가 먼저 선배들에게 연락하여 조언구하기

문제에 대면하
여 할 수 있는
것 찾기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
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작
용
/
상
호
작
용

§ 조언을 구한 후, 나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기

마음 가는 대
로 결정하기

§ 미래 진로가 발목 잡히지 않게 학점 관리하기
§ 복수 전공·교직이수·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학점 관
리하기

학점 관리 시
작하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 정하기

§ 친구·선배에게 전공이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전과·교환학생을 준비함
§ 연구, 새롭게 맡는 프로젝트, 기초교육원의 연구 대
회, 연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해보기도 함

진로 목표를
위한 준비하기

§ 관성이 남아 있어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했음
§ 전략 없이 최대한 많은 시간 공부하기

익숙한 방법으
로 부딪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
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듦
§ 세운 전략의 수정해가면서 적용함, 유연하게 대응함

시행착오 경험
하기

§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기
자기만의 학습
방법 만들기

§ 한 학기별, 과목별, 시기별 계획세우기
§ 전략적으로 수강신청하기
§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기
§ 자기만의 필기방법 적용하기
§ 과제 미리하기
§ 시험 대비 공부하기(계획, 반복, 재구성)
§ 자원 활용하기(교수님, 친구, 학내학습지원서비스)

자기만의 학습
방법 적용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남들보다 더
노력하기

최선을 다하기

§ 동아리와 성적 모두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기 위해
밤새기

§ 미친 듯이 놀고 피곤해도 공부하기

어느 것도 포
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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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부터 진로 목표가 변하지 않았음
§ 확고한 진로 목표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임

진로 목표가
확고함

목표 관련 태
도

중
재
적

조
건

§ 최종목표 A+가 아님, 얼마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숙달목표지향)

§ 남에게 지는 게 싫음, 1등이 되고, 눈에 띄고 싶은
마음, 속한 집단에서 가장 우수하고 싶은 욕구, 공
부를 잘 하면서 받는 인정 좋음(수행목표지향)

목표지향성

§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뚜
렷함

§ 학업에 대한 내적 기준이 높음

학업 지향적
태도

학업 관련
태도

§ 문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덜 불안
함

§ 시작할 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뛰어
들기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기

문제대처전략

§ 완벽함을 위해 애씀
§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피곤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안에 시달림

완벽주의

불안 수준

§ 몸은 쉬어도 머릿속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느라 쉬
지 못함

§ 적당히 쉬지 못함. 쉬면 스스로 쓰레기 같고 자괴감
이 듦

§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
움

§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바쁘게 사는 삶이 만족
스러움

쉬지 못함

§ 성공할만한 것에 뛰어들거나 이루는 것을 잘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지 않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큼

§ 열심히 사는 것은 나에게는 평범한 일, 관성적으로
공부함

§ 짜여진 틀 안에서 성실함,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열심히 하기

성실성

성격
§ 자제를 많이 함,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기
§ 싫은 것을 참고 견뎌서 성취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
리면서 해방감을 느낌

자기 통제

§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로 드랍 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함.

§ 장학금, 주변 시선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짐
책임감

§ 장학금을 받거나 장학금이 유지됨
§ 높은 학점으로 인해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짐
§ 진로를 위해 정량적인 평가에서 도움이 됨

학점·장학금이
동기 부여됨

강력한 외적
보상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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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으로 계획 짜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몸에
배임

§ 학업 스킬을 획득하여 인풋과 아웃풋의 함수가 형
성됨

자율적인 학습
습관이 형성됨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 뿌듯함·성취감
§ 떳떳함, 소속된 집단에서 인정받음
§ 지식 탐구의 즐거움
§ 어디서든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
§ 높은 학점으로 인해 대학에서 안정감·소속감을 느낌

내적 만족감이
동기부여가 됨

내적 만족감

§ ‘여전히 이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
두려움

§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성적이 잘 나와도 불안함

§ 잘 해왔던 지금과 비교하여 미래의 나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불안함

여전히 비교하
기 여전히

지속되는 불안

§ 미래 진로에 대해 고민만 많고 아직 제자리
진로·미래 고
민은 여전함

§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가 고등학교 버전 2로 사는
것 같고, 스스로에게 의미 없다고 느낌

§ 공부는 나에게 목표가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되어 버
린 느낌이 듦(장학금, 학점을 위한 공부)

§ 학문을 위한 공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고민됨

‘학점을 잘 받
는 공부’의 의
미에 대한 반
성

자기 성찰하기

§ 건강을 챙기지 못함
§ 인간관계를 챙기지 못함
§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바쁘게 살면서 다 감당할 수
없었음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절감함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공부하고 나면 공허하고,
피곤하고, 스스로 옥죄는 것 같음

§ 남들이 좋아하는 성취를 이뤘을 때만 ‘나 자신을 사
랑해주는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안타까움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

§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놓아주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찾아보고 싶음

§ ‘언제까지 1등을 할 것인가?’ 무조건 높은 학점에
대한 회의가 듦

§ 공부 이외 삶의 다른 가치들에 대해 고민하게 됨

자기에게 시선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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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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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 적응과정 이야기

1) 인과적 조건 : 현상 발생의 계기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현상’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변수들을 의미하며, 특히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인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을 불안감에 직면

하도록 만든 원인에 해당하며, 인과적 조건으로 이전과는 다른 낯선 자

유를 경험하는 것, 대학 공부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새로운 학

업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움, 분위기에 휩쓸림, 그리고 주변과 비교하면

서 위축감을 느끼는 것 등으로 도출되었다.

(1) 낯선 자유를 경험함

대학생이 되어 이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시간이 생겨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끔 결석도 하는 

한편, 대학 생활 및 수업에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즉, 대학에 첫 

발을 내민 이들은 낯선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 자유로운 시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자신

에게 많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고등학

교 때까지 꽉 짜여진 공부 스케줄로 자율적인 시간이 적었던 학생들은 

강의 시간 외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나서 시

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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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0]

참여자 : 사실 영재고랑 비슷하기도 해서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놀라웠던 

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았다는 거.

연구자 : 그게 좀 달랐던 점이군요? 

참여자 : 네. 좀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

[참여자 16]

참여자 : 네. 저는 그때는 성격이 누구한테 약간 물어보는 것도 좀 민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입학식을 안가고 오티를 갔다가, 그런데 오티는, 수업이 시

간표가 있으면 앞 시간 오티를 하면 이만큼 시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뒷 수

업 오티를 안 듣고 그냥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다가 3월에는 진짜 

뭔가 ‘이게 대학생인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대학생인가?’라는 생

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빠졌어요.

§ 준비되지 않는 자율성

대학에서는 졸업을 하려면 어떤 수업을 얼마나 듣고, 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며,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담임 선생님’이라

는 존재가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당황스

러웠고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13]

참여자 : 일단은 제가 바로 느꼈었던 거는 선생님의 부재. 교사는 고등학교 내에서 

뭔가

연구자 : 담임 선생님?

참여자 : 그렇죠. 정보 같은 것도 알려주고, 세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가정통신문으로 

급식비 내라, 장학금 신청해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학사일

정을 다 살펴보면서 해야 되고, 지도교수님께서 계셔도 연구 같은 걸로 바

쁘시니까 일단 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기도 했

었죠.

그동안 좀 더 단단한 보호막 안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기만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꾸려나가는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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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쟁적인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대학이라는 중간 바운더리가 있

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다.

[참여자 17]

참여자 : 스스로가 찾는. 근데 그런 거 찾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처럼, 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솔

직히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많은 걸 말해 주잖아요? 대학은 스스로가 찾

아봐야 되는 공간이고 그런 걸 처음 시작할 때는 말해 줄 필요가 있지 않

나? 처음 저는 왔을 때, 항상 저는 받는 입장이었으니까 누군가 얘기해주고 

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였으니까 뭘 해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학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나마 찾아낸 게 공지사

항이랑 메일을 수시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중략)...이제는 나를, 보호자

가 없으니까 내가 성인으로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런 게 처음에 좀 힘들지 않았어요?

참여자 : 네. 갑자기 훅,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나마 

대학교라는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사회에 나

가면 정말 없잖아요? 너무 경쟁이고. 그런데 대학교는 그나마 통과한 다음 

레벨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대학 공부에 대한 기대-현실 불일치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미리 하고 온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배

우는 대학 공부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고등학교와는 다

른 재미있는 공부를 기대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대학 학업에 대

한 흥미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또 일단 대학에 들어왔는데, 전공이 생각

보다 맞지 않아서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학 공부

에 대한 입학 전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함을 경험하였다.

§ 대학 학업에 대한 흥미가 감소함

특히, 고교 커리큘럼이 대학과 비슷했고 대학 1·2학년의 내용을 이미 

배우고 진학하는 참여자들은 다 아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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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지기도 하고, 자신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재미있는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고등학교 때와 다르지 않는 부분

이 많았다고 한다.

[참여자 4]

참여자 : 안 좋았던 점은 1학년 때는 대부분 아는 내용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왜냐

하면 고등학교 때 저희는 대학교 수업을 배우고 온 상태라서. 똑같은 내용

을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A+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아예 안하면 안 

되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참여자 10]

참여자 : 좀 약간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1학년 때는 그냥 거

의 똑같은 걸 배우기도 해서..

연구자 : 그런 과목들이 꽤 있었어요?

참여자 : 1학년 때는 거의 필수 교양들을 많이 채워야 했기 때문에 80% 이상 비슷했

죠.

강의 형식에 있어서도 암기식 수업을 많이 듣게 되고, 고등학교와 다

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

았으며, ‘강의력’이 좋지 않은 수업의 경우에는 다소 실망감도 들었다

고 보고한다.

[참여자 8]

참여자 : 사실 저는 막 그렇게 강의 스타일을 크게 타는 편은 아닌데, 1학년 1학기 

때 암기식 수업을 좀 많이 들으니까 이게 대학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고.

연구자 : 약간의 실망?

참여자 : 네. 뭔가 고등학교 암기시험 보는 거랑 이러면 다를 게 없지 않나? 이런 생

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 : 네. 강의력이 너무 딸릴 때 그럴 때는 내가 대학까지 와서 이걸 듣고 있어

야 되나? 하는 자괴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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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의 경우에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과 맞지 않았

고 전공으로 삼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

신의 전공이 취업하기에는 적합한 전공이 아니라고 느껴서 무조건 복수

전공을 생각했다고 한다.

[참여자 1]

참여자 : 일단은 제가 인문계열로 입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니까. 인문계열

로 입학할 때부터 영문과나 국문과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철학이나 역사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그나마 영어나 국어 이쪽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영문과나 국문과를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영문과의 전공

탐색 과목을 들어야 전공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전공탐색과목을 들으면서 

영문과 과목들을 좀 탐색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이거를 전공으로 

삼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3) 새로운 학업 방식이 혼란스러움

참여자들은 대학 수업 방식이 기존 경험과 다를 경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대학 글쓰기의 경우에 가장 

막막하고 버거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어려움은 고등학교 때 선

행학습을 하지 않고 들어온 참여자의 경우에 더욱 크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낯선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대학 수업에서 낯선 방식은 수업에서 어떻게 필기해야할지, 또 토론 

수업의 경우에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움을 경험했다. 특히 토론 방식의 수

업을 고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여자일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을 보고

하였다.

[참여자 15]

참여자 : ...(중략)...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제대로 필기도 어떻게 할 줄 몰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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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참여자 :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글쓰기나 외국어 같은 거는 그냥 생각하던 그런 

스타일인데 자유전공학부 전공 수업이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토론 수

업에,

새로운 지식과 용어에 대한 어려움과 버거움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생

소하고 어려운 어휘를 쓰시는 경우, 이해하기 어려웠고, 따라가기 힘들

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존 지식이 연결되어서 쌓인다는 생각

이 들었다면, 대학에서의 공부는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배우는 것 같아서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그래서 더 막막하고 버겁게 느

껴졌다고 한다.

[참여자 13]

참여자 : ...(중략)...그 시기 동안. 그리고 또 학업 관련해서도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고등학교 때에는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뭔가 가르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막 

몰라도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는데 교수님 같으신 경우에는 자기 학설 같은 

걸 막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이런 어휘를 막 쓰시니까 

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기도 했었고, 학업 따라가는 게.

참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낀 영역 가운데 하나는 글쓰기였다. 이공

계의 경우에는 실험레포트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문계 참여자 

대다수는 대학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보고하였다. 어떻게 써야하

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주제만 던져진 경우에는 더욱 막막하고 

힘들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글쓰기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서 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5]

참여자 : 일단 가장 안 나온 거는 면역학이고요. B-를 처음 받았다는 그거. 그거는 비

대면이라 뭘 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그리고 그 전에 못나왔던 거는 화학실

험이랑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는 벼락치기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언어는. 그래서 못 받고. 또 화학실험은 제가 레포트 쓰는 거가 1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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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좀 손에 안 익어서 많이 못썼던 것 같아요

[참여자 17]

참여자 : 특히 과제를,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써야 되

는데 어떻게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빈 A4용지 한 장에, 한글과 컴퓨터 

그거 워드 딱 켜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설명은 

무슨 말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교수님이 가이드라인 주셨는데 정말 틀을 준

다기보다는 딱 주제만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진짜 너무 막막해서 일

주일 동안 머리 붙잡고 있는데도 나오는 건 없고.

글쓰기와 함께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시험과 관련된 어려움이었다. 특히 첫 중간고사는 시험 문제가 예상이 

안 되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에 긴장한다. 특히 시험

에서 다루는 범위가 많고, 고등학교와는 달리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목이 겹치는 경우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과목의 경우에는 한 학기 내내 시험기간이 지속되어 힘들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첫 시험에는 고등학교 때 하던 대로 공부하다 보

니 서술형 시험에서 아예 쓰지 못하고 나오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결

국에는 수업을 드랍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15]

참여자 : 그냥 공부하는데 막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벅차고 그렇게 막 힘든 

거는 아닌 상태 같아요. 새내기랑 비교했을 때 새내기 때는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시험공부 양이.. 벼락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범

위가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범위도 범위인데 수업 내용도 어렵잖아요, 저

희 학교는. 그거를 짧은 기간에 거의 두세 개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막 그때 진짜 너무 막막하다, 진짜 막막 그 자체, 막막함.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버거움. ...(중략)...

[참여자 9]

참여자 : 한 달에 한 번씩 봤으니까. 저희 과가 또 특징이 시험 세 번 보고 이런 게 

많으니까 1학년 때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2개였어요. 그래서 매주 레

포트 써야 되고. 매주 레포트 2개씩 쓰는 거죠, 이제. 퀴즈도 매주 2개씩 있

는 거고. 그리고 시험을 심지어 하나는 네 번 보고 하나는 세 번 보고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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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니까 한 학기 내내 시험기간이었죠.

[참여자 7]

참여자 : 중간고사는, 그때 뭔가 저만의 틀을 만들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고고미술

사학과도 포기한 게 거기 전공수업을 그냥 술술 읽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는

데 막상 딱 가보니까 너무 시간 싸움이어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다 못 쓰고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 받아서 드랍하고 그랬었거든요.

(4) 분위기에 휩쓸림

신입생 시기에는 특히 다 같이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일부 참여

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간다고 느꼈다. 스스로 당장의 목표가 없어

서 더 주변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일단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시급히 이루어야 할 목표가 상실한 것이다. 실제로 입학 당시에 확고한 

목표나 가치관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모습

을 보이지는 않았다.

§ 다 같이 노는 분위기

3월에는 술자리가 많고, 대화 주제가 미팅과 과이야기 등에 대해서 쏠

려있어 참여자가 학업적 어려움을 느껴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참여자 17]

참여자 : 다른 것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 자체는 재밌는데 시험 

치는 방식을 또 모르고 과제하는 방식도 모르고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 없

고. 선배들이란 선배들은 다 자기 미팅 얘기하고 있고, 술자리에 나와야 된

다, 과 얘기 하고 있고 공부에 대해서는 딱히

연구자 :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참여자 : 안 해줬어요.

연구자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와서는 아마 학업 보다는 연애 얘기, 술 

얘기 이런 걸 많이 했을 텐데

참여자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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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러면 ** 씨가 좀 다른 사람들과 관심사가 다른 건가요?

참여자 : 어, 그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재밌었는데 너무 그쪽에만 몰려있으니까. 그렇

다고 제가 그런 학업적인 거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저는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들과의 관계가 아직 

친하지 않고, 친해져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

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과 뒷자리에서 서로 수업 외 다른 이야기

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16]

참여자 : 네. 그렇게 해서 3, 4학년이 된 고학번들은 그냥 그게 체화됐으니까 훨씬 다

른 자기 교양 들어도 더 잘 성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다른 것도 

있으려나.. 이거랑.. 그런 것도, 새내기 돼서 저희 과 애들이랑 같이 무조건 

저희 과만 듣는 생물학이라든지 저희 과만 듣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

면 친하지 않은 애들이랑,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만 가득한 교양이면 모

르겠는데 친하지 않은데 친해져야 될 사람들이랑 수업을 들어야 되면 그게 

약간 인간관계가 신경 쓰여서 수업에 집중을 못 할 때도 가끔 있었어요.

§ 당장의 목표가 없어 주변에 휩쓸림

1학년 3월에는 ‘우르르 휩쓸려’ 다니면서 수강신청도 같이 하고 행

사도 같이 가고, 수업도 같이 갔다가 친구가 드랍하면 같이 드랍하는 경

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1학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보다 

과나 선배들이 정해준 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 2]

참여자 : 3월은 되게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3월은 정말 단체로 하는 게 많아서 

수강신청도 다 똑같이 하고 1학년들은 다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과 행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약간 우르르 휩쓸려 다닌 느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단체로 다 하니까 과 행사도 가고 그 다음에 수업도 우

르르 단체로 가고 약간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 그냥 나 드랍

할래’ 친구가 그러면 ‘어, 나도 하자. 그 시간에 놀자.’ 약간 이런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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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르르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그냥 친구 따라서 했었죠.

휩쓸려 다니는 이유를 당장의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라고 참여자들은 

생각했다. 아무리 영재고, 과학고를 나와 선행학습을 하고 오더라도, 학

점을 따야 할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기도 한다. 목표가 없

는 경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쉽게 휘

둘리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참여자 9]

참여자 : 근데 약간 뚜렷한 목표가 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내가 만약에 유학

을 가고 싶으면 1학년 때부터 성적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목표 

없이 난 일단 놀고 싶다 하면 성적을 안 챙기게 되거든요, 이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과고, 영재고 나와도 내용 다 알아도 공부를 하나

도 안해서 학점 막 학고 맞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사경고 맞고. 다른 학

교 애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참여자 16]

참여자 : 네. 왜냐하면 내신 공부를 했었어야 되니까. 수능 때도 대강 일주일 대략적

인 과목 별로 스케줄을 짜놓고. 그러면 일주일 스케줄이 있으면 하루 스케

줄은 그날 아침에 작성해서 하고. 대학에 와서는 그게 굉장히 변수가, 스케

줄 변수가 많아요. ‘어, 나 오늘은 시험 한 2주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해야

지’라고 생각을 해도 가족들이 ‘밖에 뭐 먹으러 나갈래?’ 하면 ‘그래, 

갈까?’ 이러고. 친구가 부르면 나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 통제력이 없

는 좀 부족한 사람은 막 휘둘리니까 그게 옛날만큼..

연구자 : 자기주도학습이 쉽지 않구나?

참여자 : 네. 왜냐하면 진짜 확실한 목표가 없어서라고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에 못 가면 패배자라는 인식이, 재수하면 나는 한 번 패배했다, 이러니까 진

짜 너무 고통스러웠죠. 울면서 달려야 되는데. 대학은 사실 전 시험공부 할 

때 힘들 때도 ‘왔는데 뭐, 설마 뭐 유급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좀 뒤에 믿을 구석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오히려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5) 주변과 비교하면서 위축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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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참여자들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주변 친구와 스스로를 끊임

없이 비교하면서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위축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동

안 공부 잘해왔던 나, 1등해 왔던 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1등으로 살아왔던 친구들이기 때

문에 자신이 공부에서 1등하지 못하는 혹은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다가왔다. 오히려 영재고·과학고·외고·자사고를 졸업한 참여자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경험했고, 이러한 위축

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였다.

§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위축감

일부 참여자들은 주변 친구들이 전국에서 1등이고, 특목고 1등이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위축감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스스로가 쭈그러드는 것 

같고, ‘전산오류전형’으로 자신이 입학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스

쳐지나간다고 한다. 또 나만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만 힘든 것 같다는 생

각이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했다고 보고한다.

[참여자 15]

참여자 : 아, 입학 했을 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죠. 그때 모꼬지를 했는데 다른 전공 

이과 친구들이 많았어요. 걔네들은 올림피아드 대회 1등, 세계 올림피아드 1

등, 너무.. 그냥 저는 일반고 전교 1등인데 걔네는 **외고 전교 1등, 영재고 

전교 1등 그러니까 막 진짜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냥 제가 너무 쭈그리 되

는 기분이고, 얘네 옆에 앉아도 되는지, 우스갯소리로 전산오류전형이라고 

하지만 진짜 잘못된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진짜로 들 정도로 1학년 1학

기 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참여자 3]

참여자 : 저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못 적응할 때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나만 힘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점도 큰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른 친구들도 다 1학년 1학기 2학기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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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다 보면 나는 배경지식이 없는데, 이미 선행학습

을 오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보니, 실제로 나만 뒤처지는구나 라는 생

각이 강해지고, 타격감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인문계보다 이공계일 경우

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고, 아무리 해도 못 따라 잡을 것 같다고 느

낀다.

[참여자 12]

참여자 : 저 중국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다들 잘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는 발음도 막 정말 못하고 하는데 랩 수업시간에는 이거를 발음해봐라 이렇

게 하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성조도 있으니까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거

예요. 그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뒤처지니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수업을 

결국 수강취소 했던 그런 경험도 기억에 남아요.

[참여자 3]

참여자 : 아, 그건 1, 2학년 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익숙하지 않

은 수업방식이고 스타일인데, 읽어본 적 없는 자료들이고. 그 친구들은 원문

으로 떼고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에서 오는 타격감이 

컸어요, 1학년 때는 진짜.

[참여자 9]

참여자 : 영재고 애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걔네들은 더 배우고 와요. 저희는 대학교 1

학년 거만 고등학교 내내 배우고 오는데 걔네들은 더 배우고 와요. 그러니

까 거기서 또 밀리니까. 사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공대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영재고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좀 나오고요. 과고 애들도 공부 안 

해도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애들

은 아무리 해도 못 따라 잡는 거죠.

§ 지금까지의 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림

참여자들은 주위를 둘러보면 다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더 이상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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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1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적응 과정

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참여자 16]

참여자 :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대학 오면 사실 다 그놈이 다 잘하던 

그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내가 딱히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

각을 갖는 것 같고. 그런데 특목고 나오거나 이런 애들은 좀 그거를 적응을 

빨리 해요. 저희 언니도 외고 출신인데 외고 가면 다들 잘 살고, 공부도 잘

하고 이러니까 일찍 약간 깨닫는 거죠.

연구자 : 무엇을 깨달아요?

참여자 : 내가 어디서나 1등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시험에

서 백지를 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맞보기도 하였다. 이

것은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

너지는 경험이다.

[참여자 15]

참여자 :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이 찔려요, 스스로가. 힘들어요. 학점도 

C+ 나왔을 때,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제가 과대라서 행사를 기획하느라 공

부할 시간이 없어서 백지를 처음으로 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때 세

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2) 맥락적 조건 :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혹은 구조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나 맥락, 구조적인 조건을 말한다. 서울대 학생들을 둘러싼 상황을 살

펴보면, 서울대 외부에서 서울대생을 바라보는 시선 및 기대감과 서울 

대 내부의 맥락적 조건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

다.

(1) 외부에서 서울대생을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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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서울대생에게 기대하거나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친구, 선생님의 시선이나 모르는 

사람들의 서울대생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거나 실망시키지 말

아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기도 한다. 또 부모님의 기대감을 스

스로 느낀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외부의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왔고, 그 기대를 실망시키기는커녕, 그 이상을 수행

하며 칭찬과 인정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이들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

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쓰임

참여자들은 주변에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서울대 갔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가서도 역시 잘하는 구

나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참여자 17]

참여자 : 네. 스스로도 못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뭐라 하지는 않지만 주변이 생각할 

것들. 제가 만약에 낮게 나왔을 때 남들은 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 쟤도 결국 저렇게 무너지네?’라는 느낌

[참여자 14]

참여자 : 주변 친구들이 서울대 갔으니까 서울대 가서도 역시 잘하는 구나. 이야기 

듣고 싶었죠.

또 외부에서 서울대생에 대해서 가지는 환상이나 이상을 충족시키려

고 하면 우울해지도 한다고 보고했다. 외부에서 규정하는 서울대생에 대

한 정형화된 이미지가 싫기도 하면서 한편 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모습

들을 보인다.

[참여자 1]

참여자 : 서울대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대학생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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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고 하다보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학교와 같이 하는 대

외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는데요. 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생들한테 기대

하는 바가 커요. 공부 뿐만 아니라 다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다 시키려고 하

고. 외부에서 받는 이미지가 공부는 잘 하는데. 사회성 없고 재미없다는 정

형화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로 규정하는 것이 싫으면서 충

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서울대생에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대감이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보

고하였다. 부모님이 잘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스스로가 잘해야 할 것만 같고, 잘 나온 성적표를 보여 드리고 싶고, 실

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13]

참여자 :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뭔가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

데, 사실 제가 막내인데 굉장히 부모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학에 

와서도 그런 시선 때문에 학점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부모

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막말로 해서 빵점을 맞아오든 백점을 맞아

오든 성적에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입시철이 되어 가지고 수능 

한 1~2주 전이 되니까 그때는 제가 잠깐만 쉬고 있어도 왜 공부 안하냐고 

그러는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 걸 잠깐 겪다 보니까 뭔가 대학에 와

서도 괜히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이렇게 아들 자랑하고 하시는데 괜히 학점 

낮아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

아요, 보시지는 않지만.

(2)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학내 분위기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맥락적 조건을 살펴보면, 학내 분

위기를 꼽을 수 있다. 학내 분위기는 수업 교수자와 동료 친구들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었다. 수업에서 만나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 수

준이 높고, 주위 학생들도 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학점관리를 매우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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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의 기준이 올라

가고, 같이 ‘달려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 교수님의 요구 수준이 높음

참여자 3은 교수님들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데, 이 기대 수준을 학

생들이 노력해서 맞추어 놓으며 더 높은 기대를 요구하는 사이클이 반복

된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적인 분위기가 스스로를 더 강박적으로 만들

고,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지각하였다. 

[참여자 3]

참여자 : 약간 교수님들이 말도 안 되는 분량 혹은 수준의 내용을 요구하실 때가 있

어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못하면 그게 한두 학기만 하고 더 안 반복될 텐

데 모두가 죽어라 해가서 수준을 얼추 맞춰놓으니까 다음에는 더 강한 수준

이 요구되고 그게 또 맞춰 가니까 더 요구되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되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친구여도 기본 이상의 노력을 안 기울

이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아예 놓을 수는 있

는데. 정말 다들 치열하게 하는 걸 보고 아, 여기는 정말.. 여기 있으면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그런 게 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쪽이 좀 심해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뭔가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는 서울대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교수님들의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괴감이 

들 것 같고, 서울대생이니까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은 과제를 수

행할 때 더욱 조심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면서 더욱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자 12]

참여자 :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어쨌든 내야 뭐라도 점수를 받고 

할 텐데 근데 이거를 일단은 못 끝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

고,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 그러면 제가 막 아무 말이나 적어

가지고 내야 되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그것도 훨씬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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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셨고 한 그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보신다면 그거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또 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에 공

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 과열된 학점 경쟁

인문계 참여자의 경우 로스쿨을 향한 치열한 학점 경쟁으로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어 4.0이 넘어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참여자 7]

참여자 : 네. 학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인문대 전체적으로 너무 평균이 높다 보

니까 그냥 그렇게 티는 안 난다 싶어요.

연구자 :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다 높은 편이가요, 인문대가?

참여자 : 네. 그리고 다들 로스쿨 때문에 아니면 복전 때문에 워낙 다들 열심히 하니

까 다들 좀 과열된 것 같아요. 

또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성실히’는 익숙하고 평범하며, 그 기준이 오히려 올라간다.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심리적으로 ‘같이 달려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참여자 3]

참여자 : 네. 대부분은 남들도 죽을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간혹 아니신 분도 있겠지

만. 뛰어난 천재셔서 보자마자 답을 외우신다거나 내용을 이해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결과

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기간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기숙사식당

이 열람실로 쓰이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새벽 두세 시 돼도 사람이 꽉꽉 

차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다들 죽을 만큼 노력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래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히’의 기준이 올라가요. 고등학

교 때는 이만큼 하면 나 진짜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 기준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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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

참여자 : 너무 고등학교 때랑은 배우는 그런 넓이랑 깊이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느

껴지는 기분이고. 그거를 공부하는데 저 혼자 공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같이 달려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 현상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상(phenomenon)은 참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참여자들은 현

실적 불안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참여자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 현실적 불안감에 직면 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1) 현실적 불안감에 직면하기

참여자들은 여기서도 살아남고 싶다는 바람, 자신의 선택이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고민에 직면했

다.

§ 살아남고 싶음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남고 싶고 여기서도 잘하고 싶은 마

음이 간절했으며, 이제껏 잘하다가 갑자기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굉장

히 도태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즉, 여기서도 나의 존재감을 지키고 

싶었고, 손상되고 싶지 않았다.

[참여자 17]

참여자 : 1학년 1학기 때는 좀.. 그래서 좀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나는 농어촌으

로 왔으니까 못 해도 괜찮아’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쳐도. 그랬는데 

또 막상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는 그런 게 안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농어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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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자 : 잘하고 싶다?

참여자 : 잘하고 싶다,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 여기서도 잘해보고 싶다.

[참여자 12]

참여자 : 큰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도 높은 상위권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와서 갑자기 제가 낮은 점수를 받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도

태되는 느낌, 이런 게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기왕 할 거면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 선택에 따른 책임이 무거움

참여자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가 주어진 만큼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에 대한 무거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마치 백지 앞에 붓

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할지 모르겠고, 이

것이 이후 인생 그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 내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더욱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다.

[참여자 1]

참여자 :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는 뭐라고 생각했냐

면,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그냥 그걸 쭉 따라가잖아

요? 정해진 일정을. 심지어 인간관계도 반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반에 있

는 반 친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대학교는 들어오자마자 진짜 

하얀 백지가 저 앞에 주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수업을 

선택하냐도 정말 제 자유이고. 저는 그때 인문계열이었으니까 과도 없었잖

아요. 그래서 과도 어떤 걸 선택하냐 내가 앞으로 어떤 걸 복전하냐 이런 

것도 다 정말 제 자유이고. 제가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서 완전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연구자 : 그렇죠.

참여자 : 진짜 백지가 딱 놓여져 있고 제가 붓을 든 약간 그런 기분이었고. 

[참여자 11]

참여자 :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더 자율성이 높아진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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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야 해서. 왜냐하면 수강신청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제 책

임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선택할 때 교수님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어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중압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 미래에 대한 고민

시기에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참여자들은 주로 1학년 2학기가 되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

데, 앞으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서 더 이상 노는 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았다. 참여자 14는 겉은 

밝은 척했지만, 속은 침울했던 혼란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4]

참여자 : 10년 동안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내가 만족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경제적인 부분으로 문제

가 생기면 그때는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서. 그래

서 그런 고민들은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참여자 3]

참여자 : 약간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1학년 1학

기까지는 그래도 대학교 1학년인데 놀아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략)...

[참여자 14]

참여자 :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조금 그런 것도 뜸해지고 또 저도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뭘 할지를 모르겠고. 그러면서 과연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까? 이것도 중2 때랑 비슷했어요.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게 되니까 만나서 노는 것도 조금 시들해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

기를 하더라도 저는 자꾸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

는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상대방이 듣기에는 맨날 그런 침울한 얘기를 

하면 발전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좀 밝은 척 했

는데 그것도 좀 힘들고. 그러한 혼란이 많이 컸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래

서 내가 생각한 대학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대학생활을 잘못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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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좀 행복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어요, 이때

가.

§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일부 참여자들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어떤 사람인지 확립하고 싶었고, 과연 나

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나

의 정체성 고민은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이다.

[참여자 10]

참여자 :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제 스스로 좀 확립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는 저도 아직 확신이 안 들어서 1학기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참여자 :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제가 1, 2, 3학년 이런 초반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

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재능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고 항상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그때 했던 생각은 일단 성적을 높여서 내가 성적으로 

인해서 절대 걸림돌,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나 그런 미래 뭔가 생겼

을 때 절대 이걸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딱히 ‘내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장학

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해야지’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한편, 일부 참여자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비단 대학생 때만의 문제

는 아니었다고 보고한다. 공부를 제외하고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

해 오래 고민해왔다고 한다. 오히려 내가 공부 말고는 다른 것으로 아직 

나를 설명할 수 없기에 더욱 공부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참여자 : 초등학생 때부터. 왜냐하면 언제나 특기, 취미란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

서 저는 언제나 그 특기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기가 없어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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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공부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언제나 고민인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은 성적을 제외하면 뭐지? 어떤 장점

이 있지? 단점은 줄줄 나열할 수 있는데. 나라는 인간이 뭐지? 사교성도 별

로 안 좋고. 그렇다고 인간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렇다고 뭔가 운동이나 음악, 미술, 체

육 쪽을 잘하지도 않고. 보는 건 좋아하는데, 참, 제가 하는 건 못하더라고

요. 그리고 귀차니즘이 심해서 요리도 잘 안하고. 그나마 공부 제외하고 제

일 잘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 요리 쪽에 가깝기는 한데. 그리고 집안일도 귀

찮아서 성실하지도 그다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성적

에 더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 9는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올인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보고하였다. 적응이 빠르고 이것저것 다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

엇을 좋아하는지 결정하는 게 어렵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참여자 9]

참여자 :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

이었는데. 막상 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진짜 옛

날부터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융합

형 인재라고들 하는데 이것저것 다 골고루 잘하는 거지 하나에 특출 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스스로 결정장애 이

런 것도 있어서.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 관심 있는지 모르

겠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적응이 빠른데, 제가. 적응이 빠르다보니

까 이것저것 다 괜찮은데 뭔가 ‘나 이거 관심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늘 더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 같은데. 

4) 작용/상호작용 : 현상을 다루는 방식

작용/상호작용(actions/ interactions)은 중심현상을 다루어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중재적 조건과 현상 간의 역동

적인 반응과정으로 발견되기도 한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참

여자들이 현실적 불안감에 직면하여 이를 어떻게 다루어나가는지 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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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작용/상호작용은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

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 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

기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참여자들은 변

화와 불안의 한 가운데에서 차차 중심을 잡아나갔다.

(1)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참여자들은 불안과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또, 누구의 조언에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함으로

써 주변 환경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자기에게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였다.

§ 문제에 대면하여 할 수 있는 것 찾기

참여자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불평하거나 회

피하거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

갔다.

[참여자 14]

참여자 : 어, 불안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쟤는 어차피 미리 해왔으니까 뭔가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항상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일부 참여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부정적인 감정

에 오래 머물지 않고, 문제 중심 대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러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랩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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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참여자 : 네, 네. 저는 항상 성격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느끼잖아요? 우울함이나 막막함, 이런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느끼는데 거기

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되어 있으려고 하는 편이거

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좀 그렇게 적극적

으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참여자 : 내가 연구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뭔

가 공부만 하고 있으면 너무 한 가지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럼 만약

에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면 ‘내가 후

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연구를 좋아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 하고 랩에 

들어간 거거든요.

많은 참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배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언을 구하면서 해결

책을 탐색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참여자 13]

참여자 : 그때도 아무래도 이 과정을 거쳐 온 가장 가까운 사람인 선배한테 이 시기

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막 찾아듣기도 하고. 또 제가 발품을 팔아서 휴

대폰 앱 중에 무슨 강의평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나 미리 준비할 수 있

는 거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아무래도 노력하긴 했는데, 선배한테 들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을 고스란히 과 내에서 거쳐 왔으니

까 밥약 하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기

일부 참여자들은 선배들의 조언을 들은 다음에 마음 가는 대로 결정

하였다. 어차피 하고 싶은 것을 다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일단 하기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후회를 갖지 말자고 생각

하며,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스스로 겪어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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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모르니, 결정의 중심에는 나를 두었다.

[참여자 1]

참여자 : 네, 네. 그렇게 해서 조언을 많이 구하고 다닌 다음에는 뭔가 막막함에 그렇

게 머물러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이왕 선택한 이

상 다른 선택지에 대한 후회를 갖지 말자라고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차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대학교 1학년은 그래도 된다, 약간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

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참여자 6]

참여자 : 경영대, 공대 조심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말들도 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냥 듣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약간 

그냥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중심이 있는 거.

그동안 주변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휩쓸렸던 과거를 반성하

고,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변화의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로 결정한 것이다.

[참여자 17]

참여자 :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제가 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춤 동아리 하고.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12학점 들었는데, 사실 재수강 그것도 뒤에는 그냥 

앉아있고 수업 듣기 지쳐서 그냥 앉아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12학점 듣

고 뒤에는 동아리도 안하고 뭐도 안 하니까, 알바도 안했거든요, 그때는. 다 

맨날 놀고 퍼질러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약간 각성해

서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2) 중심잡기를 위한 목표 정하기

참여자들은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기 시

작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학점 목표를 세우고 학점 관리를 시작하는 

동시에 진로 목표를 탐색하거나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진로 목표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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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할수록 관련된 활동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보였

다.

§ 학점 관리 시작하기

진로 목표가 확실하건, 확실하지 않던 간에 참여자들은 학점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잘 받아두기로 결정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학점이 미

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학점을 가장 먼저 챙기기로 한 것이다.

[참여자 2]

참여자 :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취업을 해야겠다, 로스쿨에 가야겠다, 뭘 해야겠다

는 생각은 뚜렷이 없었지만 만약에 로스쿨을 가게 된다면 학점이 발목 잡히

지 않게 미리 잘 받아두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참여자 : 네. 되게 많은 걸.. 그래 봤자 문과지만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은 로스쿨 생각을 했던 게, 그리고 학점관리를 해야 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만회하려 하다가 안됐잖아요? 한 번 놀았던 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걸 뼈

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와서 놀고 하더라도 일단 학점

이 나중에 뭔가 발목을 안 잡도록 좀 챙겨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참여자 3]

참여자 : ...(중략)... 내 미래에 대해 좀 고민이 되다 보니까 1학년 학기에도 로스쿨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고 싶다라는 소망

이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경영, 경제는 죽어도 하기 싫

고 취업을 하려면 경영 경제를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노무사? 아니면 공무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학점을 챙기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학

점을 챙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앉아있는 습관이 붙다 보니까 점점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고 보니까 대충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커

리큘럼이 스스로 짜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1년 살다보니까 

진짜 작년 한 해는 와~ 진짜 고2보다 빡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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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목표를 위한 준비하기

참여자들은 진로를 찾아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응해나가기 

시작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가능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

마다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떤 전공이 있는지

를 찾아본 다음에 무엇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다.

[참여자 6]

참여자 : 아, 대인관계. 기억에 남는 경험.. 밥약들 기억에 남는데, 단기적으로 한 사

람을 한 세네 시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 남는 장면들이 제가 

되게 전공, 꿈,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서 1학년이 물으니까 또 되게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때 07학번까지 만나고 그랬어요.

참여자 1은 전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전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진로 목표로 다가가

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가’였다. 

[참여자 1]

참여자 : 네. 어학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졸업요건이. 저는 일단 외국어를 

새로운 걸 배우는 데 흥미가 그닥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 말고도 고등학교 

때 했던 중국어 말고도 또 다른 두 개를 더 배우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저는 아, 이건 나 절대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인문대 졸업요건

을 맞출 필요가 없는 아예 경영대로 전과를 해버리면 그 졸업요건이 필요가 

없어서. 경영대 졸업요건을 보면 그냥 영어만 들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 보고 이제 좀 더 전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한 1학년 2학기 때쯤 

거의 전과로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진로 목표에 다가갔던 참여자 4는 교환학생을 가기도 하

고, 연구에 참여해보고 싶어서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인턴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내 기관에서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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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 4]

참여자 : 바꿀 수 있어요. 저 실제로 교환학생 돌아와서 하는 연구는 좀 다른 연구인

데. 교환학생을 가서 저는 연구 분야를 어떻게 정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

게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해왔는데. *** 쪽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어떤 저랑 안 맞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그 연구를 하

면서 느껴서 교환학생을 가서는 좀 새로운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다 해가지

고 교환학생 가서도 거기 있는 랩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

서 연구를 했었고 그쪽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그 분야랑 거의 비슷한 쪽 연

구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에 계셔서 그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쪽 인턴을 시작을 했어요.

(3)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목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제까지 해봤던 

익숙한 방법으로 부딪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해나갔다. 이 과정

에서 점차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 익숙한 방법으로 부딪치기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익숙한 방법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었다. 아

직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던 관성이 남아 시험 범위를 다 보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도 보였다.

[참여자 16]

참여자 : 장학금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본과 돼서 생각해보면 본과 때 공부량

에 비하면 예과 때는 정말.. 본과 선배들이 본과 오면 질리도록 하니까 놀아

라라고 해서 놀았어도 본과 오면 어차피 많이 할 거잖아요? 이때 놀든지 하

든지의 차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는 내신 공부하던 

학교 시험공부 하던 그 버릇이 있어 가지고 뭔가를 모르고 전체 시험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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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참여자 9]

연구자 : 어떻게 하셨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정말 첫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공

부하셨어요?

참여자 : 그때는 진짜 문제 많이 풀고 그냥 평소 고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했죠.

이 시기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대학 공부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없

이 그냥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에 들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경험들

은 ‘주먹구구식’, ‘비효율적’이라고 참여자들은 표현했다.

[참여자 1]

참여자 : 중간고사 전.. 아, 맞어.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전에는 아무래도 

적응하는 단계였잖아요? 선배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다니고 진짜 막 아직 부

딪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노하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시

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어요. 그때는 일단 대학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

으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교수님 

말씀을 일단 토시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받아 적는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거의 막 필기.

§ 시행착오 경험하기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처럼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게다가 공부 이외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법들을 고쳐가기 위해 노력한다.

[참여자 1]

참여자 : 네, 일단 외우고 갔고. 그게 한 중간고사 전까지는 확실히 그 방법으로밖에 

공부를 안 했던 것 같고. 당연히 중간고사 잘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

부하는데 잘 못 볼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잘 봤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

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직감이 좀 들었어요.

연구자 : 비효율적이다?

참여자 :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대학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공부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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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는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참여자 6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필수 과정이며, 누구도 

이 과정을 대신 결정해주거나 커리큘럼을 짜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수정 과정을 무서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여자 6]

참여자 : 제 방식대로 한다면 고정될 수 없고. 그리고 분명 제 1학년 1학기 첫 중간

고사 때는 어떤 과목은 이 방법이 맞고, 어떤 거는 시기가 너무 빨리 해서 

시간이 너무 남았고, 또 어떤 거는 일찍 했는데도 부족했고. 약간 그런 것들

에 제가 시행착오들을 계속 겪고 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수정이 필요한 과

정인 것 같아요, 대학은. 아무래도 중고등학교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해

진 커리큘럼도 많고 학교라는 곳이 다 통제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졸업하려면 알아서 채워서 들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본인이 

그때그때 조금 바꾸는 거를 안 무서워하고 저번에 저렇게 했는데 시간이 부

족하던데? 싶으면 다음에는 당연히 한 주 좀 땡겨서 해봐야 되는 거고.

§ 자기만의 학습 방법 만들기

시행착오를 거쳐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알아가고 정립해나가면서 과

목마다 감을 가지게 되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식이 확립된다. 이 과정에

서 많은 시도와 수정을 통해 자기와 맞는 것을 찾아갔다고 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발견한 시기는 참여자마다 달랐다.

[참여자 4]

참여자 : 어, 네. 1학년 때는 몇 번 읽어야 될까를 잘 몰랐.. 1학년 때 제가 1년 동안 

알게 된 게 아, 이 정도면 몇 번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본

문을 두 번 읽고 연습문제를 한 번 풀어보면 충분하다, 이런 감을 1학년 생

활하면서 느끼게 된 거고. 2학년 때부터는 과목별로 얘는 처음 한 번 책을 

읽고 두 번째는 PPT를 읽고 세 번째는 외운 거를 적으면서 복습을 하자, 이

런 느낌으로 약간 몇 번 공부를 할지랑 각 공부를 할 회차 때마다 어떤 식

으로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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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게 1학년 때부터 정해져 있었구나?

참여자 : 네.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보고 저랑 맞는 걸 찾아간 거죠. 그

래서 단순히 많이 읽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읽고 문제는 언제 푸는 게 좋

은지 이런 고민.

[참여자 7]

참여자 : 그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본 다음에 뭔가 깨달았었는데요. 저만의 구조화

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그때..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때 좀 깨달아

가지고요. 백지에 저만의 틀을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

하면서 입으로 말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4)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으면서부터는 매우 성실하게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적용해나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학기별 계획을 세

우기, 전략적으로 수강신청하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자기만의 

필기방법 적용하기, 과제 미리하기, 시험 대비 공부하기, 자원 활용하기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 자기만의 학습방법 적용하기

먼저 학기별, 과목별,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학기 초에 청사진을 그

리고 계획대로 수행해나갔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소위 ‘꿀강’을 선

택하고, 강의평을 확인하여 나와 맞는 수업인지, 기말고사 일정이 겹치

지 않는지를 보고 신중하게 수강 신청했다. 또,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필기 정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1]

참여자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독서세미나라는 강좌랑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정말 강의식 하는 전공수업이랑, 그 전공수업 평가는 정말 문제 푸

는 걸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강의식 전공 이런 강의식 같은 거는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시간에 필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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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말에 필기 정리하고 시험기간에 필기 적는 그 3단계 필기 있잖아요? 

그걸 일단 무조건 지켜야겠다고 일단 쓰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일단 내용 빠뜨리지 않고 교수님 말씀 다 필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트북 필기가 편하겠다라고 적어놓고. 그렇게 

적고. 또 과제제출일이 대충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이고 이 날이니까 

대충 이때쯤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충 써놓고. 중간고사 기말고

사 날짜는 이 날이네? 그러면 대충 2, 3주 전 이때부터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써놔요. 그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반면에 토론식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일반적인 그런 공부방식이잖아요. 반면에 그런 토

론식이나 독서세미나 같은 과목은 막 수업시간에 필기하고 이런 과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필기 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

획을 먼저 짜고요. 필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노트북을 들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책을 들고 가서 그때그때 메모하는 식으로 필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

으로 적어놔요. 그리고 얘는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레포트를 쓰는 거니까 

대충 레포트 마감일이 이때니까 이때쯤부터 생각하면 되겠구나, 레포트 주

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좀 정해두는 것 같아요.

[참여자 15]

참여자 : 1학년 2학기 때는 일단은 제가 들을 수 있는 학점까지 들으려고 했어요. 너

무 욕심을 안 부리고, 사실 조금 계산적인 게 미리 강의계획서를 보고 기말

고사는 안 겹치게 해요. 기말고사는 하루에 많아봤자 두 개, 하루에 하나 정

도 하고 겹치면 무조건 드랍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일단은 계산적으로, 첫 번째 수강신청을 정말 꿀강, 꿀강도 꿀강인

데, 사실 꿀강이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잖아요? 1학년 1학기 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평을 잘 찾아보고 저랑 좀 맞을 것 같은, 제가 아무래도 암기

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막 뭔가 문학적이고 그런 문과 특성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은 사실은 잘 자신이 없고요. 무조건 그냥 싸그리 암기

하는 과목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강의를 찾아서 위주로 

신청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시험 중간이나 기말고사가 일

정이 겹치면 미리 아예 초기에 개강할 때 계산을 해서 드랍을 했고요. 그리

고 세 번째로는 수업에서 필기를 할 때, 제가 좀 타자가 빠르거든요. 이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공부 안 할 때 게임을 해가지고 빨라졌는데 운 좋

게도 이렇게 대학 와서 도움이 될지 몰랐는데 타자가 빨라서 교수님 말씀 

다 받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아예 다 받아 적고. 그래

서 수업을 한 번 1시간 15분짜리 수업을 들으면 항상 그 필기가 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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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그거를 시험기간 때 다 프린트하고 PPT도 프린트해서 그거를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의 대부분의 참여

자들이 지각 혹은 결석을 하지 않았다. 토론과 발표 수업의 경우에도 선

호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발표 횟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3]

참여자 : 왜냐하면 이게 맨날 받는 오해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토론이나 발표를 굉

장히 안 좋아해요. 그런 수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점수를 참

여를 해야 잘 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열심히 하자가 제 목표이고 어차

피 할 거면 열심히 한다가 제 모토라서 열심히 하는 건데 다들 제가 토론과 

발표를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야기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글쓰기 과제의 경우,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대부분이 3일-7

일 전에 미리 끝낼 수 있도록 일정을 세웠다.

[참여자 8]

참여자 : 이번 학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이번 학기에 딱 과제들이 나오잖

아요? 예를 들어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의 날짜를 써가지고 언제 과제가 

있는지를 나열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일단 저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한 3일 전까지는 다 끝낼 수 있도록 일정을 다 잡아

요.

[참여자 15]

참여자 : 아, 60~70 페이지, 60~70 페이지. 그러면 그걸 다 프린트하고, 강의록은 PPT

가 있잖아요? 그것도 프린트해서 제가 한 속기를 그대로 흐름 따라서 읽어

가면서 밑줄 치면서 읽어간 다음에, 읽어가면서도 암기가 되면서도 그거를 

또 강의록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 강의록에 있는 교수님 말씀 그걸 또 받

아 적으면서 다시 한 번 읽고. 그러니까 속기 읽고 그다음에 PPT 읽고 그리

고 다시 받아 적어야 되는데 좀 보기 좋게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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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그러면 또 어떻게 요약을 할지 그걸 되게 머리를 굴려요. 저는 그걸 

되게 머리를 굴리는데,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걸 좀 시각화해서 잘 적지? 라고 머리 굴리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 보고 있

고. 그래서 한 번 1회독이 좀 오래 걸리는데 사실 1회독이 아니라 사실 4, 5

회독일 수도 있는 거죠.

참여자들은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며, 친구와 함께 서로 물어보기

도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튜터링을 활용하고, 글쓰기의 과제의 경우

에는 조교님, 교수님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글쓰기 센터 첨

삭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추구행동을 해나갔다.

[참여자 4]

참여자 : 네. 저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답을 같이 

찾아가는 편도 있고. 서로 약간 모르는 거 물어보고. 왜냐하면 답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답지가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답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같이 풀어봐 주고. 풀이

가 좀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답지가 맞다고 하면 제 풀이를 찍어 올리면 

여기서 뭔가 실수를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그

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 17]

참여자 : 네. 저 영어 튜터링도 지금 회화 튜터링 하는데. 그건 제가 기회균형전형이

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형 학생들한테만 공짜로 영어 아니면 수학 다 이

런 거 튜터링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피어 튜터링이 아니라 박사

과정 언니들이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완전 전문적인, 어디 가서 돈 

엄청나게 주고 해야 될 것들을 저는 공짜로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신청률이 진짜 낮아요.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 (웃음)

[참여자 11]

참여자 : (웃음) 그거는 처음에는 엄청 막 활기가 넘쳐서 3월 달에는 과제 처음 내주

면 엄청 빨리 미리 완성해서 초고를 교수님한테도 보내고 조교 선생님한테

도 보내서 첨삭 다 받고, 씨티엘에서도 첨삭 받고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퇴고를 되게 많이 해서 냈었는데 이게 가다보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

서 보통 한, 그래도 숙제를 시작하는 과정은 무조건 빨리 시작했죠.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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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각을 할수록 내가 원하는 글감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퇴

고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막판, 지금까지 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평균

적으로 한두 번 정도 첨삭 받고 고치는 정도, 그 정도를 딱 안정선으로 놓

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제출은 하죠. 그래도 2, 3일 정도는 

넉넉하게 제출을 하고,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5) 최선을 다하기

자기만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학기 최선을 다하는 모

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하기

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밤을 새가면서 공

부에 매달렸다.

§ 남들보다 더 노력하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인

다고 보고했다. 능력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노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

으며, 특히 참여자 8은 자신이 유명한 노력파였다고 한다. 시험 볼 때도 

최대한 시간을 채우고 나오거나, 글쓰기에서도 보다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고 퇴고의 과정을 꼭 거친다.

[참여자 2]

참여자 : 가장 큰 이유는 남들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썼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보면 공부도 임박해서 하고 레포트도 임박해서 제출하는데 

저는 좀 미리미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임박해서 하는 친구들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이 저만큼 시간을 들였으면 저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친구들이 들인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제가 들인 절대적인 시간이 많아서 

조금 더 잘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참여자 3]

참여자 : 다음에 시험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풀로 



- 75 -

채우고 나오거든요. 3시간 시험이면 3시간 채우고 나오고.

[참여자 11]

참여자 : 네. 저 퇴고 되게 많이 하고 약간 이게 문단별로 들이는 시간이 좀 많은 편

이에요. 내가 원하는 약간 드라마틱한 문장이 나올 때까지.

연구자 : 진짜 글쓰기에 공을 많이 들이시네요?

참여자 : 어, 그게 약간 제가 글을 빨리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생

각하고 있는 어떤 토크라든지 약간 이런 게 들어가는 글을 원해서 그래서 

그냥 막 빨리 빨리 쓰라면 쓸 수 있겠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상 깊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퇴고도 많이 하고 좀 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함

학기 중에 동아리, 아르바이트, 취미 활동, 학생회 활동 등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느라 매우 빡빡한 스케줄에서도 학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밤을 새기도 하고, 미친 듯이 놀고 온 날에

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17]

참여자 : 지금은 더 심했어요. 1학년 2학기에는 진짜.. 그 10월 달이 한 3, 4개월 동안 

살았는 기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하려고 하

다 보니까 그냥 꽉 채워서 살았고. 그 와중에 성적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하고 싶어서..

[참여자 9]

참여자 : ...(중략)... 동아리 하다보면 연습시간이 따로 있고 그 연습시간에 나가야 되

고 그러면 그동안 공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기간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전 답답해하고, 새벽 연습도 하고 밤새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랑 나는 결국에는 같은 반에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성적을 원하는 사람들

인데 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난 못해. 이거 스트레스가 진짜 

강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밤새고 했죠. 진짜 저 밤을 못 새는 성격인데 밤을 

잘 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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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

참여자 : 그런데 제가 좀, 이게 저는 재수버프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때 생활이 좀 

남아서 되게 분 단위로 살았었어요, 1학년 때. 좀 성향이 약간 쉬면 아예 쉬

는 타입이고, 하면 되게 바쁘게 살 때 이동하면서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

고, 약간 좀 그런 편이라서 1학년 때는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밥약 하고. 아, 기억나는 게 엠티 다녀와서 관정에 와서 공부했었던 기억나

요. 엠티에서 밤새고 와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5) 중재적 조건 : 현상을 매개·조절·변화시키는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

화를 유도하는 조건이며,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목표 관련 태도’, ‘학

업 관련 태도’, ‘문제 대처 전략’, ‘불안 수준’, ‘개인의 성격’이 

작용/상호 작용의 강도를 심화 또는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 목표 관련 태도

첫 번째 중재적 조건은 참여자들의 목표 관련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진로 목표가 확고할수록 참여자들이 빠른 속도로 중심잡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목표지향성의 특성에 따라서 작용/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의 색깔은 달랐다.

§ 진로 목표가 확고함

진로 목표가 확고할 경우에는 중심 현상에 대응하는 양상이 보다 적

극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진로 목표가 있었고, 변함이 없

었던 참여자들은 현상을 맞닥뜨려도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중심으로 중심잡기가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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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참여자 :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그냥 법학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법조계에 확실한 뜻이 있어서 애초에 입학할 때부터 로스쿨을 생각했기 때

문에 그래서 학점 관리를 좀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참여자 5]

참여자 : 이게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데, 어릴 때 처음으로 젖니 빠졌을 때 그게 

신기해가지고 되게 어릴 때부터 치과의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유치원 때부

터. (중략..) 근데 그 뒤로 딱히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학 좋아하

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잠깐 로봇 좋아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실

제로 배워봤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재미는 없어가지고 다시 치과의사 쪽으

로, 그냥 꿈을 적어서 내라 하면 대충 치과의사 다시 적고 이런 식으로 살

았다가 구강악안면외과라고 치과 중에 세부전공이 있어요. (중략...)구강악안

면외과에서 구강암 수술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게 많이 인상 깊었거

든요. 

[참여자 4]

참여자 :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 같아요. 유학이라는 목표

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

이니까.

연구자 : 유학을 가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참여자 : 유학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다음 목표는 유학인데 최종적인 목표가 유학이

라는 건 아니고. 저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교수가 꿈이고. 실은 아직 

한국으로 돌아올지 외국에서 남아서 교수를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거는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일단 저는 좀 

더 제가 원하는,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고. 실은 그

렇기 위해서는 교수가 가장 좋은 자리.

일부 참여자들은 확고한 목표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

여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확고한 목표는 개인적인 진

로 목표를 넘어서서 자신의 진로 목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

고,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목표에 대한 의미 부여까지를 포함한

다.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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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참여자 : 제가 단순히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고 이걸로 끝나서 내가 최종적으로 하

고 싶은 인생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인 부

나 이런 걸 잘 이루고 나서 60대 70대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한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공익변호사든지 아니면 무

료로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판사가 됐다면 법 관련

된 국내 학회든 국제 학회든 이런 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아직은 큰 목표지만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중략)...

참여자 : 맞아요. 그런 목표가 저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런 확고한 

목표들이.

[참여자 4]

참여자 : 꿈? 목표? 특히 유학을 가려면 연구.. 최종적인 꿈은 교수가 돼서 연구도 하

고 내 지식을 나누고 싶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긴 한데 그걸 이루기 위

해서는 유학도 가야 되고. 유학 가는 게 좋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유학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적도 높아야 되고 

연구도 연구 경험이 있는 게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되게, 물론 그 목표

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기도 하거든

요. 그게 잘 맞아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 목표지향성

참여자들은 각자 목표를 향한 뚜렷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지향성에 따라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참여자 4의 경우에는 성적이나 석차를 높이기 위한 공부보다는 얼마

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4]

참여자 : 저는 약간 ‘어, 나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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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봐도 A+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는 상태로 시험을 보면 웬만하면 1, 2, 3등 안에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

다 좀 덜 공부를 해도 학점은 A+이 나와요, 이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

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정도가 이 내용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어딘가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학점적인 A+

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만약

에 제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에서 실수를 해서 

A0를 받았다, 그럼 그렇게까지 딱히..

참여자 4와 다르게 참여자 6의 경우에는 그 집단에서 1등이 되고 싶

은 목표가 매우 강하고 이것이 나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3 또

한 스스로는 좋은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참여자 6]

참여자 : 사실 이건 제가 요새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모든 게 약간 양날

의 검처럼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고성취를 주는 건 그런 

성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하고자 하는 거, 그 목

표. 그리고 그냥 1등이 되고 싶은 마음도 항상 컸고. 뭘 하든 내가 가장 눈

에 띄고 싶고. 그런 목표에 대한 집착이 좋게 말하면 되게 좋은 거고. 그런

데 안 좋게 말하면 저는 약간 작은 변화들, 작은 성취들에 스스로 칭찬은 

잘 못해요.

[참여자 3]

참여자 : 저는 약간 경쟁심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

만,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했다면 얼

마든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는 게 쉬운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결과가 너무 중요한 인간이여가지고 노력한 거만으로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

은 것 같아요. 안 노력했어도 결과가 좋은 게 저는 훨씬 좋거든요. 다 그러

시겠지만.

(2) 학업 관련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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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해서 무엇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

였다. 대학에 들어오면 학업 이외, 인간관계, 연애, 창업 등등 학업 이외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하는 대학생도 많지만, 이들은 뚜렷하게 

학업을 가장 우선시하는 학업 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학업 지향적 태도

대학생이 되면 학업 이외 다른 활동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청춘이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거나, ‘대학 와서는 학업 보다는 

자기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기

도 하지만, 참여자들은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믿고, 때로

는 공부에 치중하는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학업 이외 부분을 채워가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 11]

참여자 : 아는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도 하는 얘기가, 너는 그러면 대학생활도 사실 

고등학교의 연장선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냐. 대학교 때 엄청, 말하자면 서

울대입구역에서 밤을 새고 놀다가 차를 놓쳐서 친구들하고 같이 밤을 새는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청춘이라서 할 수 있는 실수들이라든

지 청춘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별로 너가 가치관을 높게 두고 있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또한 이 나이대에 돌아올 수 없는 

경험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있는 게 좀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언

니들이 있었고. 친구들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한테 그 친구들이 강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학업에 굉장

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은 지

나가면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물리적으로, 둘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

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거를, 학업을 선택한 거를 근본적으로 뭔가 후회하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되 

그냥 막연한 어떤 작은 동경심의 영역으로 놔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

까라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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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

참여자 : 이게 되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정말 학업에 아무런 미련이 없으신 분들께서

는 ‘너는 그렇게 해서 뭐해? 너가 지금 대학 와서 중요한 거는 그런 학업

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끼리 더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너

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에 왜 

그렇게 미련 가져? 너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거는 고등학교 생활을 버

리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학업을 열

심히 하려고 학점을 되게 챙기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열심

히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는 걸 보니까 나

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 :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공부에 좀 많이 치중한다라는 느낌은 들었어

요. 남들은 더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외도 하고. 저는 과외를 

안 하고 수업 많이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자, 이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남들 과외 하는 거 보면 괜히 멋있고 이랬거든요. 너무 공부 쪽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약간의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극복을 하는 거가 동아리를 열심히 하니까 동아리 많

이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된다 해야 되나, 다른 애들 대외활동 하

는 것만큼 나도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스

스로 생각을 좀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어린 시절부터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준이 높아져 있어서 스스

로가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참여자 9의 경우, 학업에 대해 높은 내적 기준을 가

지고 있었고 이러한 내적 기준이 꾸준히 학업을 지향하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참여자 9]

참여자 : 제 룸메 언니도 과학고 출신이거든요. 그 언니랑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엘리트들만 봤고 너무 잘하는 애들만 

봤고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서 봤어서 뭔가 조금 더 기준이 높아져서 난 이

미 잘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괜찮게 잘하고 있는데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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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 한다고 생각

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너무 컸어요. ...(중략)...

(3) 문제대처전략

참여자들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이

를 해결하는 행동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

인다.

§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기

참여자 3은 문제 상황에 접했을 때 피할 수 없으면 빨리 해치우는 것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방법

을 택하기도 했다. 참여자 5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이나 일이 

많이 겹칠수록 오히려 더욱 열심히 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

뤄냈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문제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상황에 오래 

갇혀 있기 보다는 해결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문제해결방식을 보였

다.

[참여자 3]

참여자 :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미루면 일

이 더 커지니까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고 더 좋은 일이다.’라고 언제나 말씀을 하셨고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빨리 해

치우는 게 그나마 고통이 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즐기려고, 즐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 :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상황이면 오히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도 무슨 대회 준비라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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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게 시험기간이랑 겹칠 때 오히려 더 시험을 잘 봤어요. 다른 데에다가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딱 학업이랑 대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거 딱 

이 두 개에만 신경을 썼고 아예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의 경우에는 무언가 시작할 때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뛰

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즉시 시작하는 특성들은 참여자들이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짧게 하고 대안적인 사고나 행동으로 이

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여자 6]

참여자 : 사실 저는 또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고. 그냥 저거 하고 싶다, 

신청해야지, 해서 그냥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네? 

싶으면 그냥 밥 먹을 때 공부하게 되고.

(4) 불안 수준

참여자들은 완벽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쉬기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며, 성공할만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통제 불가능한 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기의 노력을 최대

한 기울인다. 통제력을 높이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참여자의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불안 수준이 높고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참여자들은 보고

하였다.

§ 완벽주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글쓰기 과제에서 미리 과제를 끝내는 것뿐만 아

니라 퇴고를 여러 번 하고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기만의 색깔

이 묻어나는 글을 쓰기 위해 집착하고 애썼다. 시험 칠 때도 내용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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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특성들이 있고, 따라서 결과

에 대한 기준이 높다. 이런 면들을 스스로 ‘완벽주의’ 특성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7]

참여자 : 제가 약간 집착하는 게, 진짜 내가 쓴 글을 써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해가지고요. 뭔가 참고문헌 같은 것도 다 그 원리까지 찾아내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다 밝히면서 써야 되고 약간 이런 집착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용을 한다 그래도 살짝씩만 바꿔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잖아

요,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저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다 제 언어로 

바꿔서 쓰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참여자 : 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완벽주의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

고요.

연구자 : 어떤 식이에요, 완벽주의는? 내가 좀 집착하고 있는 부분?

참여자 : 네. 예를 들어 레포트를 써서 내면 맨날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마감 직전에 

낸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 보통 레포트 한 일주일 전에 내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쓰고 정말 많이 봐요.

[참여자 8]

참여자 : 그러게요. (웃음) 저는 근데 약간 제 성격적인 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

간 약한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제가 모르고 시험을 보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좀 안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라도 쓸 수 있지 않아야겠나 하면서 공

부를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공부를 한번 하게 되면 그래도 쭉 하게 되잖아

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참여자 16]

참여자 : 약간,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다들 서울대에 온 사람들이라면 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준이 다들 다르잖아요. ‘아, 나 이번에 망했

어’ 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망했어’라는 기준이 높으면 계속 

나를 볶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을 기하다 보면, 스스로가 피곤하고 힘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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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안에 시달리기 때

문에 피곤해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선택한다.

[참여자 9]

참여자 :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 스스로가. 저는 남을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 스스로 기준을 두고 거기를 넘을 때까지 하는 

편인데 도달할 때까지 하는 편인데 그 기준이 되게 높고. 저는 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 힘들고 약간 스트레스 안 받는 느낌이고 되게 

밝게 사는데 제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느끼나 봐요.

[참여자 12]

참여자 :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고민이 많은 건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소한 일

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막 생각을 하는 거

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남자친구랑 사귄지 정말 얼마 안 

돼도 이미 헤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웃음)

연구자 :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다 생각하는 편이고 그만큼 생각이 

좀 많다. 그러면 좀 스스로 피곤하지 않으세요?

참여자 :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하면 그

건 또 저 나름대로 너무 또 다른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 쉬지 못함

적당히 쉬지 못하거나 쉬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9는 몸은 쉬

지만 뚜렷한 진로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 머릿속으로 미래를 위해 

무언가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 왔다고 한다.

[참여자 9]

참여자 : 네. 제 몸은 쉬죠. 그런데 머리로는 계속 생각 중인 거예요. 내가 이번 학기

에 이러고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음 학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머

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몸은 쉬면서 놀고 있는데 

뭔가 학업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대한 그거를 준비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를 너무 옛날부터 고민 했었는데 아직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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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서 항상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살아요, 그냥.

참여자 3의 경우에는 쉬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어서 또 다른 일을 벌인다고 한다. 쉬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일을 벌이고, 결국 또 쉬지 못한다. 한번 쉬게 되면 궤도를 잃는 느낌이 

들어서 적당히 쉬지 못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참여자 3]

참여자 : 그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쉬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쉬는 게 

그다지 생산적이거나 좋은 휴식이라고 안 평가 받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저

한테는 휴식이 맞는데 정말 불건강하고 불성실 그 자체다 보니까. 일주일 

넘게 그걸 하면 자괴감에 빠져서 또 일을 벌이고 이런 것 같아요.

[참여자 6]

참여자 : 네. 근데 그래도 쉬지를 않았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련한 감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저한테 물으셨던 게 좀 그만둘 수도 있지 않냐, 중간

에. 근데 그걸 약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좀 적당히 쉬는 걸 못해요. 그러니

까 좀 하고 쉬고 하고 쉬고를 잘하고 싶은데, 저도. 좀 성격상 조금만 쉬면 

그 궤도를 잃는 느낌이 들고.

[참여자 17]

참여자 :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안하고 결국

에 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스트

레스를 받고 있고,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 6의 경우에는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

게 불만족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참여자 6]

참여자 : ...(중략)... 저는 약간 제 진로, 제 앞으로의 어떤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걸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에 스스로 되게 불만족하는 편이거든

요. 책이라도 읽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이 저를 좀 옭아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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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 8의 경우에는 앞의 참여자들과는 다른 의미로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시간을 비우

지 않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 참여자 5의 경우에는 바쁘게 사는 삶이 스

스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긍

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참여자 8]

참여자 : 네. 심심하면 심심하니까 자격증을 하나 따보자 하고 자격증을 딴다거나, 심

심하니까 과외를 하나 더 하자, 심심하니까 인턴을 해보자, 심심하니까 대외

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가만히 시간을 비우지 않고 알차게 채워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기도 한데..

[참여자 5]

참여자 : 저는 그런 바쁜 삶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삶이면 저는 만족을 할 거라 생각

을 하거든요. 미래에 달라질 수도 있죠, 제 생각이. 근데 지금 저로서는 바

쁘게 살고 커리어 쌓고 이런 거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직

업특성상 나중에 계속 바쁠 수밖에 없긴 한데 그 바쁜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큼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잘하는 것을 골라내어 이뤄내는 데 집중한다. 

즉, 스스로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성공할만한 일에 집중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선택과 집

중을 잘한다고도 볼 수 있고,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

은 마음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참여자 6]

참여자 :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 인생에 어떤 첫 수능 실패라는 거 

외에 다른 실패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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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업도 사실 지금 해보는 게 나중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못 하잖

아요? 그래서 좀 실패.. 할 만한 걸 뛰어들어서 그걸 이루는 걸 잘하는 거

지, 막 다 뛰어들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걸 잘 골라내

서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 :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못할 것 같은 거를 시도를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좀 남았어요. 지금도 괜찮으니까 굳이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모험을 하고 싶

지는 않은 그런 느낌. 

[참여자 1]

참여자 : 아. 근데 저는 교환학생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게, 제가 가지고 있

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극대화

해서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국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자 : 그 이유가 뭐예요?

참여자 : 일단 저는 막 언어능력이 스피킹 이런 게 출중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언어

장벽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연 학

연 이런 게 없잖아요? 지연 학연 없이 생판 떨어진 그런 곳이니까 그런 기

반 없이 스스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 굳이 감수하고 싶지가 전혀 

않아서.

(5) 성격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학업과 관련된 성격 특성은 성실성과 

자기 통제, 책임감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관성적’으로 공

부한다고 말하는데, 주어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스

스로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 성실성

참여자 4는 지금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평범한 일, 보통

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하거나 이유가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주변에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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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불편하다고 참여자 11은 보고하였다.

[참여자 4]

참여자 : 저도 제가 열심히 산다는 거는 동의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안사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되게 평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항상 이럴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랄까.. 뭐라 해야 되지?

[참여자 11]

참여자 :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열심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가 대다

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중략)...저는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그런 

서로 다 비슷한 처지에 있구나라고 하면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껴서 편하고

요. 사실은 저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대학에 와

서 만난 다른 친구들의 태도가 좀 더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

래서 아무래도 관성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 대신 새로 만나게 되는 대학 친구들은 제가 중요하게 여태까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도전, 이런 가치들을 저한테 말해 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 방향

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은 도전을 안 해봤지만 나중에는 생각을 해볼게, 항

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딱 막상 들었을 때 좀 

더 편안하네라는 걸 느끼는 건 그래도 고등학교 쪽이 더 크죠, 사실은. 내 

가치관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발언들이잖아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하는 이야

기들은? 그래서 ‘어, 왜 다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그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왜 더 이것보다 소중한 거야?’라는 걸

로 물어보면서 얘기를 인사이트를 얻지만 그래도 전자가 훨씬 편하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18의 경우에는 장점은 성실하게 해내는 일이 ‘틀 안에서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며,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 할수록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일은 스스로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을 깨달아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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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8]

참여자 :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좀 성실함인데 그 성실함이란 게 뭔가 짜여진 틀 안

에서의 성실함이라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그쪽 분야에서 잘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새로운 거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잘 찾

고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보였어요. 뭔가 진취적이고 되게 사서 고

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 성향이랑은 되게 안 맞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

게 되면 저렇게 못 할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뒤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 자기 통제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참아 내고 

하기 싫은 일을 견뎌내는 특성들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3은 이것에 대해 

‘지금 해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 

[참여자 3]

참여자 : 지금도 하기는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것 같아

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이런 마인드. 그리고 지금 

해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14의 경우에는 쉬운 일은 이루는 게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참고 견뎌내서 일을 이루면 

나중에 성취감과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진한 고통 

후에 오는 진한 행복감이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고 견

딘다.

[참여자 14]

참여자 :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동안에 항상 제가 살아왔

던 패턴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왜 제가 갖게 됐을

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학생 때 이 패턴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중고

등학생 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엄청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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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면 저 스스로 좀 발전이 없는 것 같더

라고요. 노는 건 사실 쉽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인생이 쉬워서는 뭔가 이

루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

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싫은 일을 참고 견뎌서 뭔가를 성취해야만 스스로

도 그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때 느끼는 해방감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열심

히 살았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친구들하고 마냥 놀기만 하면 너무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느낌인데 그 사이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를 끝내고 친구들하고 노니까 친구들하고의 만남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막 더 카타르시스가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딱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또 논  만큼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또 공부에서도 열

심히 하려 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을 즈음에 또 결과 나오면서 또 친구

들하고 놀면 또 다시 행복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

§ 책임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를 보였다. 수업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출석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한 번 고민하고 선택한 수업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최

대한 드랍하지 않는다. 이런 책임감은 비단 수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최대한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참여자 5]

참여자 : 공부 쪽에 적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의무감, 책

임감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수업에서 시키는 건 다 하니까 그 수업이라는 

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학생의 일을 다 하기는 해서 그래서 수업에 적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참여자 : 네. 왜냐하면 힘들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내더라

고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해’ 이러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안 들어야 하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게 보이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내더라고, 스스로. 그렇게 습관이 되면 모든 



- 92 -

일에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휴학을 하는 것도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다 그

렇게 생각.. 사실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 안한 친구들도 다 이유가 있었어

요. 수업시간에 자는 친구들도 언제나 이유가 있었고. 한번 생각해보면 드랍

을 안 하는 게 일종의 자기의 선택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짠 시간표니까.

참여자 13의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감을 시험 기간에 대한 책임감, 장

학금과 주변 시선에 대한 책임감으로 공부한다고 이야기했다. ‘내 인생

의 짊을 누군가 대신 져주겠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책임지는 특

성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참여자 13]

참여자 : 우선 뭔가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치 자체도, 그러니까 뒤늦게 보

면 남는 거는 과정보다도 그 숫자만 남잖아요? 그런 면을 두고 봤을 때 스

스로 시험기간만 닥치면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들어서 이 순간만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 순간만이라도. 이전까지는 그래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뭔가 그래도 잘 이뤄내서 학점은 좋게 받아보자라는 그런 생각, 그

런 책임감이 한 이유인 것 같고. 어,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네요. ...(중

략)...그 책임감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장학금이 달린 책임감일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렇죠.

6) 결과 : 작용/상호작용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의 결과(consequences)로 

‘강력한 외적 보상’,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내적 만족감’, 

‘여전히 지속되는 불안’, ‘자기 성찰하기’ 의 다섯 가지 범주가 도

출되었다.

(1) 강력한 외적 보상

참여자들은 모두 높은 학점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장학금이 참여

자들에게는 다음 학기 학업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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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학금 뿐만 아니라 높은 학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

기 때문에 높은 학점은 매우 강력한 외적 동기가 되었다.

§ 학점·장학금이 동기 부여됨

처음에는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다가도 장학금을 한번 받게 되

면, 다음 학기 목표는 자연스럽게 장학금이 되고, 또 부분 장학금에서 

전체 장학금으로 목표가 높아진다.

[참여자 16]

참여자 : 그때는 근데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은 전장을 

받았거든요. 그때 기분이 좋았죠. 그런 거를 목표로 사실.. 장학금이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는 요인이 정말 되기도 해요. 그거에만 목매면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대학생들에게는 높은 학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복수

전공·부전공·전과 신청, 교환학생 신청, 인턴 기회, 장학금 추천 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학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참여자 8]

참여자 : 또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는 거. 어쨌든 학점이 높으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

고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눈을 돌릴 만한 것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기회가 여기저기서 자주 열리고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생긴

다든지 인턴을 할 기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미래에도 취업을 한다

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간다거나 이런 차선책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요.

또한 로스쿨 입학, 유학 등의 경우 학점이 좋을수록 이후 진학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더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좋

은 학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또, 일부 참여자들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던 로스쿨을 학점이 높아서 한 번 고려해보게 되었다고도 보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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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8]

참여자 : 네. 아니면 나중에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로스쿨에 갈 때 아무래도 정량적

인 평가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밖에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2)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대학에 와서 자기 일정을 짜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

도적 학습 습관이 형성된다고 보고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어

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학업적 스킬을 획득하여 점차 

인풋과 아웃풋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자율적인 학습 습관이 형성됨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가는 경향이 컸고, 자기 주도

적인 학습 습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못했었는데, 대학에 와서 학업 스케

줄을 자율적으로 세워 이행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보니, 자율적인 학습 

태도 및 생활 태도를 익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2]

참여자 : 아무래도 습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플랜도 짜고 열심히 공

부하긴 했지만 그런 습관들이 좀 잘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학교 

와서는 아무래도 2, 3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도 짜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계획을 짜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몸에 밴 것 같아요. ...(중략)...뭔가 그 학업적인 측면에서 

스킬을 획득한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헤맸는데 그 뒤로는 약간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약간 그런 뭔

가 함수가 형성된 느낌이라서. 내가 이 정도 인풋을 넣으면 이 정도 아웃풋

이 나오겠지라는 감이 생기고 스킬이 생겨서 그 뒤로는 뭔가 다 좀 비슷비

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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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참여자 2는 학업적 스킬, 인풋과 아웃풋의 함수를 획득하

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4는 이와 관련하여 공부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같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1학년 1학기 때보다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한다.

[참여자 4]

참여자 : 지금은 워낙, 약간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

한 자신감이 생겨서 확실히 뭔가 똑같은 분량을 공부할 때 들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공부를 하려고 했다면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3) 내적 만족감

참여자들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는 내적 만족감

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내적 만족감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긍정적 정서 경험이 이후 학업을 계속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친

다.

§ 내적 만족감이 동기부여가 됨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좋은 학점을 받으면 들인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

는 느낌도 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해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즐거움도 크다.

[참여자 5]

참여자 : 좀 열심히 사는 사람 같다는 성취감도 있고, 장학금도 얻고, 그리고 좀 만족

감이 되게 커요.

연구자 : 어떤 만족감이에요?

참여자 : 일단 숫자가 높으니까 그 숫자 자체를 보면서 얻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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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뿌듯한?

참여자 : 네,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자랑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기

도 하고.

연구자 : 특히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우세요?

참여자 : 일단 가족한테. 가족한테 제일 자랑을 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친척한테 자랑

을 하고.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또 자랑을 하죠.

연구자 :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 잘했어~ 어쩜 이렇게 잘해?’ 이런 인정하는 거

에..

참여자 : 네. 인정해 주고 친구들도 당장은 학점에 그렇게 연연해하는 그런 학년이 

아니다 보니까 질투 안하고 ‘와~ 축하해’ 이러면서 한 턱 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거죠.

[참여자 9]

참여자 : 그렇죠. 거의 습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받고나면 성취감이 더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학기 힘들게 살았는데 

성적은 잘 나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뚜렷한 목표를, 유학을 간다든

지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 진짜 제 만족을 위해서 성적을 챙기는 

거라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다. 참여자 4는 몰랐던 것을 뭔

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 즉 지식 탐구의 즐거움을 크게 느낀

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4]

참여자 : 저는 그냥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면 공부를 하고 나

서 ‘아, 이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

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 수학 문

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풀지를 모르겠다가 공부를 

좀 더 하다보면 ‘아, 이런 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걸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즐겁고.

참여자 15와 6은 ‘내가 여기서도 잘 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

고, ‘그렇다면 앞으로 무언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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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과 자존감이 생긴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15]

참여자 : 사실은 1학년 2학기가 제가 이 학교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여기서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많이 드랍도 하고 학업의 실

패라고 하면 그런 실패도 겪고 했으니까. 근데 1학년 2학기 때는 그 학점을 

재수강도 치우고 준비하는 데도 막 그냥 조금 나름 수월했고. 딱 끝나고 성

적을 보니까 학점이 하나 빼고 다 A+ 이렇게 나오는데 나 여기서도 잘하구

나 이런 자신감을 얻고 내가 다 적응했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때부

터 2학년 1학기는 그냥 수월하게, 되게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나 여기서

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학기도 잘하겠지 이렇게..(중략)... 총평점

이. 4.2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여기가 그냥 되게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이

렇게 열심히 했다. 무언가를 성취한 결과물이잖아요? 성취한 결과물. 그래서 

뭔가 한다면 할 수 있다. 나라는 사람이 뭔가 뭘 하고 싶을 때 안 될 건 없

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

이 되니까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는 안 죽잖아요.

[참여자 6]

참여자 : 얻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죠. 역시 나는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로는 태어났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계속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학

습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치거나 해도 아, 이만큼은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성취에 있어서.

참여자 13의 경우에는 ‘대학에 와서도 뒤떨어지지 않는구나 잘 따라

가고 있구나’라는 안정감과 이로 인해 이 대학의 일원이구나 라는 소속

감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안정감과 소속감이 이후 대학 내 대인 관계

에서도 보다 자신감 있고,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13]

참여자 : 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이 대학 커리큘럼을 평균 정도는 따

라가고 있구나. 그래도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 (중략)...안정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대학 내에서의 소속감, 잘 따라가고 있다, 일원이다, 라는 

거라거나 또 장학금 잘 받으면서 만족도 느끼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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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성취감 느낄 것 같아요.

참여자 :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학업적인 거 말고 다른 면에서도 그래도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4) 여전히 지속되는 불안

학업 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들을 보고한 반면, 부정

적인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학업 적응을 이루어나가

는 과정이긴 하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외적으로 좋

은 성과를 거두고 긍정적인 내적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나를 타인과 비

교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진로 및 미래 고민은 여전히 지속

된다.

§ 여전히 비교하기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12는 ‘여전히 

내가 이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학원 가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구실에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

다.

[참여자 12]

참여자 : 양가적인 감정인데, 내 스스로는 그래도 저는 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

히 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거기에 나름 적응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내가 이 공동체에 정말 적합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제 의견을 어필하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발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서는 거에 좀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

각을 해서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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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의 경우에는 늘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타인들

이 하고 있는 부분과 내가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9]

참여자 : 네. 제가 자극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겠다는 아니지만 저 사람만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온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다는 것도 정말 행운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자기계발에는 좋지만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랩실 이미 들어간 사람

들 너무 많고요. 제 주변에 카이스트 간 친구들 이미 1학년 때 랩실 들어가

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애들은 거의 3학년 때부터 많이 들어가는

데 걔네들은 연구중심 학교이고 그런 프로그램 되게 잘 되어 있고 그거 이

수하면 학점 인정도 해 주고 엄청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낮고. 근데 서울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종합대라.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갭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아,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참여자 17의 경우에는 현재 성적이 잘 나오면, ‘미래에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다시 

불안해진다고 한다.

[참여자 17]

참여자 :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그때의 저랑 나중의 저를 또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연구자 : 과거에 했던 나와 현재의 나를?

참여자 : 잘 나왔던 나랑 나중에 미래에 나도 저렇게 또 할 수 있을까

연구자 : 아, 그러면 불안해지잖아?

참여자 : 네, 또 같이 불안이 와요. 그러면 또 비교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 진로·미래 고민은 여전함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기에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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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1·2학년일 때는 학업에 포커스를 두고 준비하였

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진로 고민

이 구체화된다.

[참여자 13]

참여자 :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고학년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수업 따라가기에 바빴다면 이

제는 점점 지나면서 내가 나중에는 정확히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

도 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대학 들어와서 교사의 길

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한번 들기도 했었어요.

[참여자 4]

참여자 : 네. 학업적인 면은 더 편해졌고.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야 되

는, 제 자신만의 그런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약간 포커스

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학업이 주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내가 

앞으로 내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5) 자기 성찰하기

참여자들은 학업 적응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학

점을 잘 받는 공부’를 추구했던 참여자들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

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체력 및 시간의 한계를 깨닫기도 한

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고 애써왔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시도해보기 시작한다.

§ ‘학점을 잘 받는 공부’의 의미에 대한 반성

참여자 10은 점수 따기 위한 공부가 고등학생 버전 2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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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뭔가 점수를 계속 따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제가 그냥 고등학생 버전 2로 

사는 것 같아서 그건 저 스스로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

낀다고 보고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싶거나 더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기보다 학점을 잘 주는 강의

를 듣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13]

참여자 : 아무래도 지금은 학업이라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목표가 되지 못하

고 그냥 과정 수단이 되어 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참여자 12]

참여자 : 음.. 학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물론 합의점을 찾을 

때도 있지만 정말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선뜻 고르지 못하고 학점을 잘 

주는 강의,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도 교수님께서 학점을 잘 주시고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의들, 그런 데 수업을 듣고 거기에 또 선택

을 할 때 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옳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많은 참여자들은 ‘학점을 잘 받는 공부’와 진정한 공부라는 의미에

서 ‘참공부’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 ‘학문을 바라보는’, ‘학문에 대한 탐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참여자 6]

참여자 : 예를 들어서 저는, 뭐랄까.. 레포트로 보통 많이 평가를 받죠, 문과는 특히. 

레포트랑 시험 같은 거. 근데 저는 노력에 비해 레포트가 항상 잘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어릴 때 노력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책도 진짜 

많이 안 읽었고, 대학 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안 읽었고 아직도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남들은 막, 제가 문과여서 

레포트 이렇게 썼다고 하면 책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책을 안 읽

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특히 문과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가끔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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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재밌어서 이번 수업에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걸 더 공부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글을 그냥 좀 쉽게 쉽게 잘 쓰고 어쩌다 보니 교수님들의 

기준에 항상 맞는 것뿐이고. 대학에서 정말 추구하는 그런 학문에 대한 탐

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안 해요

[참여자 9]

참여자 :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진짜 이게 제가 잘 맞고 제가 열심히 이

걸 공부를 해서 내가 이만큼 얻어갔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하는데 공부할 

때 아직도 약간 성적에 의미를 두는 게 커서, 장학금이나 뭐나. 그래서 성적

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진지하게 학문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좀 줄었던 것 같아요.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하니까, 암기 위주로 

하고. 이해도 하긴 하지만 그 이해의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일부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실제 문제 해결에 가까운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이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

부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

부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다.

[참여자 10]

참여자 : 그리고 저는 뭔가 항상 좀 큰 결론 내리는 걸 좋아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제 과학적인 현상에서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런 아이디어를 천재처럼 

생각해보는 그런 거까지일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쌓여나가서 그런 걸 잘 활

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본질적으로 공부방법을 개

조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자 2]

참여자 : 저는 시험으로서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공부가 하고 싶었

는데 결국에는 1, 2, 3학년 동안 학교생활 하면서 학점을 받기 위한 스킬들,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들로 무장이 되어 버려서 약간 시험으로서 그걸 활

용하게 되어 버린 케이스라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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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절감함

학업에 열중하느라 놓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건강과 인간관계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리를 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애인

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하거나, 마음의 여

유가 없어서 짜증을 부리게 되는 것 등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참여자 17]

참여자 : 그래서 죽었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급실 실려 가고 막..독감에 

심하게 걸린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잠을 못자고. 제가 원래 커피

를 안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그 10월 달부터 마시

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2]

참여자 :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 보내는 게 가장 많이 잃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만큼 학업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술

자리를 간다든가 같이 놀러간다든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인

적 커뮤니티가 되게 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는 친구들만 가끔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별로 못 했었어요. 학점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할 때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을 때는 

지금 1년 동안 시험 공부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만나니까 그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3]

참여자 : 처음에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좀 학업적인 거 이외에도 대외활동이나 다른 

면에도 좀 자유롭게 이런 걸 기대했었다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

데 막상 들어오다 보니까 장학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점을 막 잘 받으려

고 노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거의 흐르

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런 노력이나, 좀 더 밖을 둘러볼 수 있는, 너무 안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그

렇게 둘러볼 수 있는 여유랄까 그런 게 좀 부족해진 것 같고. 또 그 시험기

간 동안에는 제가 친구들 연락을 거의, 카톡은 몇 번씩 하지만 대면하는 거

는 거의 안하거든요. 한 번 만나면 쭉 오래 같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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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러 그때동안 연락이 끊겨서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인간관계

가 그때 시기동안 좀 소홀하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최선을 다해 살아 본 경험 끝에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여자 17]

참여자 :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다 때려 넣었는데 그게 약간 너무 독이 돼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다른 친구들 보면 널널하게 학점 들으면서 과제 많다 

해도 뭐 그냥 과제 할 거 하고 놀러 다니면서 하는데 저는 친구들을, 이번

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네? 맨날 그냥 이동시간에 전화하면서 

‘나 지금 전화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때 잠깐잠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사니까 와~~ 이때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

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시간 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고

§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

주위의 시선을 위해 공부했던 참여자 13은 학기를 끝내고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공허함이 느껴진다고 보고했다. 이것에 대해 참여자 17은 스

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타인의 생각까지 고려하며 기준에 맞추려고 하

다 보니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참여자 13]

참여자 :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 주위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공부

를 하다보니까 나를 생각해보면 조금 공허하다, 그런 말을 써야 할까? 그래

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수업 속기록도 이만큼 남고 뭔가 학업적으로 남는 건 

이만큼 있기도 한데, 돌이켜보면 계속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

으로 많이 소모된다고 해야 될까? 나중에 그냥, 그래서 방학 때도, 이번이 

처음으로 계절학기 안들은 학기인데, 그래서 이번은 그냥 놀아보자 하는 생

각으로. 그래서 좀 휴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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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까지.. 그 사람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생

각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연구자 : 어, 어.

참여자 : 그런 게 싫어서

연구자 :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또는 내 안에서 나를 평가하는 게 늘 왔

다 갔다 하네요?

참여자 : 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러면 스스로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참여자 : 네, 그렇죠. 약간 옥죄이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풀려고

타인과 비교하여 1등을 하거나 남들이 좋아하는 성취를 이룰 때에만 

만족스러워하는 스스로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

[참여자 6]

참여자 : 어릴 때부터도 그런 막말로 1등 아니면 어떠한 칭찬이나 이런 걸 못 받았는

데 커서도 내가 어떤 남들이 좋아하는 성취를 이뤘을 때만 나 자신을 사랑

해 주는구나라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거죠. 저는 식이장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다, 약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나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깊게 생각을 하니까 의외로 남들에게 보

여지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다는 걸, ‘내가 어떤 모습

이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모습일 때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앞

으로 살면서도 내가 마냥 성공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너지는 

순간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도 좀 들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 자기에게 시선 돌리기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시도

하기 시작한다. 참여자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한 혼자 여행을 떠나기

도 하고, 상담실을 찾기도 한다.

[참여자 17]

참여자 :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좀, 옛날에는 그런 거 못했는데 약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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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요즘 찾아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떤 방법 찾았어요?

참여자 : 저 혼자 그냥 떠나 있는 것. 제 일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시공간

을 아예 다 벗어나는.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강릉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리고

...(중략)...

연구자 : 어땠어요?

참여자 : 진짜 거기서 정말 타인의 시선이라고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6]

참여자 : 그런데 보통은 상담센터에 정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는데. 저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을 못 해서는 아니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도 

가보고 상담도 받고 이랬는데...(중략)...저는 저와 같은 것들 공부하는 사람

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싫어해요. 혼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되게 남 눈

치를 많이 봐서. 근데 본과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막 수업 끝나고 저는 10

분 동안 쉬고 싶은데 애들이 다 10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분씩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

부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다.

[참여자 15]

참여자 :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다른 의미로 학업

에 조금 많이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학점은 높지만 계속 약간 꿀강,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의만, 학점 잘 준다는 강의만 찾아서 들었는데 다른 

애들 시간표를 비교해보니까 다른 애들 시간표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다 있

어. 도전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거, 제가 좋

아하는 거라기보다는 학점 잘 주는 강의만 아직도 2학년 2학기인데 그런 강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좀 찾아보기로 결심을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

터뷰 하면서도 되게 좀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다 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

요.

참여자 16은 1등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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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이 ‘학점이 무조건 높아야 해’라는 생각을 내

려놓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참여자 16]

참여자 : 그런데 뭐 노력하면, 그래도 다들 노력하면 어느 집단에서나 중박은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1등을 하면 

어디서든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1등을 할 것인

가. 서울대도 사실 전세계적으로 보면 1등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1

등 해야 돼? 이 생각을 작년까지 하다가 1등 안하면 되지..(중략)...시험에 나

올 거 저희는 족보가 오니까 사실 다들 족보를 풀 정도로 공부를 하면 B에

서 A 정도 나오는데 진짜 참공부를 만약에 하는 애가 있다 싶으면 자기가 

정말 궁금한 거 찾고 아니면 내가 이거랑 내 미래에 연결될 만한 걸 찾아서 

공부하고 이런 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사실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애들은 

정해진 그 답만 딱 하면 되는데 그렇게 참공부를 하는 애는 뒤처지.. 성적 

경쟁에서는 뒤처지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남는 건 더 많을 것 같아서. 요즘

은 그래서 성적 받는 공부는 진짜 최저를 넘길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남는 

시간에 좀 자기한테 투자를.. 저한테 있어서의 그 대학교에 와서의 학업 적

응은 성적에 대한 그, ‘무조건 정말 높아야 돼. 학점이 높아야 돼’라는 걸 

좀 내려놓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삶에서 학업 이외의 혹은 학업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삶에서 균형을 이뤄가기 위해 고민해보게 되기도 한다.

[참여자 11]

참여자 : 어쨌든 이 메인 주제는 학업이었잖아요? 제일 가장 큰 주제는 학업 적응 과

정 이런 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학업을 인생

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게 엄청나게 실감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을 해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학업을 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소중함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아무래도 

학업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좀 더 

내 삶의 일부로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가치들도. 그런 고민이 좀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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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축코딩의 일부로 패러다임 모형에서 작용/상호작용을 보

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에 대응해 나가

는 작용/상효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박승민, 

2005). 즉 과정 분석은 패러다임이라는 구조적 틀에 맞게 연결시켜 분석

하는 과정에서 작용/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유기웅 외, 2012).

앞서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의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과정분석을 통해서는 작용/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 인지’, ‘불안 직면’, ‘주도적 선택’, ‘목표 설

정’, ‘실행 및 시행착오’, ‘확립’, ‘안정 및 반성’ 의 7단계로 학

업 적응과정이 도출되었다.

변화와 불안에 직면하여 더 이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에게 

눈을 돌려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선택해나갈 

때, 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업 최우수 학생들

은 학업 관련 목표를 세워서, 실행해나가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시행착

오를 통해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확립해나갔다. 그 결과 학업 적응과정

에서 안정 단계에 이르거나 반성 단계로 나아간다.

[그림 5]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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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야기 개요와 핵심 범주

1) 이야기 개요(story line)

이야기 개요는 선택코딩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로서 연구의 중심

현상과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가 다시 분석되어 

핵심범주가 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야기 개요는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험해보

지 못했고 준비되지도 않은 학업에서의 낯선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곳이 대학이라는 것을 민낯으로 느끼게 된

다. 

참여자들은 대학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과 환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지만, 고등학교 때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배우거나, 암기식으

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 공부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기도 한다. 전공

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지만, 실제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에 대

한 흥미가 감소하기도 하는 등의 대학 공부에 대해서 기대와 현실의 불

일치감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새로운 학업 방식은 낯설고 혼란스럽다. 수

업에서는 어떻게 참여해야하며, 대학 글쓰기 과제는 너무도 어렵고, 교

수님이 쓰시는 용어가 막막하고 내용이 버겁게 느껴진다. 게다가 대학의 

시험은 예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어서 스스로 시간을 조정하고 알아서 공부해나가야 한다.

이런 변화들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니, 당연히 노는 분위기이고,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과 친해지느라 집중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당장 수업에 

집중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할 목표는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분위

기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고 

들어온 것 같고, 나만 혼자 뒤처지고 모르는 것 같아 서럽기도 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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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느낌은 처음이었다. 내가 어디서나 1등 할 수는 없구나. 시험에서

는 백지를 내고,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고, 학점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수업을 드랍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왔지만, 1등만 하던 친구들 사이에는 나는 아

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스스로가 쪼그라드는 것 같다. 또, 고등학교 친

구들과 선생님들은 ‘이제 서울대 가더니 잘 하지 못 하는구나’ 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만 같다. 반면, 학교 밖의 사람들은 서울대 학생에 대

해 ‘이제 좋은 대학 갔으니 뭐든 잘해내겠지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환상을 가진다. 부모님도 내가 당연히 좋은 학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만 같다.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지만 늘 기대보다 잘 해왔

기에 저버리는 것이 싶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 교수님들의 기대 수

준은 너무도 높고, 남들도 죽을 만큼 열심히 하기에 녹록하지는 않다.

여기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도태되고 싶지 않았다. 나에

게 주어진 자유가 많은 만큼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

가 완전히 달라질 것만 같은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

각해보면 침울해진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막막한 백지 앞에서 더 이상 침울해하기 보

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본다.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걸

어간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

을 선택하고 내 결정에 확신을 가지기로 결심한다. 이제는 주변에 휩쓸

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도 먹었다. 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

는 나에게 무기와도 같은 학업을 붙잡자. 적어도 나의 미래가 학점에 발

목 잡히지 않도록 학점을 관리하고, 이것이 결국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학업의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쳐나가면서 나만의 방

법을 터득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는 나만의 학업 방식을 정립해나간다. 이 과정이 결코 쉽게 이뤄지지만

은 않았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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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했다.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진로 목표가 확고했던 이유도 있

다.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

고, 남에게 지는 게 싫고 공부를 잘 하면서 인정받고 싶었다. 또 다른 

친구들은 학업보다 다른 경험이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대학생

은 공부가 본업이며, 학업만은 무엇을 하든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 문제 상황에서 피하기보다는 마주하고 대면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뛰어들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생각한다. 실패할 일 말

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뛰어들었다. 완벽하게 끝내고 싶고 

불안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서 쉬지 못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기로 한다. 이런 특성들이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움

직이게 만들고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것이 좋다. 무엇

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학기에도 꼭 좋은 학점을 받

아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이제는 나만의 학습방법이 몸에 

익어서 학업에서의 인풋과 아웃풋의 함수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학점을 잘 받는다고 내

가 이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래의 나는 여전히 

잘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누군가와 혹은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진로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아직 현재진행중이다. 또 학점을 잘 받는 공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최선을 다하면서 체력과 시간의 한계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학업에 매달리는 것일까?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를 옥죄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 인정하는 성취를 이뤄

냈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내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과

연 벗어날 수 있을까? 무조건 높은 학점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공부 이

외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내 삶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런 물음을 던지며 스스로에게로 시선을 돌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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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범주(core category)

핵심 범주란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변화와 불안에 직면하여 ‘자기’에게 눈을 

돌려 학업을 통해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에서 

핵심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핵심 범주, 속성, 차원

첫 번째 속성인 주체적인 선택은 대학에 입학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주체적으로 불안에 대면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준이 ‘높음’과 ‘낮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속성인 학업 

지향적 태도는 참여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학업을 통해 대학에서 중심

을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음’과 ‘낮음’의 차원으

로 나타났다. 세 번째 속성인 학업 관련 정체성은 학업 적응의 결과에 

따라서 학업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 흥미를 명확하게 알고 안정감을 느

끼는지를 의미하며, 그 수준에 따라 ‘높음’과 ‘낮음’의 차원으로 나

타났다.

핵심 범주 속성 차원

변화와 불안에 직면하

여 ‘자기’에게 눈을 

돌려 학업을 통해 중

심을 잡아가는 과정

§ 주체적인 선택의 수준

§ 학업 지향적 태도

§ 학업 관련 정체성 형성 수준

§ 높음 – 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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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적 관계 진술

가설적 관계 진술은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과 인과적·맥락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 작용과 결과 간의 관계를 자료와 지속적으로 대

조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핵

심범주로 “변화와 불안에 직면하여 ‘자기’에게 눈을 돌려 학업을 통

해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을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 

진술들을 도출하였다.

1) 대학 전환기에 느끼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 현실적 불안감을 느끼

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1) 대학 학업 환경에 대한 낯설음과 기대-현실 불일치를 경험할수록 

현실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다.

(2) 분위기에 휩쓸릴수록 현실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다.

(3) 주변과 스스로를 비교할수록 현실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

진다.

2) 주변 시선과 타인의 기대에 대한 반응이 현실적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1) 서울대 외부 혹은 부모님의 시선과 기대를 강하게 의식할수록 현

실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다.

(2) 교수님의 요구 수준과 과열된 학점 경쟁을 강하게 의식할수록 현

실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다.

3) 학업 및 목표 관련 태도는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 학업지향적 태도는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

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

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 114 -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2) 진로 목표가 확고할수록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

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3) 목표지향성(숙달목표지향, 수행목표지향)이 강한 것은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

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

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

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문제대처전략이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하

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

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불안 수준이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 완벽주의 특성이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

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쉬지 못하는 특성이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실패에 대한 두려움 크게 느끼는 것이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

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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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학업 관련 성격 특성이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 성실성이 높을수록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

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

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2)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하기’, ‘직

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책임감이 강할수록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

기’, ‘중심 잡기를 위한 목표정하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

서 나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최선을 다하기’를 통해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학업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학업 적응 유형

유형 분석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의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

계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는 패러다임 모형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과·맥락·중재적 조건과 결과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범주들을 정리하여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

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의 유형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1) 유형별 학업 적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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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유형의 학업 적응과정

A유형은 입학 당시 진로 목표가 뚜렷했고,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유

형이다. 이들은 공부는 즐거움이자 취미라고 표현했다.

[참여자 4]

참여자 : (웃음)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것들이 되게 재

밌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뭔가 제가 가설을 정해놓고 실험을 하면서 그

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냥 책에 있는 지

식을 습득하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연구는 뭔가 새로운 걸 알

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재

밌어요. 약간 학문적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웃음)

[참여자 5]

참여자 : 어릴 때는 학업 성적이 좋아야 인생설계도 제가 원했던 대로 가니까 어떤 

인생설계를 위해 필요한 거가 좋은 학업성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이니

까 모두가 생각하는 학생의 의무이기도 해서 학업이 의무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지금은 꼭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과 시절의 좀 좋은 성적은 

또 취미 같기도 하고. 취미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검

증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참여자 7]

참여자 : 네. 1학기 때 여러 가지를 열심히 놀아봤지만 계속 질리더라고요. 근데 놀러 

다녔던 거를 뒤돌아보면 공부에는 질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체력적으로 힘든 건 있어도 질려서 못 하겠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참여자 : 과거에는 뭔가 저를 보여 주는 엄청 큰 무언가였다면 이제는 그냥 나랑 같

이 가는 하나의 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A유형의 적응과정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6]과 같다. 진로 목표가 확실

하기 때문에 진로 미결정에 따른 막막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학업 적응과정에서 다른 유형보다 적극적으로 

학업하기를 선택하고, 공부를 위한 목표도 명확하다. 또 이들은 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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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기 때문에 학업 관련 행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시행착오 과정에

서도 어려움을 인지하는 수준이 낮고, 의지를 짜내거나, 인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도 습관적으로 학업에 몰두하여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확립해

나간다. 어느 유형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매우 잘 잡혀 있

고, 그 결과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긍정적인 내적 만족감을 보

고한다. 또한 이들은 학업에서 숙달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학업 적응과정에서 아쉬움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학업에 몰두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갈등이 거의 없거나 적다. 

어쩌면 서울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유형일 수도 있으며, 가장 이상적이

지만, 드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A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2) B유형의 학업 적응과정

B유형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입학 당시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부는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며, 공부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배운다.

[참여자 10]

참여자 : 과학자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

연구자 : 현상에 대해서?

참여자 : 네. 왜 그럴까 항상 생각해보고. 하나 있긴 한데 약간 지구적인 측면으로 뭔

가 해보고 싶긴 해요.

...(중략)...



- 118 -

참여자 : 공부는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생각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를 

또 배우는 거니까 의미가 큰 것 같고.

연구자 : 나한테?

참여자 : 나한테도 크고 또 인류적으로도 뭔가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연구자 : 나한테는 좀 어때요, 이게? 공부를 하는 거가?

참여자 : 호기심을 생각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호기심이 생각나기도 해서 

그냥 생각의 일환, 자연스러운..

[참여자 11]

참여자 : ...(중략)...정말 솔직하게는 사실 신앙적인 이유가 크죠. 나중에 저를 어떤 그

릇으로 쓰시든 그게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항상 대비된 

자세를 갖고 있는 거고. 내가 학업을 지금 이렇게 해온 것을 봤을 때 남들

보다 이게 좀 더 큰 달란트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갖고 닦아서 나중

에 신이 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든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을 가지고 학업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뭔가 이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공유할 수 없을 때에는 학업을 왜 열심히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

거는 근본적인 자기만족감이다 라고 대외적인 답변을 하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 저는 약간 이게 학업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호기심을 갖고 있어서 하는 거

잖아요? 정말 근본적으로 보면. 지식에 대한 어떤 탐구를 멈추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그거를 나 혼자 인강 들으면서 될 거를 굳이 대학 나와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오프라인, 그리고 실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더 커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 그게 학업이 지금은 대학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하고 어

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더 나은 결

과물을 내는지를 터득을 하면 그게 앞으로의 회사나 어떤 사회생활을 실제

로 할 때에도 그런 학습방법들이 정량적인 학업이 아니라 뭔가 정성적인 새

로 배워가는 학업의 느낌으로 또 다가올 거고. 배움은 사실 끝이 없다고 하

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다른 어떤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질 때도 그렇게 끊임없는 호기심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고민하

는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학업이 지금 

대학교 끝나면 끝날 거라고 보지 않고 저는 계속 인생에서 갖고 가야 하는 

어떤 태도를 지금 대학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B유형의 적응과정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7]과 같다. 이들은 공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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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대해서 내재화 정도가 높고 학업에 몰두되어 있어 변화하는 환경을 

민감하게 인지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이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

민한다. 이들은 학업을 삶의 최우선에 두며, 공부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

을 해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업을 선택한다. 

학업 목표가 뚜렷하다기보다는 삶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고도 습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업에 몰두하면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확립해나가고자 

노력한다. 결과 이들은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긍정적인 내적 만

족감을 보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부에 대한 태도와 방법을 성

찰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에게는 이들이 ‘진지하게 공부에 몰두해 있는 사람’으로 비춰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지만, 아직 진로 목표를 구체화시키지는 않았

다. 이 유형에 속한 한 참여자는 끊임없이 본질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도 학업에 몰두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갈등이나 불일치감이 

거의 없거나 적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B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3) C 유형의 학업 적응과정

C 유형은 입학 당시 진로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공부를 의무

감으로 해내는 유형이다. 이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미래를 위한 보

험’으로써 ‘학점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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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참여자 : 뭔가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뭘 좋아하

는지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놔서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선

택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반을 닦아놓고 싶어요, 미리. 그래

서 조금 더 이것저것 배워놓고 이것저것 더 이렇게 해놓고 경험을 해놓고 

하고 싶은 게 커서 조금 더 학업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5]

연구자 : 대체 이 공부가 뭐길래 그럴까요?

참여자 : 계속 하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 왜 해?’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 와서’라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뭔가 또 발목 안 붙잡히려고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꿈이 그렇게 막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했던 거는 나중에 내가 뭐

라도 했을 때 후회 없이, 그러니까 후회 없는 게 좀..

[참여자 17]

참여자 : 약간 애증의 관계 같기도 하고. 너무 싫은데 이거 성적 나오는 게 너무 싫

은데 그걸로 인해서 성취감을 가지고 그 성취감 때문에 하고...(중략)...진짜 

두루뭉술해져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학업이 빠졌을 때 

약간 이게 빠져도 되나? 이렇게 없어져도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요, 학업이 없어지니까. 학업이 같이 있을 때는 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

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학업이 빠져버리면 뭔가 공허함이랑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또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느낌? 

[참여자 15]

참여자 : 항상 고진감래.

연구자 : 고진감래?

참여자 : 네. 항상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맨날 맨날 휴학하고 싶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참여자 : 이게 진짜 학점은 좋지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연구자 : 아까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랬었는데

참여자 : 네. 수업도 졸면 안 되고 맨날 열심히 속기, 속기잖아요, 저는. 필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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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집중을 다 해야 되

고. 수업시간에는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과제도 항상 높은 퀄리티

로 내려고 노력하지, 그리고 과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험기간

에도 맨날 밤새고. 그 전날 저녁은 통암기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까.

C유형의 적응과정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8]과 같다. 이들은 미래를 위

한 보험으로써의 공부,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안함에 직면하여 ‘학점’

을 붙잡았다. 이들은 진로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학점에 발목 잡히

지 않기 위해 공부에 더 매달리고 집착하며, 이를 인고의 과정으로 여기

며 공부를 즐기지 못한다. 이 유형은 공부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낮고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의 인정과 칭찬, 기대에 부응하거나 비난

받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해왔으며, 더 나은 직업으로 가기 위해 공부한

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당하거나, 스스로를 타인과 비

교하며 경쟁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살아남았고 또 공부를 잘하

는 것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해왔다.

C 유형이야말로 대학 신입생으로서 자기를 둘러싼 변화와 주변의 기

대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더 이상 1등을 하

지 못할 것 같고, 도태되고 싶지 않은 강한 현실적 불안을 경험하였다.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낮기 때

문에 주도적 선택의 수준은 낮고, 목표 설정 수준은 A유형만큼 적극적이

거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나가며,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학점을 따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나

름대로 확립해 나간다.

이들은 역시 좋은 학점을 받고, 내적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대학에 

와서도 학업 적응과정에서 주변을 많이 의식하고, 여전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안감이 지속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스스로에게 불만족감을 많이 느

끼며 한편 안타까움을 느끼기기도 하면서 서서히 자기에게로 눈을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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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갈등이나 불일치감이 

크고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 가운데에서 실제로 상담

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가장 큰 고민이 진로 고민이라고 이

야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림 8] C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4) D 유형의 학업 적응과정

D유형은 입학 당시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는 낮다. 이 유형은 장학금을 받고 자기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수

단으로써 혹은 진로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써의 학업을 생각한다.

[참여자 16]

참여자 :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때문에 작년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돈 때문에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예과 마지

막 학기 때는 전액을 받은 적이 있어요.....(중략)...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제

가 그 친구랑 친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 동기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공부라도 안하면 뭐 자기가 쓸모.. 

걔도 그런 거였어요. 공부라도 안하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는 내가 공부라도 안하면 사실 잘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다니는 학교, 아니면 내 성적 이

런 걸로 정의를 하는 거는 좀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거에만 되게 매달리게 되니까.

[참여자 3]

참여자 : 네. 빨리 이걸 해치워야 되는 하나의 과업 이런 느낌이지, 가만히 앉아서 책

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처럼 편하고 즐겁지는.. 모르는 걸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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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요? 성적과 관계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즐거움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아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잘 나왔다라면 즐

겁지만 성적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별로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중략)...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도 약간 공부 잘하는 애였고, 중학교 때도 그

랬고. 중학교 때는 약간 삐끗하긴 했지만, 사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그

랬고. 뭔가 그런 인정을 받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연구자 : 인정받는 거, 그게 좋은 성취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참여자 :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거. 그래서 내가 유능한 인간이라고 인정받는 거.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좋은 것만으로는 사실.. 뭔가 과정은 

상징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물론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왜냐하면 특히 노력한 걸 옆에서 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제 상황이 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중략)...그런 수단으로 

결과가 좋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저는 공부가 맨날 

수단인 인간이었어가지고 공부가 목적이 되는 삶은 못 살 것 같아요. 주위

에 보더라도 공부가 목적이신 분은 참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중략)...그리고 저는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

만큼 잘하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고. 어쩌다 보니까 진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떼려야 떼기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자 13]

참여자 : 뭔가 대학을 진학해야지만, 특히 선생님은 대학을 진학해야지만 임용을 볼 

수 있고. 그 거쳐 가는 수단으로 생각한 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고등학교 때에도 사범대를 나와야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거쳐 가는 

관문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를 견뎌내면, 그러니까 학업을 견뎌내면 다

른 길이 있으니까.

연구자 :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참여자 : 네. 수단으로서밖에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아마 힘들게 하는 이유

였지 싶어요. 목표가 되지 못 했었으니까.

연구자 :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 나한테?

참여자 : 네. 억지로 해야 된다는 느낌, 그런 게 좀 강했었으니까....(중략)...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목표가 되지 못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걸 좀 뒷전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학업은 뒷전이고 오로지 진로만을 위해

서, 그런 느낌이 커가지고 제 스스로는.. 그래서 주변에서 엄청 책도 많이 

읽고 이런 학업적인 거 수업 말고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과 동기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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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은 사실, 목표가 뚜렷하며,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단으로써의 학업에 열중한다. 적응과정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9]와 

같다. D유형은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공부를 한다. 참여자 3은 로스쿨

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학점 관리를 시작했다. 참

여자 13, 16의 경우에는 높은 학점이 향후 진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업에 더욱 매진했다.

D 유형은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공부 이외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유능한 사람으로 혹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공부를 해왔다. 참여자들은 서울대라는 이름이, 높은 학점이 

자기를 대변해왔고, 공부를 잘 하는 것 외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겠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

인하려고 장학금에 매달리고, 학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공

부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소외되거나 주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 학점에 매달리기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깊이 찾아 공

부하는 친구들이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장학금에 대한 혹은 

진로를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

이들 역시 C유형과 유사하게 대학 신입생으로서 자기를 둘러싼 변화

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현실적 불안을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학업에 대한 주도적 선택의 수준은 낮

고, 장학금 혹은 높은 학점 등의 목표가 뚜렷했다. 다만, 이들은 자기 주

도적인 학습 태도가 완벽히 자리 잡지 못했고, 벼락치기를 통해 학점을 

잘 받는데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학점이나 장학금에 

매달리며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자 16은 스스로에게는 학업 적응과정이 높은 학점

을 내려놓는 과정이었다고 보고했다. 이 유형 역시 공부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갈등이나 불일치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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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유형의 학업 적응 단계

2) 유형별 비교

위에서 언급한 대로 4가지 유형의 주요 특성은‘진로 목표의 구체

성’과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의 2가지 축에 따라 구분되

었다.

[그림 10]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 유형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높은 사람은 대학 입학 전부터 직업에 대

한 목표가 확고했으며,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낮은 사람은 입학 당

시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학업의 의미에 대

한 내재화 정도’가 높은 사람은 주체적으로 학업에 의미를 부여하여 

‘즐기면서, 혹은 좋아서’ 학업을 수행해나가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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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낮은 사람은 ‘과정이 괴롭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을 수행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몰아붙

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높았다. ‘진로 목표의 구체성’ 정도

를 X축으로 보고,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를 Y축으로 하면, 

아래 [그림 10]과 같이 4사분면이 형성되는데, 1사분면부터 4사분면에 해

당하는 유형을 각각 A, B, C, D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유형이 보고

한 학업의 의미와 목적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유형별 학업의 의미와 목적

이러한 유형 구분은 면담 당시 이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유형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C

유형이었다가 현재 A유형이라고 이야기한 참여자가 있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 목표가 없다가 생기거나,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달라지면, 속한 유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 안에 

한 가지 유형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학업의 의미와 목적

A

공부= 취미, 즐거움

§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

§ 공부는 평생 할 일. 공부는 질린 적이 없었음

§ 숙달목표지향

B

공부= 삶

§ 공부는 생각하는 것임. 자연스러운 것

§ 학업의 과정에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속 갖고 가야 하는 태도를 배움

§ 숙달목표지향

C

공부= (미래를 위한) 보험

§ 미래가 불투명하며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공부함

§ 불안하기 때문에 성적에 매달리고,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음

§ 수행목표지향

D

공부= 진로 목표를 위한 수단

§ 이후 진로의 관문으로써 대학은 거쳐 가야 하는 수단

§ 장학금을 위한, 자기존재감/쓸모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점

§ 학업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견뎌내야 하는 것임

§ 수행목표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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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업 적응 유형별 적응 과정에서 범주에 따른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유형별 범주에 따른 속성 및 차원

구분 범주 속성 차원 A B C D

인과

조건

낯선 자유를 경험함 정도 많음 - 적음 약 중 매우 강 강

대학 공부에 대한 기대-현

실 불일치
인식 수준 높음 - 낮음 강 강 약 중

새로운 학업 방식이 혼란스

러움
정도 많음 - 적음 약 약 강 강

분위기에 휩쓸림 정도 많음 - 적음 약 약 매우 강 강

주변과 비교하며 위축감을

느낌
정도 많음 - 적음 약 약 매우 강 강

맥락

조건

외부에서 서울대생을 바라

보는 시선
인식 수준 높음 - 낮음 약 약 매우 강 강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학내

분위기
인식 수준 높음 - 낮음 중 중 매우 강 강

중심

현상
현실적 불안감을 직면하기 인식 수준 높음 - 낮음 중 중 매우 강 강

작용/

상호

작용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 가져오기
정도 많음 - 적음 강 중 중 중

중심잡기를 위한 목표 정하

기
수준 높음 - 낮음 강 중 강 강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나

만의 학습 방법 터득하기
정도 많음 - 적음 강 강 강 강

자기만의 방법 실행하기 정도 많음 - 적음 강 중 강 강

최선을 다하기 정도 많음 - 적음 매우 강 강 매우 강 중

중재

조건

목표 관련 태도 강도 강함 - 약함 매우 강 중 강 매우 강

학업 관련 태도 지향성 많음 - 적음 매우 강 매우 강 매우 강 매우 강

문제 대처 전략
문제

중심대처
높음 - 낮음 매우 강 강 강 강

불안 수준 수준 높음 - 낮음 중 중 매우 강 강

성실성 정도 많음 - 적음 매우 강 강 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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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업 적응의 의미

Baker & Siryk (1984)이 제시한 학업 적응은 새로운 환경, 즉 대학에

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인 요구와 상호작용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Baker & Siryk, 1984; 하혜숙, 임효진, 황매

향, 2017). Baker & Siryk (1989)은 학업 적응을 동기화(motivation), 적용

(application), 수행(performance), 학업적 환경(academic environment)의 4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학업 적응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참여자들은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의 개념을 보다 넓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의미하는 학업 적응은 대학의 새로운 학업적 요구에 어느 정

도 대처해나가는 것에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해나가면서 조

절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더 나아가서는 학업이나 학점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진로나 자아실현과도 연결지어, 삶의 중심을 

자기로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학업과 다른 활동을 병행해나가는 것이 가

능한 상태를 학업 적응 상태라고 보았다.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확대된 의미까지를 학업 적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 목표가 뚜렷

하지 않거나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낮은 경우, 스스로가 좋

자기 통제 수준 높음 - 낮음 중 중 매우 강 강

책임감 정도 많음 - 적음 매우 강 강 강 매우 강

결과

강력한 외적 보상 지향 강함 - 약함 중 중 매우 강 매우 강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정도 많음 - 적음 매우 강 강 강 중

내적 만족감 지향 강함 - 약함 매우 강 매우 강 매우 강 매우 강

여전히 지속되는 불안 수준 높음 - 낮음 약 약 매우 강 중

자기 성찰하기 정도 많음 - 적음 약 중 매우 강 강

연구 참여자 번호
1,4,5,

7,8
10,11

2,6,9,

12,14,

15,17

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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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점을 받고 있지만 학업 적응을 이루지 못했고, 이루어 가는 단계라

고 보고하였다. 즉 높은 학점을 받는 것과 학업 적응을 이룬 상태는 별

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학업 최우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높은 학점을 받고도 학업 적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

하고 있으며, 학업 최우수 대학생들에게 학점의 고저와 학업 적응은 별

개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응답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학 학업 적응의 의미

분류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학 학업 적응의 의미

새로운 학업적 

요구에 어느 정

도 대처하기

: 소극적 의미

§ 변화된 환경에 잘 대처하여 어느 정도 학업 성과를 거두는 것

§ 최악의 과목이라도 드랍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 자기 의견을 낼 줄 아는 것

§ 과목이 요구하는 것을 괴롭지 않게 해 나가는 것

§ 과목에 따라 끊임없이 학업 방식을 수정해나가는 것

§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조절해 나가기

: 적극적 의미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속도에 맞춰서 조절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 자기를 공부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 수업을 듣고 난 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것

§ 대학의 커리큘럼을 자기 나름대로 습득하여 자기 스타일대로 분석하고 

적응해나가는 것

진로 및 자아실

현을 위한 준비

하기

: 주체적 의미

§ 주체적으로 자기 관심사를 깊이 공부해 나가는 것

§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기

§ 각자 하고 싶은 목표에 따라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

§ 학점이나 필수 학점에 상관없이 자기 흥미와 진로에 따라 수업을 들으

면서 얻어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 사회초년생으로서 적응해 가는 과정

§ 학점이 무조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를 새로 설정하고 학업과 병행해나가면서 시간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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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용어가 존재

하고 따라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

다. 그 가운데 Guba와 Lincoln(1981)은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

능성(applicability), 감사가능성(audibilit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

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인정받아 왔다

(Creswell, 2013). 본 연구도 이들의 기준에 따라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란 양적 연구에서의 내적 타당도와 대응되는 개념으

로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초점을 두며,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박

승민 외, 2012). Merriam(2009)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각

검증법, 연구 참여자 확인법, 장시간 관찰법, 동료 검토법, 연구 참여자 

관여법, 연구자 편견 공개법, 외부 감사 등 6가지 방법이 제시한 바 있

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참여자 확인법, 동료 검

토법, 외부 감사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동료 검토법의 경우

에는 근거 이론 혹은 학업 상담에 대한 식견이 있는 박사 과정 이상 2인

을 통해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다. 또한 근거이론

으로 박사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교수 2인, 논문 지도 교수 2인과 함께 

수집된 자료와 분석 과정을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외

부 감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이용하

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 6인에게 연구 결과를 통해 

명명된 개념과 범주가 실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또한 과정 및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확인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참여자 1]

17명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 상황이나 원인들은 다른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겹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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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참 신기하고 인상적입니다. 주변인과 비교하면서 위축감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대

학들과 다른 서울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감을 서울대생들

이 특히 많이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눈을 돌려 변화의 주도권을 가

져오는 것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무엇보다 과정 분석이 가장 공감이 가는데요, 내가 평

소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flow 가 적혀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이 과정으로 늘 해온 것 같

습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참여자 6]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

만, 또 첫 시험에서 예상이 안 되었고, 전공불일치,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가 깨달은 방법

을 사용하는 것 등은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나는 스스로 안타까운 마

음이 드는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문과 공부를 하다 보니, 

열심히는 하는데, 나에게 크게 남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글로써 평가받는 시험이 많았

는데, 나의 글빨 때문에 학점을 잘 받은 것만 같고, 공부 실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 

단계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듭니다. 또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

다. ‘직접 부딪치고 깨지면서 학습방법을 터득함’이 가장 많이 공감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가 남을 많이 의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정 모형은 인식을 하

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유형분류도 괜찮은 것 같습

니다. 

[참여자 12]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나만의 경험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나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

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공감이 가고,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컸던 부분입니다. 도태되고 싶지 않고, 이 

집단에서도 중상에 있고 싶은데, 학점이 공동체에 어울린다는 것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했

던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도 공감이 갑니다. 중심현상까지는 모든 사

람이 겪을 것 같습니다. 우수 학생들은 중재 조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학할 때 다 

같이 불안요소에 떨어져서 적응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각자의 해결방

식,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다르게 행동했는데, 결론적으로 학점에 의해 잘 적응

하는 정도가 결국 목표는 학점이었다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재밌기도 하면

서, 너무 학점 중심주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C 유형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3]

우선 논문 초벌 분석본을 읽어보면서 전반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

엇보다도 본문내용에서 학업에 대한 적응과정이 결국, 변화에서 안정으로 향해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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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에 또 대학 신입생

으로서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새로운 주변 환경에 불안을 느끼는 데 오래 

머물러 있기보다도, 이를 타개하고 재빨리 안정감과 주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누구나 첫 학기에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듣다보면, 다

양한 능력과 장점을 가진 주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따금 좌절을 느끼곤 하는데, 이

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자기인식(자신의 장점 파악 등)과 주변인과의 긍

정적 관계형성(대학 내 학업 외 활동)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

당 논문 초벌 분석에서 제가 지난 연구 참여과정 중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잘 담겨

져 있는 듯해 만족합니다.

[참여자 14]

주변 시선 의식하기가 엄청 공감이 갑니다. 서울대 가서도 역시 잘하는 구나라는 이

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부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심잡기를 위한 학업 목표 선택하기도 공감이 갑

니다. 또 공부 방법은 다 나와 일치하는 경험이었어요. 또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

기 성찰하기도 나와 비슷합니다. 핵심 범주에 불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

다. 서울대라서 A유형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신기해요.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C, D 유형처럼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않은데, A유형이 신기하네요. 

또 최우수학점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통제하는 능력이 클 것 같아요.

[참여자 17]

나의 경험이 군데군데 잘 나타나 있어서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했던 방식들, 결과로 얻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봐서 흥미롭게 읽었는데, 비슷한 사람도 

많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내가 한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크지 않구나 싶어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정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신기하고,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명

료화되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주변 사람들이 잘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가능성이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대응되는 개념

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그러나 Guba와 Lincoln(1981)은 질적 연구에서의 적용성은 적합성의 개

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연구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독자

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적용할 만한 것인지가 그 기준이 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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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Merriam(2009)은 독자들에게 가능한 풍부하고 많은 양의 기술을 제

공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또, 현상에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 

3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제안에 

따라 학업 우수 대학생의 전형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동시에 다양한 학생

들을 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또한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 있고 

적용할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연구의 맥락, 과정, 연구참여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이란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대응이 되지만,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이 기준을 만족한다(박승민 외, 2012)고 본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 작성, 자료 수집 절차, 

분석 과정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앞서 밝힌 외부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중립성이란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지나친 주

관성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Guba와 Lincoln(1981)에 의하면 앞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감사가능성이 확립될 때 확보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서술된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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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와 시사점

을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학업 적응과정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둘째, 각 유형에서 나

타난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

지막으로 대학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 연구와의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1. 서울대 최우수 학생들이 경험한 학업 적응과정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제, 즉 중심 현상은 ‘현실적 불

안감에 직면하기’였다. 이러한 중심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가운데 

낯선 자유를 경험하는 것과 새로운 학업 방식에 따른 혼란, 분위기에 휩

쓸기는 것 등을 꼽았다. 이는 비단 서울대 신입생들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업 환경에서 대학 진학 후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 자율적 학업 계획 요구, 학습 방법의 변화, 활

동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학업을 비롯하여 생황에서도 어려움을 느낀

다(홍성연, 2016)는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인과 조건 가운데 특히 서울대생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공부에 대한 기대-현실 불일치 범주 안에 있는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배우면서 대학 공부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데 이는 영재고·과학고·외고·자사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독

특한 경험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고 출신의 학생

들은 위축감을 많이 느낀다.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지역 학

교에서 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이라 내 존재의 한 가지 큰 축이었던 1등이

라는 존재감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 학업 우수 집단인 의예과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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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예지, 김미현, 송승원, 2019)에서도 이러한 경험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보았던 Marsh(1984)의 ‘작은 연못, 큰 물고기 효과’를 떠올린다. 학생

들의 학업적 자기개념은 소속된 집단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개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현실적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Marsh(1984)는 이러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을 피할 것과 숙달 목표 지향, 상대 평가가 

아니라 개인 발달에 초점을 둘 것을 권했다. 본 연구에서도 면담 후반에 

대학의 평가 방식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참여자

들이 상대 평가 방식이 진정한 학업 실력 향상에 좋지 못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한 공대생의 경우에는 절

대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실력을 측정할 수 있

는데, 상대 평가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향이 있으

며 이런 평가 방식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개인적인 특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참

여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참여

자들은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이 ‘서울대 가더니 이제 더 이상 잘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혹은 서울대 외부에서 ‘서

울대생은 뭐든지 다 잘 할 거야’라는 이상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한

다. 또 입학 초기 일부 참여자들은 여전히 부모님께 좋은 성적을 보여드

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부의 시선은 그동안 외부의 기대감을 

받아오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혹은 그 이상으로 충족시켜 

왔던 서울대생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은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대 학내 분위기를 살펴보

면, 참여자들은 국내 최고 대학 교수님의 요구 수준은 매우 높게만 느껴

지는데 이를 어떻게든 만족시키는 학생이 있고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느낀다. 또한 진로 준비를 위해 학생들은 학점 따

기에 몰입하고 남들도 죽을 만큼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도 같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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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나가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

즉,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에서 말하는 실제적 자기-이상적 

타인, 실제적 자기-의무적 타인 간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노

력할 것이다. 그는 실제적 자기가 이상적 타인의 관점을 달성하지 못하

게 되면,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을 느끼며, 의무적 타인 간의 불일치는 

처벌과 관련된 정서인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에 대한 반

발로써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추측해 보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은 불일치에 따른 부정

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

기 위한 노력은 이들을 소모적으로 만들고 한 참여자가 말했듯이 ‘공허

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통과 의례’일 수 있지만 피할 갈 수 없는 대학 전환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참여자들은 ‘살아남고 싶다. 도태되

고 싶지 않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든다. 확신이 없다. 미래가 불안하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등의 현실적 불안감에 직면하게 된

다.

참여자들은 불안에 직면해서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 연

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 불안이라는 현상에 직면하여 이

를 다루어 나가는 방식인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탐색하여 주도적 선택 

단계, 목표 설정 단계, 실행 및 시행착오 단계, 확립 단계의 4단계로 구

분하였다. 일단 이들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확신대로 따르기로 결정

한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는 진로가 확실한 경우에는 진

로 목표를 준비하기 위한 아니면 학점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학점

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시간을 들이고 대

학에서 학업 이외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열정을 불사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대학에서의 학습 방법이 

확립되고 안정되면서 이후 학습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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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Anderson(1994)의 문화적 적응 과정 모델과 유사하다. 

이들은 전환기를 맞아 경험에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인지·행동적 

반응을 보이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회피하지 않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

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역량이 개발된다. 그 결과 자신감과 독

립심이 생긴다. 학업 최우수 학생들도 변화를 만나서 휩쓸리는 시간을 

지나서 불안감에 직면하면서 주체적으로 장애물을 직면하고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성장해간 것이다.

또 이러한 모습이 실존주의에서 불안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 Van 

Deurzen, E.(2017)는 실존적인 상담 접근 방법에서는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에 직면하고 환영하며, 맛보고 사용하도록 격려하

는데, 불안을 억압하거나 위장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의미

를 이해하고, 불안과 더불어 건설적으로 살기 위한 용기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책임성을 대면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모형에서 결과는 살펴보면, 좋은 성적과, 장학금

이라는 외적 보상을 받게 되고,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형성되며, 내적 

만족감을 형성하여 이런 성공 경험이 이후 학습에도 매우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된다. Bandura(1977, 198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성공과 실패 경험이라고 한다. 즉,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줄 알게 되

며, 끈기 있게 지속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Bandura & Cervone, 

1986). 또 역으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여러 변인 가운

데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가진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황매향, 2016).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다음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

과 성취 간에 이런 선순환이 이어진다(임효진, 선혜연, 황매향, 2016). 학

업 최우수 학생들이 신입생 시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이러한 선순

환적 입장에서 이후의 성취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

여자들은 이러한 원리는 알지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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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는 한편, 지속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여전히 ‘나는 이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가, 대학원에 들어갈 자

격이 되는가, 여전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미래에도 잘할 수 있

을까, 학점은 높지만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겠어.’라는 생각을 

한다. 좋은 학점이라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

인가 의심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성취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믿지 못하는 전문직 여성이 보인 불안인 가면 증후군

(Clance and Imes, 1978)과 유사하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보다 잘하는 사

람을 의식하는 태도는 낮아진 학업적 자기개념의 영향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반성단계에서는 일부 참여자의 경우 학업이 수단이 되었

거나, 주체적으로 학업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점을 

잘 받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경험하며, 성취나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모습에 대

해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자기에게도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

2. 유형별 학업 적응과정의 특성

전체 과정을 토대로 하여 각 유형별로 나타난 특성들을 고려해보고 

실제 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A유형은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높고,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높은 집

단이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좋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

나갔다. 참여자 1은 중학교 때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정하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식을 택하며, 더 열심히 흥미분야를 계발하면서 자

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른 참여자들도 일찍부터 자

신의 흥미분야를 선택하고 꾸준히 추구해 왔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4 역

시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은 따로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었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습관이 몸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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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형으로 보인다. A유형의 경우 ‘학업에 신경 쓰느라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것

을 다 하면서 살아서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러한 A유형의 학생들이 보인 특성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인간

이 기본 심리적 욕구라고 설명한 Deci & Ryan(2002)의 자기결정성 이론

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자율성을 설명하는 Deci & Flaste(2011)는 동기

부여는 내면에서 나와야 하며, 자신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B유형은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높고,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낮은 집단이었다. 이 유형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

하지 않으며, 삶의 과정으로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형이었다. 또

한 공부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태도를 배우는 유형이기 때문에 공

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심 없이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은 공부를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였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업 선택은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유형이었다.

C유형은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낮고,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낮은 집단이었다. 이들은 학업 적응과정에서 주변을 가장 의

식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

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이 유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뚜

렷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더 불안하며 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

리지 못하고 다 열심히 해내는 유형이다. 이 과정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매 학기 휴학을 생각한다고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늘 타인과 비

교하며, 삶을 살아남아야 하는 ‘정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진을 쉽

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사실 확인 과정에서 어떤 참여자는 이

런 유형이 보통의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며 A유형이 있다는 것이 서울대

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즉,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즐기지 못하고 의무감에 해낸다는 것이다. 이들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어릴 때 부모에게 성취를 보여야 했다고 



- 140 -

이야기 하거나, 교사 혹은 부모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었다고 회

고하며,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좋은 성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C유형 가운데 일

부 참여자는 좋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이 공동체에 적합한

지, 그리고 도태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C유형의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ogers(1951)에 의하면 자기실현경향성의 욕구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충돌할 때, 자기실현경향성 욕구보다 주변

의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를 선택함으로써 자기실현의 욕구가 좌절되어 

진정한 자기감을 잃어버리고 거짓 자기를 발달시킬 때 심리적 문제가 발

생한다. 이는 부모나 주요 타자가 자녀의 자기실현경향 동기와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며 충분한 공감과 수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

로 본다(김창대, 2009). 따라서 이 유형이 내담자로 찾아온다면, 진정한 

자기감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해나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의 의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D유형의 경우에는 ‘학업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 정도’가 낮고, ‘진

로 목표의 구체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이들은 직업적 목표는 뚜렷했으

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업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장학금

의 수단으로써 혹은 내가 잘해내고 있다는 증거 자료로써 혹은 직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학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학점이 높은 것

과 학업 적응은 다르며, 전공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학문을 하는 자세가 

스스로에게 부족하거나 없다고 생각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문을 직업으로 삼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

기했다. 이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입시 경쟁에 길들여진 ‘시험형 

인간’(최선주 외, 2012)의 ‘공부와 자신을 철저히 분리’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소외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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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 참여자는 등수를 내

려놓는 과정이 자신의 대학 적응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공부

하는 의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기결정성이론을 개발한 Deci & 

Ryan(2002)은 인간은 외부의 경험을 내면화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며, 이

에 따라 외부로부터 통제받던 것들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 자기조절

(self-regulation)로 바뀌어 자율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D유형은 외부로

부터 자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여 자율성을 가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따라 참여자들의 학업 적응과정 과정에

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태도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의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서 영

향을 주는 태도 관련 요인으로 이들의 목표관련 태도 요인과 학업관련 

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목표가 성취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7) 서울대 학업최우수 학생들의 목표지향성이 높다는 연구(라

영안, 2011)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먼저, 목표와 관련된 태도 요인은 이들의 진로 목표가 확고하거나 목

표지향성이 뚜렷한 경우에 이것이 이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목표가 뚜렷한 A유형이 B유형보다, D유형이 C

유형보다 변화에 휩쓸리는 정도가 적고, 불안을 느끼더라도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가는 속도는 빠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느 참여자가 보고

한 것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보다는 진로가 대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되므로, 진로 목표가 확고할수록 이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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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몰입해 나가는 것에 있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준

다는 연구 결과(오충광, 2016)를 지지한다.

Latham & Locke(1991)는 목표에 집착하고 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실패하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라도 지속하려는 정도를 목표헌신

(goal commitment)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

고, 목표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목표달성 효능감을 가지며, 목표설정에서 

피드백을 받거나 수행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는다면 목표에 헌신하려

는 노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일치적인 목표를 설정한 대학생

들은 학업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와 학업

만족도를 얻게 된다는 결과(Carver & Scheier, 1990)도 이를 반영한다.

A유형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스스로 목표

에 대해 의미부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달성과정에서 좋은 성취를 거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했을 것이

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진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타인의 권유나 강요

보다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부모나 교사 혹은 상담 장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성공경험을 쌓도록 협

력한다면 그 경험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좋은 피드백이 될 것이다.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강한 목표지향성을 보였다. 목표지향성

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해준다(Pintrich, 

2003). 학자마다 명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목표지향

성의 두 가지 요소는 숙달목표지향(mastery goal orientation)과 수행목표

지향(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이다(Ames & Archer, 1988). 숙달목표

지향은 스스로의 기준이나 실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학습의 이해를 높이

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숙달목표를 지향하면 학습결과를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수용하고 내적이며 스스로 통제가능한 귀인양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수행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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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에 관심을 두

고 있으며, 학습 결과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서 실패할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하기 쉽다(임효진, 선혜연, 황매향, 

2016).

본 연구에서는 A, B유형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

하는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것에 가까우며, C, D유형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므로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 이

론에 따라 유형을 이해하자면 전자의 경우에는 높은 성취 혹은 실패에도 

통제 가능한 노력에 귀인할 것이며, 이것이 이후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

고,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 것이다. 반면 후자 유형은 통제 불가능한 요

인에 귀인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며, 좌절하기 쉬워 보인

다.

이러한 목표지향성은 환경이나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임효진, 선혜연, 황매향, 2016).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경

쟁적인 한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늘 1등을 해왔다. 이들은 상대평가에 

익숙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시험 기술이 몸에 배여 있다. 선행 연

구에서 이것을 ‘시험형 인간’의 아비투스(최선주 외, 2012)라고 설명했

다.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모두 수행목표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

만, 이혜정(2014)의 연구처럼 C, D유형이 더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때,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 D유형

의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꿀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과 

‘학점만을 위한 공부’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점수와 경쟁에 갇혀서 자신의 관

심사와 강의의 질에 따라 수강하지 못하며 그러는 동안 이들은‘공부의 

의미에 대한 내재화’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절대평가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서울

대 내에서 선행학습의 격차가 컸던 외국어 강좌의 경우 절대평가로 바뀌

었지만, 보다 많은 강의에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평가 방식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김동일 외(2009)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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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등교육에서 대학생의 핵심 역량 7가지는 전공에 대한 지식, 학습능

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가치관 형성 및 태도

로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창의성의 중요 순위에서 2위였지만, 창의성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길러지지 못한다 혹은 전혀 길러

지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교수자의 71%에 달했다. 학습자와 교수

자 모두 높은 점수를 따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환경을 창의

성이 길러지고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어

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관련 태도 요인을 살펴보면, 진

로 목표의 유무와 관계없이 학업에 대한 의미 부여가 컸다. 이들은 학기 

중에 학업에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고, 학업에 바탕을 두고 인생의 계

획을 세워나간다. 또, ‘학업은 학생의 의무이며, 당연히 잘해야 한다.’

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와 변함이 없거나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하

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기준이 높고,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이 모습이 대학생으로서 당연해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대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친구나 선

배들로부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리고 공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학업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학점이 이들에게는 동기 부여가 되어 다시 열심히 

하게 된다. 동아리 활동이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신정철, 정지선, 신택수, 2008)가 있지만,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동

아리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학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둘 다 잘 해내기 위해서 밤을 새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태도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목표 관련 태

도가 일관되게 높고 학업에 대한 의미 부여가 크기 때문에 학업에서 좋

은 성취를 거둔다. 다만 이러한 진로와 학업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

하고 의미를 부여해 나갈 때 버티는 공부가 아닌 즐기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일치모형(self-concordance model)에서는 개인 내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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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일치목표를 정할 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며 이를 통해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고 심리적 욕구만족과 안녕감이 증가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 되면서 자기의 발달과 통합을 이루게 된

다고 설명한다(Sheldon & Elliot, 1999).

2) 문제대처전략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

는 특성들이 이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중심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제를 앞에 

두고,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고, 문

제를 마주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덜 불안하며 시작할 때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뛰어들기도 했다. 신입생 때도 선배에게 먼저 연락하여 찾아

가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Amirkan(1990)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Folkman & Lazarus(1984)의 

문제중심 대처-정서중심 대처와 Roth & Cohen(1986)의 접근차원-회피 

차원을 포함시켜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신혜진, 김창대, 2002). 문제 중심적 대처 노력들이 정서 중심적 접

근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정서 중심적 대처는 우울 정서 상

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Matheson & Anisman, 2003). 

Amirkan(1990)의 분류 기준을 따르면,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문제해결과 

사회적지지 전략 모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이들이 신입생 시기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업

을 위한 행동을 수행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결국에는 좋은 성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3) 불안수준 관련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완벽주의적이고 쉬지 못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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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쉬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특성들이 이들의 학업 적응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들은 과제를 할 때에도 완벽

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번 퇴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만의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런 한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스스로 피곤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특성들은 이들이 보다 높은 기준의 성과를 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자의 경우, 어느 참여자가 보고한 

것 같이 스스로의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자들은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완벽주의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로 구분하며, 적응적 완벽주의의 경우에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를 성

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즐거움, 만족감을 경

험할 수 있다(Enns & Cox, 2002).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비현실적 

기대를 세우고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을 책망하거나 실수나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Rice & Ashby, 2007).

본 연구의 참여자 가운데 주로 A, B 유형에 속한 참여자는 높은 기준

을 맞추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을 보였고, 

C, D 유형에 속한 참여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부적응적인 완벽

주의의 특성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그들의 평가염려에 대한 불안 수준을 

낮추고 최악의 가정 상황과 실제 상황은 다르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

라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상담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쉬지 못하는 혹은 쉬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몸은 쉬지만, 미

래에 대해 생각하느라 머리는 쉬지 못하고, 한 번 쉬면 계속 쉬게 될 것

이므로 적당히 쉬지 못한다. 또 여유가 많을 때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쉬고 있는 스스로가 때로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한편, 쉬

지 않는다고 표현한 참여자는 매 순간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에서 쉬지 않고 바쁘게 산다고 말한다. 전자가 불안함에 쉬지 못하고, 

자기를 놓아주지 못한다면, 후자는 보다 생산적인 삶을 지향한다. 두 경



- 147 -

우 모두 이들을 매 순간 무엇을 하도록 만들며, 이런 특성이 이들의 학

업 성취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쉬면서

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유형일 경우, 이들은 높은 내면의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담과 일과 휴식이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만한 것에 뛰어

들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는 안정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참여

자가 많았다. 어떤 참여자는 잘 못할까봐 시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

기하기도 했다.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

한 파악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안정감을 찾기 위해 학업에 올인하

며, 이제까지 학업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학업 이외의 일에 대

한 흥미를 갖지 않는 특성도 일면 보인다. 이제까지는 성공 경험이 훨씬 

더 많았으나, 향후 진로에서 학업에서 혹은 학업 이외의 길을 선택해나

갈 때 실패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이들이 실패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C, D유

형은 이미 대학에 와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좌절감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이 이들에게는 자신의 좌절감을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

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이후 좌절 경험이나 실패 경험에서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학업 관련 성격특성 요인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학업  

관련 성격 특성에는 성실성, 자기 통제, 책임감이 있다. A, B 유형은 습

관 혹은 관성같이 일상적인 성실성을 가진 스스로를 묘사하는데 ‘열심

히 사는 것이 평범한 일이며, 관성적으로 공부 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

다. 반면, C, D 유형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미루는’ 순간순간

의 자제력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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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간다. 다만 A, B 유형은 공부하는데 있어 습

관처럼 해나가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C, D 유형은 의지적인 노력을 많이 쏟아 공부를 해나가

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고 표현한다. 

어쩌면 후자가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일 것이다. A, B 유형처럼 학업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공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A, B 유형이야말로 학문을 좋아하는 서

울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C, D 유형은 자기 통

제에 능하기 때문에 보다 단련된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공부에 스스로를 단련시켰던 경험들이 이후의 삶의 다양한 과제들

에 직면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업 최우수 학생들은 자기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는 특성, 수업을 

드랍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기대감 혹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책임지는 자세가 이들을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이들의 학업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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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학업 관련 연구들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습전략 및 학

업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는 자칫 학업 성취 결과로만 

비춰지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서의 주관적인 경험의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학업 최우수 대학생들의 경험하는 현상과 여기에 대처해나가는 과정 및 

관련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

해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

고, 실체적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는 향후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으

로 상담실을 찾는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담실문자들에게는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학업 최우수 학생들

이 상담에 찾아온다면 이들의 보다 특수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최우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학업 전략적인 측

면에서는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이들을 조력할 방법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대 학업 최우수 학생들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로 목표의 구체성 정도와 학업의 의미를 내

재화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각 유형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대학과 상담센터에서는 지원

책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같은 수준의 학업 성취 결과를 보이더라도 이들의 인생 스토리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학점의 높고 낮음보다는 학업을 얼마나 혹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지 여부가 학업 상담에서도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형 구분이 실제로 잘 기능하지 여부를 향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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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에서의 학업 상담의 주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 상담과 최우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학업상담은 주로 학습전략에 초점을 두어 결과나 성취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략이 뛰어나고, 학업 성

취 결과가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주관적인 행복감은 낮을 수 있다. 초등

학교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학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 사

람의 인생에 미치는 학업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개인의 학업 과정에서

의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감, 소진 등 학업 하는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깊고 다양한 주제에까지 학업 상담의 주제가 확대되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학업 최우수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후 학

업 상담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경험적인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의 학업 적응을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적이 좋은 학업 최우수 학생들조차 대학에서

의 학업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일 경우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혼자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학업 적응과정을 도울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학사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업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구성을 살펴보면 

여학생 14명, 남학생 3명이 참여하였고, 전공은 인문계 12명, 이공계 5명

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가 여학생, 인문계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결

과에서 남학생과 이공계 학업최우수 학생들의 경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남녀 혹은 계열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이론 도출을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는 연구참여자와

의 면담자료였다. 연구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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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했으나, 자료의 삼각검증법, 예를 들어 면담 이외 질적 연구 도구

인 관찰, 문서 등을 활용하거나, 주변 친구, 교수, 가족을 통해 자료를 

얻는 방법을 활용하였다면 더욱 풍부한 질적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따

라서 이후 질적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포함한다면 더욱 신뢰

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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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상위권 대학 신입생들의 전환기 적응과정 연구 : 학업 최

우수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 박알뜨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학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학

생들이 학업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귀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중이고, 1-2학년 4학기 중 2학기 이상 평점이 연구에서 정한 기준(인

문계 4.0, 이공계 3.8) 이상이며,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학교 내·외부 성적장학

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

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알뜨리 연구원(000-0000-0000, ****@snu.ac.kr)이 귀하

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

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는 매우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둔 상위권 대학생들이 전환기 학업 적응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아, 대학 신입생의 학업 적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나아가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 

상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이 연구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대학 1-2학년 4학기 중에서 기준 평점(인문계 

4.0이상, 이공계 3.8이상)이상의 학점을 2학기 이상 받고,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학교 내·외부 성적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5명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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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먼저 연구자가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연

구참여의 적절성을 확인하게 되며, 장소와 시간을 합의하여 정한 후 개인면담이 

진행됩니다.

2) 대면 면담은 가능한 조용한 곳을 섭외하여 진행되고, 온라인 면담의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각자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만나게 되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

3) 또한 귀하의 학기별 수강 교과목 내역 및 학점 기록은 연구자와 만나서 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로 확인하게 됩니다.

4) 모든 녹음 자료는 가명으로 정리되어 전사(글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연구자

와 지도교수의 협의 하에 연구물로 정리됩니다.

5) 녹음 파일은 전사 후 폐기됩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이후로 연구 

자료 수집 기간인 2021년 2월 말까지 연구자와 만나서 1회당 1~2시간 소요되는 

개인면담이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의 진행기간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이후 ~ 2021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와의 면담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총 연구 기간

(~2021년 2월말) 이내의 기간 중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까지 회기 당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면담을 약 2~3회 정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

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도중 그만 두더라도 연구에 참여한 시간

만큼 사례비가 지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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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개인면담을 통해 귀하의 대학 신입생 시기의 학업 적응 경험을 이야

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담 중 그리고 면담 후 관련 기억을 떠올리면

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

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기억이나 정서로 더 이상의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시에는 즉시 인터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활용

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및 기록 철회를 언제든(논문 출판 

직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학업에서 성취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귀하의 학업 적응을 긍정적으로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라이프스토리를 재

구성하여 향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대학 신입생이 학업 적응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이해

의 폭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신입생에 대한 

학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알뜨리(00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입학 연도, 소속 학교/단대/학과, 

수혜 장학금 이름, 1,2학년 시기 이수 학점 및 평점이고 개인식별정보는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입니다.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사례비 지급 목적으로 수집됩

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박알뜨리)와 지도교수(김동일)에게만 접근

이 허락되며, 본 연구에서만 활용되고, 연구를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보관 및 폐기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자료는 연구책임자 개인용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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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 이동 저장장치 1개에 자료로 저장한 후 각 기기별 및 문서별 암호를 

설정하여 보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달린 

캐비넷에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둘째, 연락처 및 이메일은 자료수집 완료 및 사례 지급 후 즉시 폐기할 예정

입니다.

셋째, 녹음된 면담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전사 자료로 구성한 후 바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넷째, 개인식별정보 외 전사자료 및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암호가 걸려있는 컴퓨터에 연구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될 예정이며, 코딩된 데이터 파일은 영구 보관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녹음자료를 전사할 시 연구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전사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동의서에 서약하도록 한 후 전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

사 자료는 이메일이 아닌, 일대일로 만나 직접 전달받으며, 전사를 위임받는 자

는, 전사 자료를 연구자에게 전달 후 그 즉시 컴퓨터 및 저장장치에서 모두 삭

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감독합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

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

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시간 당 2만원의 사례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

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할 시 학교 적응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상담이 1회(50분)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심리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

를 촉진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역시 함께 제공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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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박알뜨리       전화번호: 000-0000-0000      이메일: ****@snu.ac.kr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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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상위권 대학 신입생들의 전환기 적응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박알뜨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 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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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 글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상위권 대학 신입생들의 전환기 학업 적응과정 연구

: 학업 최우수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박알뜨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매우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둔 상위권 

대학생들이 전환기 학업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아, 대학 신입생의 학업 적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 적응 과정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시기의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이 연구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대학 1-2학년 4학기 

중에서 기준 평점(인문계 4.0이상, 이공계 3.8이상)이상의 학점을 2학기 이상 

받고,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학교 내·외부 성적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5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참여 내용 :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참여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연구 참여시에는 1-2시간의 개인면담 또는 온라인 

면담이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될 예정입니다.

참여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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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 : 연구자료 수집 기간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 승인 

이후부터 2021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의 면담도 늦어도 

2021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장소 : 대면 면담의 경우 가능한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귀하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후에 자세한 장소를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면담은 조용한 

공간에서 귀하가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 사례 :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모든 면담이 완료되면 면담 시간 당 

20,000원의 사례비가 계산되어 일시불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 :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연구자의 휴대폰 번호(000-0000-0000)나 

이메일(****@snu.ac.kr)로 남겨 주시면 연구자가 개별로 연락드립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박알뜨리  전화번호: 000-0000-0000  이메일: ****@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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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기본 인적 사항]

ID :                 

1. 당신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③기타

2. 나이 :     년  월생    학년 :           입학년도(예:18학번) :   

3. 대학, 학부, 소속 학과는?(예, 서울대 사회대 경제학과):           

4. 이수 학점 및 평점

§ 1학년 1학기 :    학점   평점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본 연구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이 학업 적응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서 너무 개인적인 정보라 불편함을 느끼

는 내용은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모두 녹음되고 녹음된 면담자료는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구

성한 후 바로 폐기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

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1회당 1-2시간 소요되는 개인면담(면대면 혹은 온라인 

면담)이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모든 면담이 완료되면 귀하에게 시간 당 2

만원의 사례비가 계산되어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구책임자 박알뜨리

지도교수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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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기 :    학점   평점       

§ 2학년 1학기 :    학점   평점       

§ 2학년 2학기 :    학점   평점      

5. 수혜 장학금 이름 :      

6. 전화 및 이메일 (사례비 지급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연구 완료 후에는 즉시 

폐기됩니다.)

연락처 : (전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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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질문]

  대학에 입학하여 1,2학년 신입생 시절, 당신의 학업 적응 과정을 떠올

리면서 면담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전반적인 대학 학업 

적응과정과 관련된 경험을 아래 질문을 통해 회상해보시되 참고만 해주

시고, 면담 하실 때는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

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학 1학년, 2학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학업 적응이 이루어졌나요?

2. 어떤 요인들이 대학 학업 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면담질문지]

분류 주요내용 및 질문 예시
면담 
구분

들어
가기

§ 면담의 구조화
Ÿ 자기 소개/ 감사표현/ 개방적이고 편안한 대화 분위기 갖기
Ÿ 연구 절차 안내 / 동의서 / 기본 인적 사항 작성하기

첫 번째 
면담 
주요 
내용

동기
 및 
준비
과정

§ 고교생활, 학과 선택 이유, 진로 목표 설정 시기 및 이유
Ÿ 고교 생활, 학업은 어떠했나요?
Ÿ 본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Ÿ 진로 목표는 무엇이며 언제,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 되었나

요?
§ 입학 전 대학에 합격 당시, 대학에 대한 기대감/ 입학 직전 방학 

동안 느꼈던 감정, 생각, 행동 등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참여 
등 
Ÿ 대학 입학 직전 방학 때 무엇을 하였나요?
Ÿ 대학생활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였나요?
Ÿ 대학생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였나요?
Ÿ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했나요?

입학
전후
전반
적인
대학
경험
탐색

§ 대학 적응 과정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Ÿ 입학 후 학교, 학과,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했나

요?
Ÿ 대학에 들어와서 만족스럽고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Ÿ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Ÿ 이 경험이 이후의 대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Ÿ 초기 대학 적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어려움
Ÿ 대학에 들어와서 힘들었던 점, 대학교에 진학해서 경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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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좌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Ÿ 좌절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Ÿ 대학 이전 경험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Ÿ 대학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학업
적응
탐색

§ 대학 학업적응 과정에 대한 인식
Ÿ 대학에 입학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학업 적응을 이루어

왔나요?
Ÿ 수강신청을 할 때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Ÿ 첫 수업에 참여했을 때 어땠는지 묘사해주세요. 
Ÿ 첫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 어땠는지? 
Ÿ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는 어땠는지?
Ÿ 우수 학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 학업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Ÿ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Ÿ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Ÿ 고등학교 때까지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학업
적응에 
대한
이해

§ 학업 적응에 대한 이해
Ÿ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Ÿ 스스로 학업 적응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Ÿ 본인의 대학 학업적응이 이루어진 시기는?
Ÿ 자신의 어떤 특성이 우수한 학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나요?

두 번째 
면담 
주요 
내용

평가

§ 나에 대한 평가
Ÿ 스스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Ÿ 외부에서의 평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근거는 무

엇인가요?

§ 타인에 대한 평가
Ÿ 자신과는 달리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학업
의미
탐색

§ 선택과 집중
Ÿ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Ÿ 학업에 집중함으로써 얻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Ÿ 학업에 신경 쓰느라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학업 의미
Ÿ 학업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목

적은 무엇인가요?
Ÿ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학업 경험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

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 대학 적응 및 학업 적응을 위한 노하우, 대학생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지원 방안
Ÿ 대학 적응의 노하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후배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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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Ÿ 대학 학업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후

배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Ÿ 대학 적응과 학업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Ÿ 대학의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점은? 혹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습
생애사
탐색

§ 참여자가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인생그래프를 통해 자기 인생
의 학업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기

§ 사전 인터뷰를 다시 상기시키며 상세하게 탐침할 부분, 놓친 부
분에 대해 확인하기

세 번째 
면담 
주요 
내용

마무리

§ 면담 소감 나누기
Ÿ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Ÿ 면담하면서 마음에 어떤 점이 걸리거나 연구에 들어가지 말

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Ÿ 인터뷰를 마치는 전체적인 소감은 어떤가요?

§ 사실적 가치 확인 및 개별 면담 자료 구성 확인에 대한 사전 고
지
Ÿ 사실적 가치 확인에 대한 안내 및 면담자료 구성 시 참여자

의 대화 내용이 전사되어 논문에 담게 되면 다시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드리겠다고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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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ademic Adjustment Process

of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Altteuri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process 

through a certain process by which SNU's best academic students go 

through after admission.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do students with the best grad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in the academic adaptation process, and 

how is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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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ademic adjustment 

process of students with the best grad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rd, what are the types of academic adjustment process of students 

with the best grad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er recruited 17 of the best 

students with a grade point score of at least a certain level 

(Humanities 4.0, Science and Engineering 3.8 or higher) among students 

enroll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ducted personal interview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participants were studied and analyzed 

using the procedure proposed by Strauss & Corbin (1990, 1998) the 

grounded theory approaches.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interview data through an open coding process, 101 

concepts, 45 subcategories, and 23 categories were deriv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es 

based on the paradigm of grounded theory, the central phenomenon 

was ‘facing realistic anxiety'.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even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e realistic anxiety in 

the process of adjusting to school at university. The causal conditions 

that cause these central phenomena were ‘experience unfamiliar 

freedom', ‘expectations for college study-inconsistency in reality', 

‘new academic style is confused', ‘swept in the atmosphere' and ‘A 

feeling of atrophy'. The context that affects the above-mentioned 

central phenomenon and at the same time serves as the background of 

the whole paradigm was presented as‘look from the outside' and‘the 

atmosphere within the school that demands a high level'.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emed to feel burdened with 

social expectations and fantasies tow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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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 anxiety was further increased in the process of being aware of 

competitors who strive to meet the high expectations of professors and 

study intensely. Among these, the intervening conditions that influenced 

Seoul National University's best students to adjust to school were 

‘goal-related attitude', ‘academic-related attitude', ‘problem coping 

strategy', ‘anxiety level',  and ‘personal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intervening condition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presented as ‘to take the initiative of change by turning my eyes 

from the periphery', ‘Setting a goal to catch the center', ‘To learn 

my own learning method by hitting and breaking myself', ‘doing my 

own method' and ‘doing my be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ver time, the academic adaptation process of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7th stage of change 

awareness, anxiety confrontation, initiative selection, goal setting, 

execution and trial and error, establishment, stability and reflection. 

Consequences from this process resulted in‘strong external rewards', 

‘self-directed learning habits', ‘inner satisfaction', ‘still persistent 

anxiety', and ‘self-reflection'. As a result of arranging the re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each category by type, the academic adaptation 

types of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Each type was found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whether ‘the specificity of career goals' was high or 

low, and whether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meaning of 

academics' was high or low.

  Third, the core category of the academic adaptation process of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the process of turning 

to ‘self’ in the face of change and anxiety and taking the center 

through study”.

  Fourth, six hypotheses related to the academic adaptation of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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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generated as a result of 

continuously comp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phenomenon, causal condition, contextual condition, interventional 

condition, action/interaction.

  Fifth, SNU's best students think that the meaning of adapting to 

study at university means being able to cope with new demands to 

some extent, and broadly refers to being able to self-directed academic 

performance and contro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center of 

life was self, and it included all stages of preparation for one's career 

and self-realization. This refers to a state in which it is possible to 

pursue studies and oth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one's 

life. In this regard, it was found that among the best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high grades but feel that they 

are not studying independently, or that students without career goals 

feel that they are still adjusting to their studies.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 intervention plan and 

follow-up study were proposed for the best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academic adaptation process by in-depth exploration 

of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the best students in their studie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college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adjusting to 

school in the early stages of admission and provide basic data to help 

them prepare a college-level intervention pla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even though the grades are high, subjective 

experiences may differ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us, 

it has provided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to help the 

growth of the best students i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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